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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라 일컫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물질적 자산보다 지식과 정보 등 지적 자본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혁신적 능력과 함께 상황 주도적이고 자

율적이며 융통성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이다.

실업계 고교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질적으로도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

업구조 및 직종과 업무의 변화,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에 따른 대

학 진학의 욕구 증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로 인한 실업계 고교에의 지원자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

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실천적 방안

의 제시와 이를 정책화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책 의지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0년 1월에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육성 대책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

고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취업과 진학이 가능한 학교 체제를 구축하

며, 기능인력과 중견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정책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이 발표된 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그다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무엇보다도 직업교육과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실업계 고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

제점을 파악하고, 실업계 고교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 대

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 연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한다.

2001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연구 요약】

1.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의 필요성

기능인력 양성의 산실인 실업계 고교의 역할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 교육

풍토가 지극히 저해되고 있어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은 물론, 중등단

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정보화의

진전 등 시대 변천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실업계 고교 육성책이 적

극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원에서는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다음과 같

은 대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실업계 고교 육

성 대책의 내용 보완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2.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지원

가. 중앙 정부 부처에 대한 지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재한 시·도교육청 실업교육 담당과장 및 장학관, 실

업계 고교 계열별 학교장들의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협의회에 참가,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

황 및 앞으로의 전개 방향 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 종합 방안 및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에 참여하

여 실업계 고교가 갖고 있는 현안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이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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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한 관련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나.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

지역단위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도 교육

청 수준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J교육청 산하 실업계 고교 교사들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실업계 고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업계 고교 교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

였다. 이어, D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실업계 고교 진흥 방안 연구 결

과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 교사 대상 부전공 연수에서 직업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연수를 담당하고, 부전공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K도 공업계열 교사 협의회에 참석, 실업계 고교 발전과 관련한 정책 내용

들을 제시하였다.

다. 단위학교 또는 실업계 고교 계열에 대한 지원

현장 지향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출장·면담 조

사를 실시하였다. 특정학과 중심 또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전문화의 구축을

강조하는 학교 발전 계획의 수립, 입학자원 감소, 취업보다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증가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시설

의 부족 및 학과 개편에 따른 재정적 소요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확인하

였다.

실업계 고교 진흥을 위해 구성된 실업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학수

학능력시험 등 대입 전형의 개선, 재정 지원의 확대와 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장학금의 지급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교육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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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학 협동의 강화 등의 제안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조언

하였다.

라. 정책 과제 보완 연구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2000. 1) 상의 정책 수

행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실

업계 고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내용을 다시 강조

하는 선에서 연구물 및 유관 정책 내용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보완

가.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

학생 진로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전공학과의 개선

및 광역화와,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 개설하여 운영하며, 진학과정과 취업과

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직업기초능력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현장성을

중시하는 교육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기초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필

수화하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전공 관련 특별활

동 및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학교수업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

여 수업시간 편성을 효율화하고, 실천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방

법을 적용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 모형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 지원 체제를 마련한

다. 제7차 교육과정 상의 계열 필수과목을 재조정하고, 일반직업자격(가칭)

의 신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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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계 고교 교원 관리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전환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단기적으로 실업계 고교 교사의 전공관련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

도록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한다. 또한,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 교사 자격제도의 탄력적 운영, 신규수요 표시과목에 대

한 자격 부여, 실업계 고교 교사 자격증의 통합·광역화에 따른 대책, 우수

한 실업계 고교 교사의 선발을 위한 가산점 제도의 개편 등을 검토한다. 아

울러, 실업계 고교 교사 연수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

로 연수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연수의 현장성 제고

를 위해 산업체 연수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실업계 고교 실정에 맞는 학생 지도

직업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직업 교육과정

과 전문직업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입학생 확보를 위한 활동으

로 중학교 학부모와 교원에 대한 홍보 강화, 중학생 대상 특별활동의 제공

등을 시도한다. 또한, 중도탈락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도탈락 예방활동

을 강화한다.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학교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상담 위주 문제해결 방식을 택한다.

라. 통합형 고교 운영 및 특성화 고교의 확대

실업계 고교 교육의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차

원에서 법령개정을 통하여 통합형 고등학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알맞은 모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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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을 살

린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특성화 고교는 신

설보다는 기존 실업계 고교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적합성과

운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수업연한 등 교육 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

마. 대학 입시제도 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학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직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별도전형 및 특별전형을 확대하

여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수요를 적극 수용한다.

바. 행·재정 지원 강화

실업교육육성법(가칭) 의 제정을 통하여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확약하도록 한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병역

상의 특혜를 부여하도록 한다. 중등 단계 직업교육의 지속적 전개를 위한 기

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한다. 학급 감축 및 체제 개편에 따른 유

휴시설·설비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실업

계 고교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시설ㆍ설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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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999년 연구 결과로 제출

한 "실업계 고교 종합 대책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00년 1월에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1970년에서 1980년대에 걸친 국가 성장과

경제 발전의 주역들을 양성·개발해 온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산실인 실업계

고교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에의 지원자의 지속

적인 감소 현상과 함께 실업계 고교에서의 직업교육은 교육 자체보다는 미

달 사태 방지 등에 힘쓰는 등 파행적인 관리 양태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침

체 일로에 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해 있는 실업계 고교들의 경우에는 학급

당 입학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

다.

또한, 실업계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기초학력의 부족 및 면학

의지의 감퇴로 학습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학급

수의 감축과 개설되는 학과목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사 규

모의 조정이 현안 과제로 등장하여 교사들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나

머지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교사의 사기가 저해되어 실업계 고교

풍토가 크게 변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실업계 고교 교육의 문제는 총체적인 공교육 부실 현상에 편승하

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규 학교교육으로서의 존재 가치까지 망실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학부모를 위시한 우리 사회가 실

업계 고교의 위상 및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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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 및 낮은 평가는 더욱 실업계 고교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산업 역군을 양성해 온 실업계 고교의 역할이 퇴색되

어 국가 산업의 기반을 형성해 온 기능공 중심의 기초인력 양성 기반이 크

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인

적자원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화의 진전 등 시대 변천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실업계 고교의

비전과 사명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상업계 고교 육성 대책이 적극적으로 현

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는 의욕적인 정책 과제

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 육성 대책에 기초하여 학과 개편 등 실업계 고교

내의 구조 조정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고교

의 시범 운영,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취업지도 등 진로지도

의 강화를 위한 연구학교의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이 총론적인 아이디어의 제시에 그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입

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업계 고교의 전망과 관

련하여 그다지 호기로운 앞날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 가고 있다. 빠

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현장에서의 단순 기능공 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직업관 및 직업의식의 변화는 가뜩이나 어려

운 실업계 고교 교육이 갖고 있는 직업교육적 가치를 더욱 제한적이고 회의

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실업계 고교를 통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이

해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 실업계 고교가 처하고 있는 위기

의식을 불식시켜 실업계 고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

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진흥책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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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국가 존망에 관련되는 기초 산업 인력의 유

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추진

의지가 결합될 수 있도록 현재 처해 있는 실업계 고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서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 방향이 가치롭고 실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서 재인식되고 그 실천력을 담보하는 정책

수단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부존해 있는 천연자원의 부족을 인적자원으로 충당해 온 우리의

성장 발전 역사와 경험은 이러한 위기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

를 더하게 하고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현재 봉착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위기가 당연히 있어야 할 시대적 현

상이나 또는 반드시 겪어야 할 발전적 절차로 간주할 수는 없게 한다. 앞으

로 정보화의 진전과 지식기반 경제 사회의 도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계

속적으로 강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인적자원의 양성·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라는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강

조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촉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앞으로도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직업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존재 이유

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발표된 실업계 고교의 육성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향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육성책과 관련한 제반 정책

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분석·정책 입안·조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사업에서 성취하고자 추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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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실업계 고교의 현황과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종

합적인 이해를 모색한다.

둘째,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는 관련 정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전개되는 여

러 가지 정책 수행 활동들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을 검토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로 되는 정책 대안들을 분석하고, 보완적 정책 수단들을 제

안한다.

2.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지원 활동의 전개

위에 제시한 사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업계 고교 육

성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활동들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먼저,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은 정확한 문제

의 인식·진단이라고 보고, 실업계 고교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점검·분석하여 실업계 고교에서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상의 문제로 판단되는

현안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실업계 고교의 진흥을 위해 기존의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정책

내용들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들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탐색·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관련 정책 수행에 있어 연

구진이 참여한 주요 활동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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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업계 고교 교육 관련 문제의 인식을 위한 관련자 회의 개최(2001. 3)

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 실천 방안 추진 협의(2001. 6)

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 방안 워크숍 참가(2001. 2)

라. 특성화 고교 관련 성공 사례 발표회 참여(2001. 7)

마. 국정감사 실업계고교 육성방안 부문 정책 질의 협조

바. 청와대 실업대책위원회 정책 토론회 참관(2001. 4)

사. 학교 교육 효과성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2001. 5 ∼ 2001. 11)

아. 시·도 교육청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자료 제공(2001. 7)

자. 교사 연수 참가 및 실업계 고교 교사의 의견 청취(2001. 8)

차. 단위학교 출장 방문(2001. 5 ∼ 2001. 10)

카. 전국 시·도 교육청 실업계 고교 담당자 회의 참여(2001. 7)

타. 시·도 교육청의 실업계 고교 진흥 대책 수립 과정에의 참여(2001. 6)

파.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01. 9)

3.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활동의 지원 방법

위와 같은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

이 계획·수행되었다.

첫째, 현재 실업계 고교 현황 및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 관련 문헌 및 연구물을 분석하였으며, 실업계 고교 육성 또는

진흥과 관련한 중앙 정부 부처, 시·도교육청, 실업계 계열별 또는 특성화

고교 등의 특정 영역 또는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활동이나 세미나 등에 참

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의견과 조언 그리고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 관련자 및 전문가 회의, 외부

자문 위원의 초빙, 현장 중심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실업계 고교가 봉착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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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의 추진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실업계

고교 육성 관련 정책 수행 활동 및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실업계 고교 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 수행 노력의 실제를 관찰하고, 새로운 정책 내용의

개발에 활용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대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중앙 정부 부처

및 국회의 실업계 고교 교육 관련 정책 조언 요청에 따라 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보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계 고교

진흥 관련 정책의 입안 과정에 참여하여 실업계 고교의 문제를 현장의 시각

에서 살펴보고, 추진 중인 육성 대책 내용들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셋째, 위와 같이 육성 대책 추진 지원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실업계 고

교 육성을 위한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로 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연구진 워크숍 등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 중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탐색·제시하였으며, 실업계 고교 중심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기존 연구 결과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4.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 활동의 범위

실업계 고교 육성 문제는 단지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관련되는 좁은 영역

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으로는

실업계 고교는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기능공의 양성·개발을 통하여 기초직

업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빠른 기술 세계의 변화

와 다양한 직업 세계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제한적인 기능으로는 시대 변화

에 맞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실업계 고교는 보다 기술적인 수준에서 전

문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축·운용되고 있는 고등교육단계 직

업교육 체제와의 연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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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이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직업교육기관

으로서의 특징적인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일반교육

과 대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주체로서 직업교육 기능을 담당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 관련 문제 및 과제에 대하여 특정 영역이나 문제들

과 관련한 개별적인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

게 많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부각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실업계 고교가 지니고 있는 위상 및 관련 문제들의 다양성을 감안

하여 본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연구에서는 특정한 범위나 정책 방향

에 치중하지 않고 모든 입장과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이러한 실업계 고교 문제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인식이라는

시각을 존중하면서 이미 수행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업계 고교 종합 대

책 연구(1999)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

진 지원 활동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 등 실업계 고교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들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선에서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정책의 실천적 측면이나 관련 활동에

의 참여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계 육성 대책이 2년여 동

안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실업계 고교 관련 정책 환경

이 변화하였다는 인식 아래 필요로 되는 정책 과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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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업계 고교 현황 및 문제점

1. 실업계 고교 환경

실업계 고교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경 요인들로는 법·제

도적 사회적 가치 체계,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직업관과 직

업 의식, 고도 업무 수행의 기대와 학습하는 사회의 풍미 가능성 등 미래 직

업교육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가 . 법·제도적·사회적 가치 체계

실업계 고교 관련 법·제도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이나 규칙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또, 평등고용 기회의 확보, 최저임금 및 공평한 노동 조건, 직무 수

행상의 안전과 건강 보호, 보험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법규들은 실업계 고교가 갖는 법상의 위치에 직·간접적으로 우호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관련법의 집행 과정 및 법 상황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업계 고교가

갖고 있는 이익을 보호 또는 감소시킬 수도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우리의 사회적 가치

체계라 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보면, 인문교육에 지나치게 편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교육의 비중이 낮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

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생산적 직업인인 동시에 교양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직업인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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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간

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실업계 고교를 포함한 직업교육기관을 학제상 일반교육과 대

등하고 일관되게 연계된 교육체계로 만듦으로서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래야만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는 것이 진

로 개척과 생산적 직업인이 되는 데 있어 오히려 유리해 질 수 있고, 따라서

직업교육을 천시하는 왜곡된 교육관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렇게 하여야 사회와 국민이 환영하는 교육으로서 직업교육을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는 역사적·전통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은 지배계층을 위한 소위 자유교양교육이었으

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문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노예, 피지배계급 및

생산자를 위해서는 근세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교육과 구분되

는 장인으로서의 대를 이어 기능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도제제도가 존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도제제도는 근대에 와서 직업훈련 으로 개념화되었으

며, 현대에 와서 직업교육 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직 인문교육은 지배자를 위한 상류층 교육으로 그리고 직업교육

은 하류층 교육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업교육 또는 직업교육은 빈민층

자녀들에게 특정한 기능을 숙달시켜 취업하게 하는 교육으로 인식되어 온

탓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인문교육은 지적 고양을 높여 주는 교육의 원형으로 인식되는 면

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인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의 주류를 이

루고, 특혜를 누려 온 때문으로 사람들이 인문교육을 선호하며, 이에 집착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교육이 숭상되고 직업교육이 천시되는 이유가 바

- 10 -



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 사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직업교육을 천시하는 풍조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문제

는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천시풍조가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어렵다는 사실

이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교육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우

리의 의식과 관행은 봉건적 직업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물질만능적 경제성장 제일주의는 이기주의를 조장시켜 왔다. 오랜 역

사를 통하여 형성된 직업교육 천시의 왜곡된 교육관과 이기주의의 결합은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은 생존교육이며, 교육의 원형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은 취업교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본교육으

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생산성이 높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직업교육이 중시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인문교육도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 직업관과 노동관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완

벽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으로서도 노동을 통해

얻는 대가로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꾸려 나가게 된다. 문제는 어떠한 직업을

갖는가에 있다. 최근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한 학력중시 풍조와 노동천시로 인해

고학력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업을 통해 자신을 변화

시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개인이나 국가 사회 모두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으로서는 자신을 둘러싼 조건이 변

화하였다면 그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사회로서는 주어

진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가꾸고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제

공해 주는 일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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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조업체의 인력

난은 근로자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 말하

고 있다. 실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인력 흐름

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근로자가 힘든

일을 기피하거나 일을 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생산직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받는

대가가 다른 직종에 배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도가 낮아서 기능인력이 생산직으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가다'라는 말이 되어 버린 근로는 이러한 비하된 인식과는

달리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근로자'들을 통해 문명이 건설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급 근로자를 단지 육체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인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근로관이라 할 수 있다. 생산현장이나 공

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을 근로라 하면서 사무직 근로와 전문적인 영역

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근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능공으

로서의 직업 세계에의 진출이 창구가 되는 실업계 고교로서는 이러한 근로

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라 . 미래 직업세계에서 예측되는 근로 문화

고도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는 미래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이며, 경쟁적 사

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소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

한 고도 업무 수행의 본질은 고도의 기능과 그에 합당한 높은 수준의 보

수 , 자기 관리적 팀, 구조조정, 재혁신(reengineering), 재창조(reinventing)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Byrne 1993; Galagan 1994; Marschall 1991;

SCANS 1991). 그 특징으로 제시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수평적 구조, 과정

을 중시하는 팀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 고도의 기술 수준을 갖춘 근로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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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부단한 훈련, 팀간의 협조, 고객에 대한 관심과 강조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고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특징으로 개인에게는 전문성

의 문제로 부상되는 것이 있다. 현대 사회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날 직업은 수없이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분화 현상은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

록 직업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각 직업마다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정의 직업을 영위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

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은 직무를 수행해 내

는 데에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

다.

전문성이란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능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

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몇 년 간 전공한 학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직업으로 진출하여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페인

트 시공작업을 감리하는 역할을 하고, 자동차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전공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도 상당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

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받고 무수한 자기 노력을 기울이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지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직종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직종에서든 전문성의 확보가 중요시 될 것

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문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 이상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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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없는

가? 실업계 고교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 모두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와 동일시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사회의 예측에서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이른바 학습하는 사회

가 정착되리라는 것이다. 특히, 학습하는 사회(learning organization : LO)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개선·발전시키는 일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학습하는 사회의 도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이 만연되고 있지만, 그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조직, 지역사회단

체 등 그 유형에 대해서는 일치된 유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습하는

사회가 갖는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학습은 가치가 무한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공유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모든 경험이 학습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이 학습하는 사

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로는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제공, 목표 성취를 위한 학

습의 활용, 개인적 성취의 조직 성취에의 연결, 탐구심과 대화를 조장하는

위험의 공유, 에너지원과 재활의 요소로서의 긴장의 수용, 환경과의 지속적

인 교호작용 등을 들고 있다(Calvert et al. 1994; Watkins and Marsick

1993). 이러한 학습하는 조직에서는, 개인적인 완성, 정신적인 모형, 공유된

비전, 팀 학습, 체제적 사고 등이 주요 요소라 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체제

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나머지 요소들을 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한다(Senge, 1990).

학습을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원이라는 점에서 개인학

습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적 학습이 없이 학습하는 조직이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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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다(P. West 1994). 다만, 조직이 개입되는 것은 학습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학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 개인적 학습이 풍미되는 나머지 조

직이 전체적으로 질적인 제고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중

요한 것은 경쟁자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을 유

지하는 유일한 길(Murrell and Walsh 1993, p . 295) 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누구나 학습하는 사회를 말하고 있으나, 그 안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왕에 실업계 고교도 학습하는 사회의 범주에 속하는

이상 학습하는 사회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Watkins와 Marsick(1993)이

말하고 있는, 개인 발전을 조장하는 재정적 지원, 학생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운영, 정보센터의 운영, 수월성을 개발해 내려는 개인적인 책임감의 확보, 조

직의 성취 결과에 대한 공유 의지의 구축과 같은 조장책을 적극 조성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의 축소 및 근무 여건의 악화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도래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인력의 질적 수준도 기능직 수준에서 기술전문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되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1999년 현재 경제성장률은 10.7%를 기록하고 있고, 동년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은 21.8%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경

제성장률이 최하치를 기록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도

1998년이 4.1%로 가장 낮다.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을 제외하고는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은 경제성

장률의 기복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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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 경제 성장과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단위: %)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경제성장률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

지식기반산업의 GDP비중

6.8

10.7

18.0

5.0

12.6

18.1

-6.7

4.1

18.7

10.7

21.8

20.5

직업계열별 고용 비중도 변화하고 있다. 1985년 대비 1999년 현재의 상황

을 보면, 사무서비스직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술직의

고용은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생산직에 있어서의 고용은 대폭 감소되고 있

다.

<표 Ⅱ-2> 직업 계열별 고용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전문기술직

사무서비스직

생산직

7.3

37.8

54.9

8.7

38.7

52.6

15.5

33.9

37.8

18.9

35.8

33.7

위와 같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과 직업계열별 고용 비중 추이는 실업계

고교에서의 직업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계 고

교 교육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실업계 고교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은 교육 자세에서 비롯되는 직업세계 변화에의 대응 미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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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로서는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32세가 되기까지

무려 9번씩 직장을 옮긴다고 한다. 이러한 고용 시장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은 실로 규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2. 실업계 고교 현황 및 문제점

가.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문제와 제7차 교육과정

1) 제7차 교육과정과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이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은 학습자가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은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

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

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라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지역적 특수

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침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 지역적

특수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침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 지역

적 특수성과 학교의 교육 목표, 교사의 의견,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의 희

망이나 의견, 산업체의 수요, 교실 실험·실습실 등 학교의 실정과 제반 여

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학생에게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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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단순한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내

용, 방법이나 운영 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는 교육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동안 국

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

환이 요구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태민, 2001).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진로 선택 중심 교

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

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수요

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경영 책임자인 교

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

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

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중심 교육과

정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잘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 및 운영

방식이 특색 있게 나타나도록 하여 단위 학교별로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

습을 보일 수 있게 편성·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위 학교별로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시·도가 제시한 지침을 바탕

으로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추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

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

정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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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

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서 개정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그 중점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

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본 방향에 따라 건전한 인성

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

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개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비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와 특징

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편성을 들 수 있다.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을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학

교 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의해 일관성·체계성을 유

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즉, 학생의 적성, 장래 진로에 따른 학생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과정이나 계

열의 구분 없이 운영하며,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였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들 수 있다. 즉,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과 학습 결손의

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재량 활동의 신설과 확대를 들 수 있다. 즉, 학생의 자기 주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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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알

맞은 자율·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을 들 수 있다. 즉, 최소 필

수 학습 요소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지도하게 하였고,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여섯째,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을 들 수 있다. 즉,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수업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과 정보 능력의 배양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 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강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교육 성격은 종래의 종국 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체

제(계속교육)로서 동일계 대학 및 사회교육과 연계되는 기초직업교육기관으

로 바뀌었다.

둘째, 실업계 고교의 교육 목표가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기능 인력의

육성에 강조를 두던 것에서 관련 직업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일반·실업 동일)을 신

설하고, 이어 선택 중심 교육과정(11∼12학년)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이수 단위를 216단위로 확대하였고, 새롭게 재량 활동 12단위(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교과 재량활동 10단위)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업계고

- 20 -



교 이수 단위의 현황을 보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실업계 고교 이수 단위 현황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총 204 단위
교과 활동 : 188 단위
보통교과 : 40 ∼ 60%
전문교과 : 40 ∼ 60%
특별 활동 : 16 단위

총 216 단위
교과 활동 : 192 단위
보통교과 : 82 ∼ 110 단위
전문교과 : 82 ∼ 110 단위
재량 활동 : 12 단위
교과 재량 활동 : 10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 : 2단위
특별 활동 : 12 단위

다섯째, 이론 중심 교과, 전공실습, 경영실습 교과, 기초 이론 중심 교과,

기초 기술 교과, 심화 기술 교과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이 통합·운영

되며, 11∼12학년 전문교과는 교육부 지정 3개 교과만 필수적으로 이수하도

록 하였다. 필수 이수과목의 현황은 다음의 <표 Ⅱ-4>와 같다.

<표 Ⅱ-4> 교과목의 필수 선택과목의 지정 현황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계열 필수과목 : 교육부 지정
과정별 필수과목 : 교육청 지정
선택과목 : 학교

계열 필수과목 : 교육부지정
교육청 선택과목
학교 선택과목
학과별 필수과목 : 학교장 지정
선택과목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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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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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비교

내 용 제6차 교육과정( 99년 이전) 제7차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

전 학년
- 교과(보통교과, 전문교과)
- 특별 활동

10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교과
- 재량 활동
- 특별 활동
11∼12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과[보통, 전문], 특별 활동)

총이수단위

204단위
- 교과 이수단위: 188단위
- 특별 활동: 16단위
※ 학년별 68단위

216단위
- 교과 이수 단위: 192단위
- 재량 활동 : 12단위
- 특별 활동 : 12단위
※ 학년별 72단위

보통교과의
과목구성

공통 필수과목 (70단위)
과정별 필수과목(106단위)
과정별 선택과목(12단위)
특별 활동(16단위)

- 인문·사회, 자연, 직업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 (72단위)
- 교과 56, 재량활동 12,
특별활동 4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일반 선택과목 (26∼ 54단위)
- 전문교과 (82∼110단위)
- 특별 활동 (8단위)

재량활동
신설

없음 교과(전문교과) 재량 활동:10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 : 2단위

실업계
고교 전문과목: 교과 중 40% 이상

이수

보통교과는 공통
필수과목(70단위)+과정별
필수과목 중 일부선택으로 총
이수 단위의 40-60%이수

전문과목 82단위 이상 이수
계열별 필수 이수과목: 2∼3과목
교과 재량 활동(10단위)을
전문교과로 대체 이수 가능
보통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
위를 필수로 하여 82단위 이상 이수
11학년에서도 국민공통기본교과 일
부 편성 가능

* 특성화고, 2+1체제 등 전문교육 강화
가 요구되는 학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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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

현재 일선 실업계 고교에서 편성·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상의 문제점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강무섭 외, 2000).

가) 전공 학과의 세분화와 적합성 미흡

우리의 산업구조는 종전의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업계 고교는 여전히 1960년∼1970년

대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학문 분류 중심으로 계열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 애니메이션, 복지·간호 등 새로운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산업체 현장의 직무 수행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 과와 학교 현장

에서 자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현장의

직무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실업계 고교의 전공계열 및 학과 구분은 산업 사회의 변화 차원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 교과 편성의 불균형과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대체로 교과목 수가 많고, 전공과목의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

실습 및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

히, 고교 교육과정은 학교 실정과 대학입시 준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수

의 과목들을 2∼3년 간에 걸쳐 분산 이수함으로써 학습 부담이 커졌다는 문

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기당 이수과목을 12과목 내외로 편성하여 집중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가

공통 필수과목, 과정별 필수과목, 과정별 선택과목의 순으로 편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직업교육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 전공 계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공교과의 이수 비율이 보통교과에 비해

높고, 이수 교과목 수와 과목당 평균 이수 단위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과목간 이수 단위 수의 배정 원칙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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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지 못하고, 산업체 현장 실습의 강조 등으로 인해 일반계 고교 등 타

유형의 고교와의 상대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로 이양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바르게 이해하여 학생들의 교

수·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장 실습, 진학 준비 등으

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및 운영 능력 부족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구조 하에서 교육

과정 편성·운영권의 지방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강조하여 과정별 선택과목의 개설 및 과목별

기준 단위의 증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확대하

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 교사들에게도 학교 직업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형화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익숙해져 있으며,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설계하고 운

영하여야 하는 교사의 능력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진로와

산업체의 요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능 인력 공급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는 사회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 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 부족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학습 동기는 매우 낮으며

그 중에서도 학력이 낮은 집단은 50분간의 수업에서 10% 미만의 집중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학습 능력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수나 교육내용 수준이 매우 높고, 이론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의 수학 능력을 고려한 학습 방법 및 자료, 학

습 전략의 개발, 시설의 계획과 운영, 현장 지향적 교수·학습 활동의 강화

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의 직업교육과정 편

성·운영 시에는 학습자의 능력과 학습 형태에 따라 다양한 학습 전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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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마)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교육 내용

실업계 고교 학생들, 특히, 학력이 낮은 학생들은 이론 과목의 수업에 대

한 집중률은 낮은 편이나, 실습 중심 수업의 집중률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편성 시에는 이러한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학교에서

의 교육은 많은 부분이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론·실습 통합 교육과정의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

양한 교과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 재

구성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산업현장에서는 관련 분야에 보다

적응력이 높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계 고교 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현장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

이 교육 내용의 수준 조정과 현장 적합성 유지의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전문교과의 개발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문 교과서 집

필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산업체 인사의 참여가 부족하여 산업체의 요구

반영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자체가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고 있으

며, 결과적으로 졸업생의 현장 적응력이 낮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5년 정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지만 직업

세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요청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학문중심의

지식보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일정한 시기의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보다는 관련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시로 부분 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

정의 개정·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바)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력의 부족

현장실습은 실업계 고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업계 고교의 기본 성격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한 개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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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현장 실무에

대한 적응력의 신장보다는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직업을 탐색해 보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의 이수 시기, 기간,

횟수에 있어서도 학생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교에서는 재학 중 직업세계를 경험시키거나

예비 창업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가르치는 다양한 현장 중심

학습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취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학 중 프로그램 또는 교내 업무 배정 후 지도하는 학기 중 프로

그램, 소규모 학교 기업 운영, 프로젝트 부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미국이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 방식에 따라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일본, 독일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그러므로 실

업계 고교 현장에서는 1999년에 개정된 각급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

정에 따라 현장실습의 이수 단위화, 현장실습 기간의 탄력적 운영, 현장실습

전담교사의 활용, 현장실습 평가에 의한 국가 지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와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나. 실업계 고교 학생의 특징과 학생 지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실업계 고교 학생 집단의 특징

가) 입학생 감소에 따른 학생 집단 규모의 축소

실업계 고교는 2001년 현재 775교로 전체 고교 수(1,984개교)의 39.1%로

2000년도의 40.2%보다 감소하고 있다.

<표 Ⅱ-6> 연도별 실업계 고교 수

(단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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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실업

계고

농업고 29 26 26 25 25 24 23
공업고 175 184 192 201 202 204 213
상업고 248 248 248 248 251 240 264
수해고 9 10 10 9 5 7 7
가사고 - - - 1 2 3 5
실업고 62 66 63 62 68 67 73

종합고 239 237 232 228 228 235 190
소계 762 771 771 774 781 780 775

일반계고 1,068 1,085 1,121 1,147 1,162 1,177 1,209
합계 1,830 1,856 1,892 1,921 1,943 1,957 1,98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각 연도). 실업계 고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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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로는 1991년 이후 농업계 고교가 감소한 반면, 2001년 현재까지 공

업계 고교는 증가하고 있고, 상업계 고교는 1999년을 기점으로 약간 감소되

고 있으며, 감소된 부분은 종합고교나 특성화 고교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2001년 현재 학교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업계 고교가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고교의 경우 2000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

고 있다. 가사·실업계 고교의 경우 1998년 이후 설립되고 있으며, 수산·해

양계 고교의 경우 그 수가 약간 줄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 현재

일반계 고교의 수가 약간 늘고 있는 데 비해 실업계 고교의 수는 상대적으

로 줄고 있다. 고등학교 전체의 수가 약간 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실업계

고교 수의 축소는 정부의 실업계 고교의 일반계 고교로의 전환 허용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계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2001년 현재 590,694명(2000

년도 685,227명)으로 전체 고교 학생 수(1,852,043)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7>에서 보듯이, 1997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2000년도와 2001년의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그 감소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표 Ⅱ-7> 연도별 실업계 고교 학생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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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실

업

계

고

농업고 32,405 33,726 34,632 33,516 31,381 27,358 23,866

공업고 316,092 340,096 360,125 351,997 346,626 303,804 260,367

상업고 453,539 458,673 462,577 431,020 393,292 342,804 293,511

수해고 7,105 7,505 7.283 7,604 6,694 5,894 5,084

가사고 - - - 4,927 5,895 5,689 6,997

기타 869

소계 809,141 840,000 864,617 829,064 783,888 685,227 590,694

일반계고 1,306,642 1,403,307 1,472,108 1,497,652 1,467,243 1,385,211 1,261,349

계 2,157,880 2,243,307 2,336,725 2,326,716 2,251,131 2,070,438 1,852,04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각 연도). 실업계 고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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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등단계에의 취학 연령 집단의 규모 축소가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학생 수의 감소의 폭이 일반계 고교 학생 수의 감소의 폭보다

크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상업계 고교와 농업계 고교

그리고 수산·해양계 고교에 있어서의 학생 수의 감소의 폭은 최근 2년간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교 학생 수의 감소 현상은 입학생 감소와 재학생의 중도탈락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의 경우 26,216명의 재학생

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3.26%의 중도탈락률을 나타냈고, IMF 경제 위기

이후 중도 탈락률은 4%대를 웃돌아 1%대인 일반계 고교보다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교육부 내부자료, 2000). 따라서,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서

는 입학생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물론, 직업교육에 대한 흥미가 높은

입학생을 유인하고, 중도 탈락률을 낮추며, 진학과 취업이라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 하겠다.

학년별 학생 수 감소 추이와 충원율을 <표 Ⅱ-8>에서 보면, 농업계 고교의

경우 1학년 학생 수가 2학년보다는 많지만 3학년보다 적고, 현원 기준으로

학생 수의 충원율은 80%를 차지하여 100%에 못 미치고 있다. 공업계 고교도

역시 농업계와 유사한 학년별 학생 수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충원율은

90%이다. 상업계 고교는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감소하여, 현원 기준으로

91%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산·해양계 고교는 1학년 학생 수가 2

학년보다는 많지만 3학년보다 적고, 충원율은 7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가사계 고교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

원율이 93%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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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2001년도 전국 실업계 고교 계열별·학년별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현원 현원 현원 현원 (A) 충원율(A/ B) 정원(B)

농업 8,112 7,215 8,539 23,866 80 29,747

공업 83,733 81,115 95,519 260,367 90 289,654

상업 90,067 92,582 110,862 293,511 91 321,882

수해 1,724 1,477 1,883 5,084 72 7,078

가사 3,441 2,162 1,394 6,997 93 7,486

기타 572 227 70 869 84 1,029

계 187,649 184,778 218,267 590,694 90 656,876

일반계
학생 수

415,749 405,993 439,607 1,261,349

전체
고교생 수

603,398 590,771 657,874 1,852,04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2001년 실업계 고교 현황.

입학생 수의 감소는 상업계 고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정에 의하면, 이러한 입학생 수의 감소 추

세가 지속될 경우 2003년 실업계 고교 입학자는 대략 13만∼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실업계 고교는 입학생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서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교육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

유치에 있어 유인가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모색해야 할 형편에

직면해 있다.

나) 과다한 중도탈락생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학습 의욕 또한 낮

고, 자존감도 낮아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과목의 수나 교육 내용 수준은 높고,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학교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던 학생들이 정규수업 활동을 따라가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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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따라서 지각·무단결석·중

도탈락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도탈락을 하는 시기로는 <표 Ⅱ-9>에서 보듯이 1학년 때가 가장 많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으로 실업계 고교로 진학한 결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Ⅱ-9> 실업계 고교에서의 학년별 중도탈락생 수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국립 247 125 47

공립 8,562 6,184 2,050

사립 8,590 5,613 1,797

계 17,399 11,923 3,894
총계 33,21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탈락률은 1985년 4.1%에서 1990년 3.0%로 감소추세

를 보이다가 1995년 3.2%, 2000년 4.3%로 U자형 곡선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

들의 학업 중단 사유는 가사, 품행상의 문제, 질병, 사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10> 참조).

<표 Ⅱ-10> 실업계 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 사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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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적·중퇴 및 휴학자

탈락률
합계 사망 질병 가사 품행 기타

1985년 36,403 - 2,401 22,998 - 11,004 4.1

1990년 24,641 - 940 15,313 - 8,388 3.0

1995년 29,045 - 1,179 13,886 - 13,980 3.2

2000년 32,188 439 926 10,839 2,506 17,478 4.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지표. 재구성.

최근 들어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은 과거

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던 것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다. 수적 규모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탈락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월보(1997)에 실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 95년;

1.4%)에 비해 실업계 고교( 95년; 4.0%)의 중퇴율이 훨씬 높다. 실업계 고교는

한 해에 2∼3백명이 중도에 탈락하는 심각한 학교도 있으며, 특히 주간부 보

다 야간부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가족 기능의 약화, 입시 위주의 교육, 향락 문화의 번창과 그 유혹에 따른

자발적 중퇴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가정

적 환경에서도 결손가정이거나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기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매우 열악한 데다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데서 오는 낮은 자아 존중감, 학업 성적 부진 등으로 학

교 생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등교 거부,

중퇴, 비행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학 및 취업지도의 미비

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방안의 영향

으로 실업계 고교 학생의 고등교육기관의 진학 경향은 1992년 이후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92년; 8.7%, 94년; 15.6%, 96년; 22.0%, 98년; 35.7%,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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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이러한 증대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강무

섭 외, 1999). 특히, 1998년 이후 실업계 고교 졸업자 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

생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대학과 대학에로의 진학

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표 Ⅱ-11> 실업계 고교에서의 진학 희망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진학 희망자 진학 희망률
1985년 83,033 30.3
1990년 60,570 22.1
1995년 92,288 35.6
2000년 147,893 50.8
2000년 140,997 52.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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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와 같이 19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

학은 전문대학에로의 진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산업대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대학의 진학률은 1997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에서의 진학 지도가 취업에 관한 지도보다 그 비중

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50%가 넘는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

하고 그 중 30∼40%의 학생이 상위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 실업계 고교에는 진학 희망자를 위한 진학 담당 부서 및 진학 상

담 교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학생들의 희망을 수용하는 체계적인 진학

진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Ⅱ-12>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연도별 진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졸업인원 240,758 270,683 259,626 272,010

대학

(4년제)

특별전형
6,855

3,174 4,394 7,230
일반전형 5,252 6,682 5,664
소계 6,855(11.6) 8,426(10.08) 11,076(12.1) 12,894(12.7)

산업

대학

특별전형 3,921 4,931 3,713 4,565
일반전형 1,648 2,170 874 1,496
소계 5,569(9.3) 7,101(9.1) 4,587(5.0) 6,061(5.9)

전문

대학

특별전형 28,473 36,884 51,115 62,930
일반전형 18,644 25,422 24,386 19,939
소계 47,117(79.1) 62,306(80.1) 75,501(82.9) 82,869(81.4)

합계 59,541(100.0) 77,833(100.0) 91,164(100.0) 101,824(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000년 실업계 고교 계열별 졸업생의 진학 현황은 <표 Ⅱ-13>과 같다. 졸

업생의 거의 절반이 수능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으며, 76.8%가 합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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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37.4%가 진학하고 있다. 가장 진학률이 높은 계열은 가사계열로서

89.8%의 합격률과 69.8%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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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실업계 고교 계열별 졸업생들의 진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생수
수능
응시자 수 4년제 입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계

(진학률/합격률)

농업고 10,113 4,756(47.0) 562(11.8) 290(6.1) 3,514(73.9) 4,366
(43.2/ 91.8)

공업고 118,534 63,667(53.7) 6,746(10.6) 3,561(5.6) 42,773(67.2) 53,080
(44.8/ 83.4)

상업고 113,963 62.308(44.5) 5,380(8.6) 2,168(3.5) 35,173(56.5) 42,721
(30.5/ 68.6)

수·해
양고 2,125 871(41.0) 101(11.6) 32(3.7) 713(81.9) 846

(39.8/ 97.1)

가사고 1,162 903(77.7) 105(11.6) 10(1.1) 696(77.1) 811
(69.8/ 89.8)

합계 272,010 132,505(48.7) 12,894(9.7) 6,061(4.6) 82,869(62.5) 101,824
(37.4/ 76.8)

남자 138,974 77,116(55.5) 8,065(10.5) 4,325(5.6) 50,592(65.6) 62,982
(45.3/ 81.7)

여자 133,036 55,389(41.6) 4,829(8.7) 1,736(3.1) 32,277(58.3) 38,842
(29.2/ 70.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한편, 실업계 고교 학생의 취업과 전공과의 일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표 Ⅱ-14>참조), 외국 근로자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집 및 제공 체제가 매우 부족하여 실효성이 있는 취업지도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여건과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체계

적인 진로지도가 미흡하고, 담당 진로교사도 부족하며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

발도 미진하여 체계적인 진로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로상담 교사는

진로상담관련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진로교사

연수만을 받은 뒤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며, 교사 1인당 지도할 학생 수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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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많은 등 진로지도상의 애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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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실업계 고교 전공분야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전공분야 취업자 실업계고 취업자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1990년 174,057 82.8 210,113
1991년 177,057 81.5 217,344
1992년 178,381 81.5 218,888
1993년 167,695 79.9 209,871
1994년 159,100 83.3 192,165
1995년 158,483 75.8 190,148
1996년 167,184 85.1 196,403
1997년 152,047 85.6 177,532
1998년 132,574 81.1 164,075
1999년 114,898 77.3 148,478
2000년 115,280 77.1 149,543
2001년 99,496 80.0 130,96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실업계 고교의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취업지도는 매우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학생 자신은 물론, 취업지도를 위한 학교의 제반 여건이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업지도를 위하여 무엇보다 당사자인 학생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자신

의 소질이나 적성 및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진로의 미결

정과 취업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미석, 1999). 이러한 현상은 대부

분의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의 진로 결정이 적성과 흥미가 아닌 중학교 성

적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 의식의 결핍은 당연하다 하겠

다.

2) 학생 지도상의 문제

가)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적정 학습 지도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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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기보다

는 중학교 시절의 학업 성적에 따라 입학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기초학력

이 부족하며, 학습 동기가 낮은 상태에 있다. 입학생 중 수학능력이 낮은 학

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학교의 입장에서 교육 성과 제고에 장애 요인

이 되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 흥미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

적으로 실업계 고교 교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진학 및 취업지도의 미비

실업계 고교에서의 취업지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취업지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실업계 고교 재학

생의 상당수가 중학교 재학시 성적이 낮았던 학생으로서 자신이 원하여 입

학하기보다는 성적에 밀려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아정체감 및 자신감이 결여되어 항상 열등감에 싸여 있는 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아 정체감등의 형성에 도

움이 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취

업지도를 포함하여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과 매체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

교사들은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를 보면 실업계 고

교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부족하고(31.9%), 종합적 자료가 부족하며

(30.4%),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18.8%), 프로그램

이나 내용이 진부하다(10.1%)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진미석 외, 2000).

둘째, 취업지도를 포함한 진로지도를 담당할 전문 교사 인력의 부족과 시

간 확보의 어려움이다.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진로지도 업무는 수업 외에 부

과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취업지도 및 상담을 할 수

없다. 특히, 진로지도를 실제로 담당하는 교사들의 애로 사항을 보면, 진로지

도 시간의 부족(35.1%),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26.9%), 진로지도 관련 이론과

실제의 지식 부족(2.3%) 등이다(김기홍 외, 2000). 게다가 이런 진로 담당 교

사와 취업 담당 교사들 사이에는 밀접한 업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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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 교사는 취업지도와는 업무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실업계 고교에는 실과부, 취업지도부, 진로지도부 등의 취업지도 담당

부서가 있다. 각 부서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와 관련한 업무를 분담하여 담

당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취업지도 담당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직접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하기보다는 행사 위주의 취업지도로 편중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업무과다로 인하여 유발되는 상황이라

고도 볼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취업지도를 실시하는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Ⅱ-15> 실업계 고교의 유형별 진로지도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여부

(단위: 개교, %)

구 분 있음 없음 구축중 계

농업고 6(85.7) 0(0.0) 1(14.3) 7(100.0)

공업고 27(87.1) 1(3.2) 3(9.7) 31(100.0)

상업(정보)고 32(88.9) 2(5.6) 2(5.6) 36(100.0)

수산·해양고 0(0.0) 2(66.7) 1(33.3) 3(100.0)

실업고 6(85.7) 0(0.0) 1(14.3) 7(100.0)

종합고 13(76.5) 2(11.8) 2(11.8) 17(100.0)

기타 1(100) 0(0.0) 0(0.0) 1(100.0)

계 86(83.3) 7(6.9) 10(9.8) 102(100.0)

자료: 김기홍 외 (2000).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대응 및 진로정보체제 구축 방안.

셋째,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취업지도

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운영, 학교 취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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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취업정보망의 운영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취업

지도를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활성화가 미흡하다.

실업계 고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현황을 보면, <표 Ⅱ-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83.3%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축하고 있는 학교가 9.8%에

해당된다(김기홍 외, 2000). 즉, 대부분의 학교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업계 고교의 홈페이지에는 절반은 취업

코너가 없으며, 설치된 취업지도 관련 정보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넷째, 취업지도를 위한 예산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의 진로지

도와 관련한 예산 평균액이 연간 90.5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에 취업지도를

위한 정보 자료 구입이나 검사 자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취업관 련 최

신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진미석 외, 2000).

다) 적극적인 상담 활동의 제공 미흡

진로지도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편중된 교과지도와 과도한 행정업무 구

조로 인하여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부족하며, 전문상담교사

의 배치도 전무하고, 시설·설비 등의 여건을 갖춘 상담실을 갖춘 경우도 거

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도 매우 미약하며 그나마 있는 실

업계 고교의 상담실 활용률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전용상담실이 있는 경우

에도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등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전문지식의 부족·과중한 수업 등으로 적극적인 상담을 할 수 없고, 학

생들도 상담실의 분위기,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상담을 회피하고 있으

며, 상담시설 및 자료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

즉, 전문상담교사, 상담시설·설비 등 인성·생활지도를 위한 기본 여건의

부족으로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여건과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생

활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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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공식적 구직 경로

고교 졸업자의 구직 경로를 조사한 김형만(2000)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친구 또는 친지의 소개에 의한 취업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실업계 고교 졸

업자에서 그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신문, 잡지, PC 등에

의한 취업이 많게 나타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취업지도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한 취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선 실

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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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고교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경로

(단위: 명, %)

구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직업소개소 2.7 5.6 4.4 5.6

취직시험 1.0 0.8 1.0 0.6

신문/잡지/ PC 등 31.5 32.3 43.1 33.3

학교학원추천 0.5 0.4 2.0 1.2

사업체방문 15.3 10.6 18.4 11.7

친구친지소개 39.7 38.7 50.6 39.7

자영업준비 9.2 11.2 9.1 7.4

기타 0.3 0.4 0.4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형만 외(2000).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재구성.

다 . 실업계 고교 교사의 관리

1) 실업계 고교 교사의 확보 및 활용

가) 실업계 고교 교사 양성 실태

실업계 고교의 전문교과 담당 교사는 일반교과 담당 교사와 동일하게 양

성되고 있으며, 양성 체제는 사범계열 학과를 통한 목적형과 교직과정을 통

한 개방형의 장점을 살린 상호보완적인 절충형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이외

에도 전문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실과계나 예·체능계의 졸업자에게는

실기교사자격증, 간호계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양호 교사 자격증을 각각 수여

하며, 그리고 교직을 이수한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도 각종의 교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재학생이 대부분 현직교사로 구성

되어 있어 교사 자격을 부여되는 경우는 미세하다.

2000년 현재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담당 교사(실업계 고교 교사)의 양성은

- 45 -



1,389개의 학과 또는 전공계열에서 총 16,599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중등교사 양성과는 달리 사범계보다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서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표 Ⅱ-17> 실업계 고교 교사 양성기관 현황(2000년 현재)

구분 학과/전공 (개, %)
2000학년도

입학정원/승인인원2 ) (명, %)

중등교원

전체

사범계1 ) 449( 20.0%) 12,822( 39.9%)
일반대학 교직과정 1,799( 80.0%) 19,296( 60.1%)
소계3 ) 2,248(100.0%) 32,118(100.0%)

실업계

고교 교사

사범계1 ) 40( 2.9%) 832( 5.0%)
일반대학 교직과정 1,349( 97.1%) 15,767(95.0%)
소계3 ) 1,389(100.0%) 16,599(100.0%)

주 : 1) 사범계는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를 의미함.

2) 사범계는 입학정원이며,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승인 인원임. 교직과정은 2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999년의 자료를 사용함.

3)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재학생의 대부분이 현직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대학원

을 통하여 교사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교육부(2000). 2000학년도 교원 양성기관 현황.

교원 양성단계에서 실업계 고교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교원

양성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이다. 대학 교육의 자율화로 인하여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폐지되어 사범대학과 일반

대학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 편성·운용되고 있어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최소 120학점에서부터 160학점에 이르기까지 학

교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교직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거하

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학점의 기본 구조나 편제는 일정

하게 정해져 있으나 운용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계 고교 교사는 일반교원의 양성과 동일하게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양성되고 있다. 사범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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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일반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외에 교직이라는 계열을 별도로 구분

하여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이라는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다. 교양과

목은 지도적 인격도야에 필요한 교과인데, 종합대학 내의 교양과목과 특별한

구분 없이 학과가 속한 학문계열에 따라 선택과목 이수학점이 조금씩 달리

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공과목은 학과의 전문 학술연구에 필요한 교

과로, 표시과목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

되어 있다.

학부제의 도입에 따라 복수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주전공

과목의 이수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교직과정의 편제와 운영 방식은 약간

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이수학점 140학점 중 일반교

양과목이 40∼45학점, 전공과목이 50∼55학점, 교직과목이 15∼20학점, 교육

실습이 2∼4학점, 기타 선택 및 부전공과목 23∼31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별도로 교

직과정의 과목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자가 이수해야 할 교직과

목은 교직이론(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과목(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2학점, 4주)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교양

과목은 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전공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

성되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교원 양성 교육과

정에서 전공교과교육의 비중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실업계 고교 교사는 그 직무 내용

의 특성상 보통교과를 담당하는 일반 교사와는 다른 직업적 능력과 자질들,

즉, 산업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경영에

대한 이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직업적 진로지도와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실기교과에 대한 지도능력

을 개발해야 하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장명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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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양성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이 교육실습이다. 그러나 현행 교직과목에서 교육실습은 극히 형식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 지침·운영에 의하면, 전문교과의

학습 활동 중 실험·실습 및 실기의 비율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교

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전공교과에 대한 실험·실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들 출신의 대부분은 교원으로서 교수 능력뿐 아니라 실업계 고

교 교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기지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담당 전공교과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들 교과 내용이 산

업현장의 어떤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실업계 고교 교사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의 개발을 위해 전문 전공과목만이 아닌 교직과목에서 일반

교육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초과목 일부만을 요구하고, 직업교육의 특성

에 적합한 교과로 교직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

으며,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현장실습 중심으

로 전환되어야 하고, 산학협동에 의해 산업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나) 교원 자격의 구비

교원 자격의 의미는 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제도적인 조건이다. 전문직의 경우 일정한 자격의 취

득을 그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고, 교직은 전문직의 하나로서 교원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자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격은 개인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준거 기준이기 때문

에, 교원 자격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교원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무시험검정의 유일한 기준은 대학 졸업

에 필요한 학점의 취득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졸업에 필요한 평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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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 하한선에만 도달해도 교원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 부여는 교원 양성기관의 부실과 교직의 전문성 약화를 초

래할 수 있으며, 결국 국가의 전문자격증으로의 권위 약화를 야기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 자격증은 단지 교직을 이수하고 임용고사를 볼 수

있다는 응시자격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교원 자격증은 교원의 전문적 자

질의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실업계 고교의 체제와 전공학과의 편제가 계속 개편되고 있고, 이에

전공과에 따라 폐과되거나 증설 혹은 신설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의 추세에 맞추어 교원 자격증의 통합 내지 재분류, 재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등단계의 교양교육으로서 직업교육에 해당하는 보통교과 안에서의

기술교육·가정교육·공업교육·농업교육·상업교육 등을 담당할 교원의 확

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점차 통합교육과정을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한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 Ⅱ-18>에서 보듯이, 이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자격증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담당 교과목간

에 연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실업계 고교에서 특정 분야에 과목 상

치교원이 발생하고 있다.

<표 Ⅱ-18>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상치교원 대비

(단위: 명, %)

구 분
인문계 고교 실업계 고교
교원 수 비율 (%) 교원 수 비율(%)

자격증 소지 교원 64,504 100 39,810 100
자격증 과목 담당 교원 58,527 90.7 35,409 88.9

자격증 과목 및 타과목 담당 교원 2,521 3.9 1,938 4.9
자격증 과목 아닌 타과목 담당 교원 393 0.6 571 1.4
기타(휴직 교원, 교장, 교감) 교원 3063 4.8 1,892 4.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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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능력 신장에 미흡한 연수 기회의 제공

실업계 고교 교사의 연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또한 교원 개인의 전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양성교육

의 불충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의 의미를 가진다.

현행 교육법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사 개인의 전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양성교육의 불

충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직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

으로 교원으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 기술

및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직교육(자격연수/직무연수/

특별연수)을 보장하고 있다(강경종 외, 1999).

라) 실업계 고교 교원 수급 실태

실업계 고교 교원 수급의 측면에 있어 과잉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실업계 고교의 학교유형과 학과의 개편,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한 교원자격의 통합, 단위 학교에서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자율 운영 등으

로 상당수의 과원교사를 유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교원은 부족하게

되는 교원 수급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수는 감소하

는데 교원의 적체는 심화되어 교원들의 승진과 노령화로 학생 지도 및 학과

업무의 담당이 소홀해지고, 새로운 젊은 교원은 부족하다. 또한 실업계 고교

체제의 다양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들은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다양화할 경우 교사들의 지위 보장에 불안을 느

끼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다양화할 경우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

형으로 교원 수요의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하고 있다(정철영 외 2000).

<표 Ⅱ-19>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과부족 교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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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개편 내용 공급과잉/
과원발생

수요증가/
부족발생

학교 유형 개편

특성화 고교로 - ○
5년제 실업고교로 - ○
특수목적 고교로 - ○
통합형 고교로 ○ -
일반계 고교로 ○ -

학과개편

유사전공으로 학과명 변경 - -
타 전공으로 학과 개편 ○ ○
기존 학과의 증치나 신설 - ○
기존 학과(학급) 감축 ○ -

학생 수 조절
수업시수 감소 -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이수 단
위 비율 ○ ○

계열별/학과별 필수과목의 학교
자율결정 ○ ○

연계 교육과정
(2+2/ 2+4/ 2+2+4) - ○

전·현직 근로자의
산학겸임교사으로 활용

산학겸임교사 ○ -
기간제 교사로 활용 ○ -

전문대와 연계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 교원을 전문대 강사로 활용 - ○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전문교과
이수시간의 축소 ○ -

자료: 정철영 외(2000). 실업계 고교 교육체제개편에 따른 교원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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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원교원을 유발하는 경우로 통합형 고교나 일반계 고교로 학교 유

형을 개편, 타 전공으로 학과를 개편, 학과의 감축, 전·현직 근로자의 산학

겸임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활용, 제7차 교육과정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부족교원을 유발하는 경우로 특성화 고교나 특수목적 고교로 개편,

타전공으로 학과를 개편, 수업시수 감소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하여

학생 수를 조절하는 방법,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증설, 연

계 교육과정을 운영이나 실업계 고교 교원을 전문대학 강사로 활용하는 방

안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교 교사의 과원이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에

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이나 계열별/학과별 필수과목을

단위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교과를 강

조하느냐 아니면 보통교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과원교원을 유발하기도 하

고, 교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할 것이다.

2) 실업계 고교 교사 관리상의 문제

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 현장성의 괴리

여기서는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 현장성 문제를 교원 양성, 교

원 자격, 교원 연수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적인 현황들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직업교육의 외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기능, 상급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 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업계 고교 전문교

과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원과 관련한 양성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양성기관의 과다와 전문화의 미흡

으로 인한 질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다.

중등단계 교원 양성기관이 많다는 것은 양성 창구의 다원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양성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국가 수준의 통제와 질 관리가 어

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양적인 측면에서 양성기관의 난립은 수요보다

많은 교원 자격증을 남발하여 공급 과다에 따른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 52 -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실업계 고교 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감소시키는 결과

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질적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 양성기관

사이에 교육 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의 격차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체제가 미흡함에 따라 개방형 체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실업계 고

교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철영, 2001).

나) 과목 상치교원 수의 과다

실업계 고교 교사 중에 자격증 과목이 아닌 과목 상치교원의 수가 많으며,

또한 상당수의 교원이 자격증과목을 담당할 뿐 아니라 타 과목을 부수적으

로 가르치고 있는 교원도 있어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 타 전공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가 일반계 고교보다 상대적으

로 많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실업계 고교 자격증 소지 교원 44,265 명중 자격증 과목

담당 교원이 36,118명이고, 자격증 과목 및 타 과목 담당 교원은 3,467명, 자

격증 과목 아닌 타 과목 담당 교원은 2,746명이었으나, 2001년도는 자격증

소지자는 39,810이며, 이 중 자격증 과목 담당 교원이 35,409명, 자격증 과목

및 타 과목 담당 교원이 1,938명, 자격증 과목이 아닌 타 과목 담당 교원

571명, 그리고 기타가 1,892명으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상황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타 과목 담당 교원은 상업 관련 교과에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기계, 전자, 전자 관련 교과에 집중되어 있다(교육

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2001).

이들 실업계 고교 교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계열별과 설립 주체에 따라

보통교과 담당 교원과 실과 담당 교원의 비율을 보면, 국·공립 실업계 고교

에서는 상업계를 제외하고는 보통교과 담당 교원과 실과교원이 비슷한 비율

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립 실업계 고교의 경우 공업계와 상업계에서 보통교

과 담당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원인을 추정해 보면,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립의 경우 한 교원

이 여러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교과 교원의 정원 확보는 물론,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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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자격증 과목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과 양성 프로그램에서 가르칠 전

공교과 및 관련 교과에 대한 교육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

미한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의 개정을 통해 실업계 고교 교사 자격 표

시과목의 통합·광역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다) 한정된 연수 기회

실업계 고교 교사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수 기회는 자격연수

에 한정되고 있고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교원이 1급 정교사로 퇴직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연수는 대부분 한 번에 불과한 실정

이다.

또한,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사가 자신의 전공과목 이론과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연수 기회는 자격연수로써 대부분 계열별로 특

성화된 5개 국립대학의 중등연수원에서 기관 중심으로 연수로 제한되어 있

는 실정이다(정철영, 2001). 이러한 연수 참여 기회의 제한이나 연수의 획일

성과 형식성은 획일적·형식적·의무적인 성격의 연수에서 벗어나 자율연수

및 자율장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기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

고, 배운 것을 수업의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질적 연

수체제가 미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라) 교원 수급체제의 경직성·획일성

다양한 형태로의 체제 개편에 따라 실업계 고교 교원 수급상의 문제에 직

면하고 있지만, 현행 교원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격제도 및 임용체제 운

용의 경직성·획일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이미 체제 개편 및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전공의 신설이나 선택과목의 확대, 그리고 특성화 고교의 확대에 따라 새로

운 자격을 구비한 교원의 확보와 산업체 경력자의 교원으로의 적극적 활용

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원 자격증 소지자만을 임용·배치하고 있기 때문

에, 산업체 경력자에게 교직 입문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 현행 법령상 어떤

인사가 실업계 고교 교사로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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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교과목에 대한 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유일한 기준이다.

아무리 특정 직업분야에서 풍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교

원 자격증이 없으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교원은 될 수 있어도 중등학교의

교원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원자격 검정방식으로는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실업계 고교 교원으로 입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며, 단지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원이나 산학겸임교사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에는 학습 지도 및 실기 지도 능력 검증상의 문제가 있고, 산학겸임교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일선 학교에서 자

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실업계 고교 교원의 특정 학과의 과원과 과부족 현상에 대한 단계

적이고 종합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원교원 문제

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학생 수 조절, 다양한 부전공/복수전공 등과 같은

자격연수, 새로운 수요의 창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인사 교류 등의 해

결 방안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실업계 고교 교사의 원활한 수급

을 위해서 산업 및 직종구조의 변화에 기초하여 실업계 고교의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공 영역별로 실업계 고교 교사의 수급 전

망과 수요가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DB)가 구축되어야 하

나, 아직 그 준비조차 되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

1)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선 노력

가)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의 개편

실업계 고교와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

키기 위하여 지난 5년 간 발표된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과 직업교육의 개

혁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정책들로 대통령 자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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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1996)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교육부

(1999)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2000)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등이 있다.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은 실업계

고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졸 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

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

으로 실업계 고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1월 13일에 발표되었다.

이때 제시한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구조조정 및 유형의 다양화 체제로 개편

둘째, 직업기초교육의 강화,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 조

직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제고한 내실화·전문화

셋째,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구축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

넷째, 고교 졸업 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양성을 위한 직

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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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교육부의 분야별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2000. 1)

분야 구 체 적 인 관 련 대 책

운영

체제의

개편

구조조정
학교 수 조정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운영 체제 다양화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 고교 계속 지원
교육과정 연계 운영
소규모 특성화 고교 확대
실업계 특수목적고교 육성
공고「2·1 체제」운영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직업기초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 적응력 제고
자격제도와 연계 강화

교원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연수 지원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 제고

시설·설비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자율학교 지정 운영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학교기업 제도 도입 검토

행정·

재정

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교육 홍보 사업 추진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생경진대회 개최 추진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강화

취업 지원 체제 강화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계속 유지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평생학습차원의 계속교육기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
교육 책무성 강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시·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자료: 정철영(2000).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전문대학의 현재와 미래, 제1회 전문대학교육정

책포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 . 29.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 실업교육발전을 위

한 실천적 방안모색.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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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체제 개편의 경우 구조조정과 운영 체제의 다양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이전에 발표된 정책

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는 기본 정책을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다양화로 결정하고, 정책 과제를 특성화 고교의 확대로 하였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는 산업인력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

육 체제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근간으로 고교 직업교육 체제 개편방안 수

립·수진, 통합형 고교 체제 도입·추진, 특성화 고교 및 특별 교육과정 설

치·확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내용 중에서 학

교 수 조정,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의 구조조정 방안은 실업계열 입학자원

감소 등 불가피한 환경 변화로 인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출발하였다

고 볼 수 있겠으나, 운영 체제의 다양화 방안은 증등단계 직업교육이라는 거

시적 안목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통합형 고교 모형의 제안과 시범 운영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의 제56조를 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통합은 급별이 다른 학교를 같이 운

영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합형 고교에서 통합은 의미를 달리하여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인문교과와 직업교과 담당 교원들의 상호협

동을 통해 통합교과목을 개발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 상황을

의미한다(정태화, 1999).

통합형 고교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그들의 진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재학생의

진로 변경을 허용하여 학사를 관리하는 학교를 의미하며, 재학 중에 학생의

진로 변경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입학 당시부터 계열에 따라 학생을 배정

하는 기존의 종합고교와는 큰 차이점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고교(정철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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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로, 교육부(1999)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고교 단계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

는 통합형 고교 도입을 검토·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후에 교육부 산업

교육정책과(2000)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진학과 취

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통합형 고교의 시범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합형 고교의 시범운영 학교 대상은 희망 학교에

한하여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 4∼8개교

를 선정하고, 학교 선택에 의하여 계열통합식 모형이나 계열분리식 모형을

적용하며, 준비 기간 1년을 포함하여 7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 운영될 통합형 고교와 시범

운영 추진 계획은 다음 <표 Ⅱ-21>과 같다(실업교육발전위원회, 2001: 86).

<표 Ⅱ-21>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추진 계획

지역 학교명(현재) 기간 특 징

인천 강남종합고등학교

2001∼2006년
(시범 운영)

계열통합형

경북 성주농공고등학교 계열통합형

전남 장성실업고등학교 계열통합형

충남 병천고등학교 계열분리형(조리, 애니메이션 설치·운영)

충북 증평상업고등학교 계열통합형

제주 제주공업고등학교
2004년∼
(계획임)

인문 4학급, 공업 4학급(컴퓨터공업, 환경
공업, 차량공업과 설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국(2000). 실업계 고교 육성방안.

통합형 고교의 운영 모형은 계열분리식 통합형 고교와 계열통합식 통합형

고교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Ⅱ-1] 참조). 후자는 종합고교(Comprehensive

High School)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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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전자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 모형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서 고교

체제의 큰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반

과

정

직

업

과

정

3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공 통 과 정
공 통 과 정

일

반

과

정

직

업

과

정

(선택권 부여)

*과정이수가 아닌
교과이수로 졸업

■ 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사회

직업과정
Ⅰ

일반과정

직업과정
Ⅱ

계열이동
허용

과목교차
이수허용

(현존의 종합고교) (계열분리식 통합고교) (계열통합식 통합고교)

[그림 Ⅱ-1] 통합형 고교 운영 모형 비교

자료: 강무섭 외(1999).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연구. p .155.

계열분리식 통합형 고교에서는 직업계열과 일반계열을 분리·운영한다. 그

러나 입학생의 모집에서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는다. 입학한 학생은 1학년 과

정에는 공통 과목(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최대한 반영)을 이수하고, 2∼3학년

시기에는 구분된 계열 내에서 심화과정을 이수한다. 2학년 진급시에는 학생

의 성적보다는 적성, 능력, 관심사에 따라 계열을 배정하고, 3학년 진급시에

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열 이동을 수용한다. 한편, 2학년 진급 후 학생

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 계열 과목의 이수를 인정함으로써 교과 교차이

수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계열통합식 통합형 고교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정

(course)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 체제 내에서 학생들은 계열이 아닌 코스

선택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식 수업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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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된다. 이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크게 좌우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영국, 미국 등)에서는 주요 교과(국어, 수학, 과학 등)에 있어서 능

력별 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종합고교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인

하향 평준화에 대한 보완 대책인 동시에 대학 진학 희망자에 대한 배려 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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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기존의 종합고교와 통합형 고교의 차이점

구 분 종합고교 계열분리식 통합형 고교 계열통합식 통합형 고교

교육 목표
농 어촌 지역의 학생에게
진학과 취업기회 동시제공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에게
진학과 취업기회 동시 제공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에게
진학과 취업기회 동시 제공

학생 선발
직업계열은 전기,
인문계열 은 후기 모집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교육청에서 결정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교육청에서 결정

교육과정
운영

국가 및 교육청
차원에서의 필수 이수
교과 적용 지침 준수
인문계열과 직업계열의
분리 운영하나 계열간
단위 이수 교차 불인정

단위 학교장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권 인정
인문계열과 직업계열의 분리
운영
계열간 단위 이수 교차 인정

단위 학교장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권 인정
인문계열과 직업계열의 통합
운영 (계열 존재 안함)
계열이 아닌 이수 단위
중심으로 졸업

교육과정
운영

정규 교사의 자격증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

타 학교 및 기관에서의 학습
결과 단위 이수로 인정
정규 교사의 자격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학생의
선택과목 확대
이동식 수업 일부 운영

타 학교 및 기관에서의 학습
결과 단위 이수로 인정
학생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과정 (course) 개설을
전제로 편성
이동식 수업 확대 운영

교사배치 및
교사간 협력

정규 교사 중심
계열별 교사간 협력 미미

외부 강사 부분 활용
학생 이동 허용폭 확대를
전제로 교사간 협력 강화

외부 강사 대폭 활용
통합교과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사간 협동 연구 강화

계열간
이동 범위

실제적으로 학생 이동
어려움

계열간 학생 이동 허용 계열이 존재하지 않음

상급학교
진학

소수의 학생만이 대학
진학

직업과정 학생의 인문과정
이동 허용으로 다수의
학생이 진학 가능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대학진학 지원

취업
실업계 고교와 대동소이 선택과목 강화로 실업계

고교에 비해 유리
실업계 고교에 비해 유리
(선택과목 강화, 현장 전문가초빙)

장점

국가재정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농 어촌
지역에서 인문고
설립없이 대학진학 기회
제공
학생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진학과
취업기회 동시 제공

학생에게 계열 이동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가능
계열간 단위 이수 교차
인정으로 선택과목 기회확대
학교 밖의 학습과정 이수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가능
이상적인 통합형 고교로의
발전 이전의 과도기적 모형

계열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생간 교사간 위화감 문제
해결
다양한 과정 (course) 설정을
통해 학생의 요구 수용
학교 밖의 학습과정 이수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가능
청소년에게 일부 직업교과
이수를 의무화하여 삶과
직업생활 영위에 도움 제공

운영상의
애로점

계열 분리·운영으로 인한
학생간 위화감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인문고 및 직업고에
대비한 계열별 장점
개발의 어려움

학생 요구의 가변성으로
요구반영 체제 유지의
어려움
학생의 계열 이동 및 타 계열
과목 이수 예측의 어려움
인문고교 형태로의 변화
가능성 많음

학생 요구의 가변성 요구반영
체제 유지의 어려움
비정규 교사의 수시 배정의
어려움
이동식 수업을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통합교과 운영 및 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교사간 협력
체제 구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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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태화(1999).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방안 .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대토론회.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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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고교는 2001년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

가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서는 K실업고등학교의 2001학년도 통합형 고등

학교 시범운영 협의자료 (2001; 5-6)를 기초로 통합형 고교 운영의 제한점과

보완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운영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수급 문제로, 코스 순환 수업으로 인해 직업계열 교원의 수업

시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학교의 경우 농업계열의 경우 내년

의 주당 수업시수는 24.6시간, 2명의 교원이 확보될 경우에도 22.4시간으로

교원의 확보의 문제가 시범학교 운영의 가장 큰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대학 진학과 연계된 일반계열 진로지도 문제로, 실업계 고교로서 일

반계열을 설치하여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지도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학진

학의 경우 학생의 개인문제로 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셋째, 연계교육 및 산학협동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대학 위주의 연계 프로

그램에서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4개

전문대학과 연계교육을 위해 결연을 맺고 있으나, 4년제 대학과도 전무한 형

편으로 실제 학생들의 진학 우선 순위가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에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동과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관련업체와의 결연 및 산학협동 교육 체제를 현실적으로 강

화하여 관련업체와 현장학습이 이루어져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관련 코스 이수 학생들에게 전문 자격증을 취

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 또는 새로운 직종의 자격증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능 자격 취득 지도가 코스운영으로 인해 소홀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격 신설과 자격 취득 지도 방법이 연구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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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고교의 기대 효과로는 대외적인 효과와 대외적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적인 효과로는 첫째,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와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여 평생학습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직업교육과정의 모델을 제

시할 수 있으며, 둘째, 학교-대학, 학교-산업체간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일반

화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기초과학 및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셋째,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유연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직업교육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인 효과로는 첫째, 학교는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학생

들은 각각 과정의 진로체험을 기초로 전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 선

택 중심의 교육과정이 일반화 될 것이며, 둘째, 과제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취 수준의 향상 될 것이며, 셋째, 현장견학 및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실행으로 학생들의 진로 정치가 보다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특성화 고교의 설립·운영

전문 직업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서 특화된 직업학교의

형태로 출발한 직업교육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는 2년여의 운영기간만

으로도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 명칭도 자동차, 디

자인, 조리, 관광, 인터넷 등과 같이 직업분야를 직접 나타내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뀌고,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업분야로 특성화함으로써 학생들

로부터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노종희, 2001). 특성화 고교는 2001년

현재 전국 30교, 5,715명으로 전체 실업계 고교 764교의 4%도 채 안 되

며, 실업계 고교 전체 학생 수인 746,986명 중에서 0.8%를 밑돌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시·도별 특성화 고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광주, 울

산, 전남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12개 지역에 특

성화 고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 고교의 수는 지속적으

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성화 고교의 설립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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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2001년 6월 현재 8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장

기적으로 일반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더욱 늘

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김정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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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시·도별 특성화 고교 현황

(단위: 개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1988년 1 1

1999년 3 1 1 1 1 1 8

2000년 2 1 3 1 1 1 2 2 13

2001년 1 2 1 2 2 8

계 1 8 1 2 4 1 1 1 2 4 3 2 30

자료: 김정일(2001). 개인 적성 살리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특성화 고교. 교육마당21.

특성화 고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의거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고교를 말한다. 특성화 고교는 준칙주의에 의해서 1998년 3월부터 설

립되고 있다. 여기에는 디자인, 자동차, 원예, 전자기계, 정보, 조리, 컴퓨터,

애니메이션, 관광, 인터넷, 피아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규모 학교가 포함된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부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정보고·디자인

고·전자통신고·대중음악고 등과 같이 특성화된 전문 분야의 소규모 학교

설립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소규모의 고교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입시 위주, 주지 교과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교 선택의 폭을 확대하

고, 장래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

히, 특성화 고교의 도입은 고교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실업

계 고교의 대안적인 학교 유형 모색과 산업계의 관련 전문 분야 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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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차원에서도 고려되었다(강성원·옥준필, 2000).

- 68 -



<표 Ⅱ-24> 특성화 고교의 특징

구분 내용

정의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및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
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교육 목적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교육 내용 ·산업계의 수요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 교육

학교 유형 ·단일형 특성화 고교 ·복합형 특성화 고교
학교 종류 ·디자인고, 자동차고, 원예고, 조리과학고, 애니메이션고, 인터넷고 등
학교 규모
및 시설

·소규모 학교
·시설기준 완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제5조)

지정권자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지정내용
및 분야

· 학교명 설치학과 학급 수 학생모 집 지역 및 적용 시기 등(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91조)
· 특정분야(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준용)

학생 ·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보통 학생
학생 선발
시기

· 전기 중 교육감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학생 모집
단위

· 전국 단위 가능(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및 제90조,제91조)

학생 선발
방법

· 중학교 내신 성적, 해당 분야의 실기 고사 및 적성 검사, 면접 등
· 필기 고사 불가 ·해당 분야의 입상 경력 및 자격증에 가중치 부여

전·편입학 · 모든 학교간 전학 가능(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교원
· 중등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교원
· 특성화된 분야에 지도 능력이 있는 산학 겸임교사 1/ 3로 대치 가능(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학생의 진로
· 관련 분야의 취업
· 해당 분야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진학

수업료 및
입학금

· 사립 특성화고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
의 장이 결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자율 학교의
지정

·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 학
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음.

자율 학교의
운영상 특례

· 교장 및 교감의 자격, 학년 개시일,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운
영위원회의 설치, 수업 연한의 법적 규정의 예외 인정(초·중등교육법시
행령 제105조)
※ 초빙교장, 교육과정 등 가능

자율 학교의
수업일수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수업 일수
1/ 10의 범위 안에서 감축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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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성원·옥준필(2000).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안 연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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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의 개편의 법적 기반

교육법규는 교육에 관한 법규범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와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 법규를 의미한다(김창걸, 1996: 425). 통합형 고교나 특성

화 고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 다양화의 법적 기

반을 살펴보면,「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이 제정·공포됨

으로써(1997. 9) 소규모의 다양한 학교들이 설립·운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교 설립 준칙주의 가 입법화됨으로써(1997. 12), 최소화된 고교 설립 기준

을 충족시키면 특성화된 다양한 고교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개정·공포됨으로서(1998. 3),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소질·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나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제91조). 초·중등교육법 에는 학

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제61조)을 둥으로서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자격,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받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서는 위의 특례 조항에 의해 운영되

고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 로 지칭하고 있으며(제105조), 여기서는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자율학교로의 지정 기간은 3년 이

내로 되어 있나 연장 운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노종희, 2001: 29).

마)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존재 목적이자 교육기

관으로서의 기능이라면, 산업기술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이다. 직업

교육이 사회경제 발전에의 기여함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

고 최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에 대한 관심은 일반계의 대학 입

시에 가려져 축소되고, 직업교육의 중심 축을 전문대로 옮기는 정책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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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현 지식정보사회와는 맞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모두 일반계로 전

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학생·학부모·산업체 등 교육 수

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산업기술 전문인력을 양성·공급이라

는 단편적인 목표는 퇴색되고 있다. <표 Ⅱ-2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실업계 고교의 2000년 취업률은 전공분야에 47.7%, 비전공분야에 14.3%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년도의 진학률은 전문대학에의 진학의 경우

19.1%,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6.8%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업

고 학생 중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실업계 교육과정 이수와는 별도로 수능시

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실업계 고교에서는 대입준비를 위해

진학반이 별도로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Ⅱ-25> 실업계 고교의 연도별 취업률 및 진학률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진학
취업

기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기타***

진학자 입학정원* 진학자 입학정원 진학자 입학정원 전공분야
비전공

분야

2000 241,047
88,914

(19.17)
463,927

32,101

(6.83)
469,691

1,155

(112.0)
1,031

115,028

(47.7)

34,515

(14 .3)

19,334

(8.0)

1995 259,113
33,070

(11.1)
298,788

16,174

(4 .7)
341,097

355

(6.5)
5,456

158,483

(61.1)

31,665

(12.2)

19,286

(7.4)

1990 247,150
14,989

(9.6)
156,106

7,387

(3.0)
246,124

354

(6.7)
5,263

174,057

(70.4)

36,056

(14 .6)

41,327

(16.7)

1985 276,535
24,368

(19.7)
123,914

12,061

(4 .8)
249,895

467

(7.8)
6,010

122,448

(44.3)

20,766

(7.5)

96,411

(34 .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편람2000.

* 입학 정원은 1학년 재적학생수임.

** 4년제 대학에는 교육대학, 개방대학 포함. 단, 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기타는 각종학교를 의미

**** 기타는 무직과 입대자, 미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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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2000년간의 실업계 고교의 연도별 취업률 및 진학률 추세를 살펴보

면, 개괄적으로 진학률은 확대된 반면,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진학률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2000년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반

대로 취업률은 2000년 들어 전공분야에의 취업 및 비전공분야에의 취업 모

두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졸업생 사후 동향 파악이나 지도에 있어 구체적

인 정보를 관리하는 경향으로 무직과 입대자 및 미상자로 분류되는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줄고 있으나, 취업에 있어 비전공분야로의 취업 및

고등교육기관에로의 진학이 더욱 늘고 있다.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으로의 진

학률의 급증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경향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실업계 고교의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취업

뿐만 아니라 진학을 위한 대비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중등교육으

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0년도 실업계 고교 재학생 수는 전체 고교 재학생 수의 33.1% 차지하

고 있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학욕구를 충족시키고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직업교육계에서는 실업

계 고교 출신자를 위한 수능시험 신설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실업교

육발전위원회에서는『실업교육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통해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 및 실업계열 신설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이

제껏 실업계 내의 문제로만 치부되었던 직업탐구 영역 및 실업계열 신설을

요구가 공론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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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 및 실업계열 신설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 및 형평성의 원칙에서 실업계 교육과정을

수학능력시험에 반영

이를 위해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및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여 직

업교육의 정상화 추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005 수능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능 I,

수능 II에서 수능 II영역에 실업계열 교과목 반영

【2】수시모집에 실업계열 포함 및 동일계 진학에 일정비율 반영

2002 대입 중 수시모집에서 실업계고 학생들이 동일계열 학과에

지원할 경우, 인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수시모집에서 반영(정원외 모집 허용 포함 검토)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과 달리 실업계열의 특성인 전문교과의 교육

성취도에 따라 실업계열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을 도입·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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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연구위원회』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2005년도 개편 시안 을 보면,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인

문·자연·예체능 계열 이외에 실업 계열을 추가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실업계 수능 (영역) 신설 방안 검토의 기본 전제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학 교육에서 대중 중심의 계속교육, 평생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의 현실에서 실업계 학생

들에게 폭넓은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입시험에 실업계 관련 시험을 포

함 혹은 신설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일환이기도 하

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에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시험을

개설하는 것은 실업계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단, 실업계 수능을 신설하는 방안은 교육시설, 취업의 보장,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우수교원 수급, 대입전형제도의 개선 등의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어우러질 때 현실적인 실업계 활성화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처럼 기본 전제를 달고 있어 본 발표가 아닌 추가적 고려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를 위한 직업탐구 영역 또는 실업계열

신설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도로의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

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행·재정 지원 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법적 기반 미비

한국의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가장 상위의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 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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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

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장 근원적인 체제가 제시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제45조에서는 고등학교의 목적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

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중등단계 교육기관으로서 실업계 교육에

대하여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실업계 라

는 말로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에 학생 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에 존재한다. 고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

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로서

실업계 고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를 말한다.), 예·체능계 고교(예술·체육 등

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를 말한다.), 특수목적고교, 특성화 고교로 구

분하는 속에 존재한다.

또한, 제89조 고교의 전학 등에 관련된 규정에 실업계 고교라는 언급이 있

을 뿐이다. 교육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직업교육을 구체적으로 진흥·촉진하

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법 , 직업교육촉진법 , 자격기본법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고교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교육진흥법 과 직업교육촉진법 은 고교 직업교육

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우리 나라의 현행 법 규정 속에서는 단지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실시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을 뿐, 실업계 고교란 무엇이며 실업계 고교의

목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는 점에서 보듯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형편이다.

나) 행정 지원 체제의 한계

산업현장의 직업교육 수요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계속교육 요구로 대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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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격려할 행

정 지원 체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

은 직업교육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직제 구조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한 조직의

편제와 업무 및 그 기능 배분이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지원 체제가 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생직업교육국

산하 과 수준(직업교육정책과)1)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되어 있다. 전문대학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과인 전문대학지원과가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중

등단계 직업교육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과 전

문대학의 직업교육이 별도의 직제로 운영되며, 직업교육의 중심을 전문대학

의 수준에 맞추고 있어 실업계 고교의 교육은 그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인

식되어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강무섭 외, 1999: 79)

특히, 행정 지원 체제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 체제가 일반교육에 중점을

둔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부의 직업교육 전담 조직과 인력의

1)직업교육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http :/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 w .m oe.go.kr)의 주요 업무 소개).

· 산업교육 및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 실업계·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및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

· 산학협동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산업체 현장실습의 지원

·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 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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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을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활성화할 대책

을 등한시하여 산업체와의 유기적 협조 부족하며, 그 결과 산업체가 요구하

는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지역개발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장과 학교, 산업체 등과 유기적 연결고리가 없어 지역의 실업고교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저조하며, 다섯째, 산학협동 차원에서도 산업체

의 직업교육훈련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행·재정 지원 체계가 미비되

어 있다.

다) 재정 지원의 부족

교육 재정면에서 보면, 전체 교육부 세출예산 중 직업교육비의 비율이

1980년 4.7%에서 1997년 1.9%로 감소하는 등 실업계 고교 재정 지원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1996)에서 제시한 개혁의 배경에서 직업교육

의 중심이 고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라 실업계 고교가 직업에 관

한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기초 능력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따라 실업계 고교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이 축소되어 교육부 예산 중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은 1995년은 51.7%

에서 2001년 25.2%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1995년 48.3%에서 2001년에는 74.8%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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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6>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중 직업교육 예산 구성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고교직업교육
지원

80,131
(51.7)

99,320
(40.2)

126,100
(33.5)

120,465
(34.4)

70,127
(21.6)

55,633
(22.9)

58,802
(25.2)

전문대학 지원
74,855
(48.3)

94,614
(38.3)

148,700
(39.5)

165,964
(47.4)

192,036
(59.1)

187,115
(77.1)

174,702
(74.8)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과(2000).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발전방안. 교육부(2000).

20001년도 교육예산안 보도자료.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 실업교육발전을 위한 실

천적 방안 모색. p . 89. (재인용)

2001년 교육예산안의 특징 중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산학연계 직업교육에 충

실하겠다는 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 내용과 재정의 투입 비중을 <표 Ⅱ-27 >에

서 살펴보면, 직업교육의 중심을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라 실업계

고교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도 1/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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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2001학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 중 직업교육 부분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본 정책 재정 지원

산학

연계

직업

교육

충실

고교

직업교육

확충

실업고교 체제 개편·특성화 및 내실화 50,602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희망자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 1,500
농어촌 실업계고의 지역산업과 연계 학과 개편 3,700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3,000

소계 58,802
(25.2)

전문대학

직업교육

전문대학의 다양화·특성화로 중추적 직업교육기관 육성 80,000
실험·현장실습 지원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력양성 8,000
실업고와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직업 기술인력 양성 4,000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지원 2,000
노후기자재 교체 및 첨단기자재 확충 지원 70,000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3,600
전문대 우수연구소에 첨단기자재 지원 2,400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위한 국립 특수전문대학 완공 4,702

소계 174,702
(74.8)

합계 233,504
(100.0)

자료 : 교육부(2000). 2001년도 교육예산안 보도자료.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 실업교육발

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p . 89. (재인용)

또한, 현재 정부가 책정·운용하고 있는 교육비 계수도는 초등학교를 1.0

으로 하였을 때, 농업계 고교가 2.33 그리고 공업계 고교가 2.54, 상업계 고

교가 2.14 등으로 일반계 고교의 1.87에 비하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실

업계 고교의 특성상 전문교과 중심으로 실험·실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

계 고교의 교육비 계수는 현재 보다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

도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 수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하나,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실업교육발전위원회, 2001: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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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8> 학교급별 교육비 계수도 비교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반계 공업계 상업계

농수해양
계

1.42 1.00 1.42 1.87 2.55 2.16 2.33 5.29

자료: 한국직업교육학회(2000). 서울특별시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활성화 대책 연구보고서. p .75.

또한, 공업계 고교 학생 1인당 연간 실습재료비는 시·도별로 차이는 있으

나 약 5만원 정도이며, 이는 학생 1인당 시간당 실습재료비가 125원으로 학

생들의 기능 연마에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

업전문학교의 학생 1인당 연간 실습재료비는 약 33만원이며 보석가공분야는

80만원의 실습재료비가 배정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확충된 실습기자재는 10∼15년의 내구연한 초

과로 거의 대부분 노후 및 폐기 대상 기자재이며 대체구매 예산 지원이 미

흡한 실정이다. 공립 공업계 고교의 경우 실습실 면적이 교실의 2, 3배에 이

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기, 전화, 수도, 가스, 유류 등의 공공요금 부담 비

율이 높은 실정이다(장명진, 2001: 116-117).

라)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설치된 학교의 물리적 환경 또는 물리적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곽

시설과 내부시설로 나누어진다. 외곽시설은 지적 시설(교사 대지, 체육장, 실

습지)과 건물 시설(교실, 시청각실·학습 자료실·강당 등의 교육보조 시설,

교무실·화장실 등의 관리 및 보건 위생 시설)을 의미하며, 내부 시설은 교

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비치되는 교구 및 설비

를 의미한다. 설비는 책걸상, 칠판, 실험·실습대 등이고, 교구로는 시청각

교육기기, 실험·실습 기기, 입체 자료, 도해 자료 등이 있다.

학습시간(학습자들이 실제로 학습에 몰두하는 시간의 양)과 교수·학습 방

법의 효율성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학습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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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학습시간은 교수·학습 방

법 및 학습자의 특성과 학업성적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변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

균 집중률 및 집중 시간은 성적에 관계없이 전문실습교과, 전문이론교과, 보

통교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수경, 1999: 15).

수업관찰 결과, 전문실습교과 수업의 경우 주로 개별·조별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어 학생들의 직접적·능동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에

대한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은 실습실의 자리배치 및 기자재의 확보로서 실습실의 배

치가 교원의 관리 거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수업효과(집중률)가 차이가 나며,

기자재의 부족인 경우 한 조가 실험한 후 다른 종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시

간을 낭비하게 되고, 고장의 경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실험실습기자재의 위치 및 확보여부가 학생의 수업 집중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업현장에서의 적절한 교수매체의 활용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흥

미를 유발하여 수업의 집중률과 집중시간을 높이는 등 학습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온다(이수경, 1999: 32-49).

실험실습을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업계 고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반영할 기반은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계열별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공업계 고교는 66.4%, 농업계 고교의 경우는 58.1%, 상업계

고교는 51.6%, 해양·수산계 고교는 50.0%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질

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이수경 외, 2000). 이러한 열악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기자재 및 활용 실태는 아래의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직업교육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실험ㆍ실습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실

습의 경우 실습 기구의 수가 학생들이 모두 실습에 임하기에는 그 수를 부

족하여 분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동시에 실습에 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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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에서 노후된 실험실습기자재의 교

체를 방치한 채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만을 강조하여 실제로 교육 현장 발

전을 도외시하는 직업교육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된 시설 확충 기준의 적용되고 있

다. 학교간의 특성화 미흡 등으로, 실험ㆍ실습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원의 효율성과 기자재의 활용 정도가 낮고, 기자

재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과적이며, 모든 실업계고를 교육과

정, 교육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동일 기준으로 인식, 수동적 사무환경을 상

정한 비현실적 기준을 적용하여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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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 활동 및

관련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

1.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주요 내용

가 .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직업교육 정책은 2000년 1월 발표

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 기초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계 고교 구조 조정

- 학교 수 조정: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의 일반계 고교로의 점진적 전환

- 학급당 학생 수 조정

-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운영 체제의 다양화

- 경쟁력 있는 기존의 실업계 고교 계속 지원

- 소규모 특성화 고교 확대

- 실업계 특수목적고교 육성

- 공고「2·1체제」를 공고의 한 유형으로 정착

- 전문대학 및 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교육과정의 내실화

- 직업기초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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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 적응력 제고

- 자격제도와 연계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 복수·부전공 자격 연수 지원

- 전문교과 교원 자격증 통합·광역화

-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 제고

시설·설비 지원

-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특성화 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시범 통합형 고교를 대상으

로 학생선발, 교과서, 교장 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

는 자율학교로 지정·운영

- 책임경영제 등 학교단위 자율 예산제도의 도입ㆍ운영

- 학교 기업제도 도입 검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직업교육 홍보 사업 추진

-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생 경진대회 개최 추진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강화

- 취업 지원 체제 강화: 시·도별, 학교별 진로정보실 운영, 학교와

산업체간 연계체제 구축 지원

-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계속 유지

-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 평생학습 차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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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 시·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은 실업계 고교를 고졸 수준의 기능 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

의 직업교육기관의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되었다. 그러나 육성

대책의 내용 중 통합형 고교의 도입, 교직의 유연성 확대 방안 등 논란이 있

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

며, 육성 대책을 추진을 위한 후속 대책의 미흡으로 정책 수행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육성 대책 내용에 대한 미흡

한 인식은 육성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정책 과제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용·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주장·제기되어 온 문제들

을 대상으로 하여 잠정적이고 추상적인 방안의 제시에 그쳤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주요 대책 내용에 대한 학교현장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미흡한 육성대책의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정책 방안과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 활동

가 . 중등단계 직업교육 육성 정책 지원

1)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 실천 방안 추진 협의

가) 협의 내용

수행 중인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보완과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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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재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의 담당자들과 실업

계 고교 육성 정책 실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2001. 6).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수립·발표 이후 1년 6개월

여가 지나 그 동안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우선, 재검토 과정에는 시·

도 교육청 등 관련 집단의 참여를 전제로 한 집중 작업을 통하여 기 확인된

과제의 실천적 정책 대안을 심도 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의 아래,

추진 일정을 정립하고, 검토 대상이 될 작업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

다. 검토된 보완 작업 계획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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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발전 계획 수립 추진 (안)

□ 목차

Ⅰ . 추진 배경

1. 추진의 필요성 및 목적

2. 교육내·외적 환경의 변화

3. 실업계 고교의 당면 문제

4. 기존 대책 및 정책에 대한 평가

Ⅱ . 추진 목표

Ⅲ . 추진 방향 및 추진 체제

1. 기본 추진 방향

일의 세계에 근간을 두고 전문성의 기초에 중점을 둔 교육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교육과정의 혁신

실제 활동하면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의 혁신

지역사회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소규모 학습공동체 구현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교육

2. 추진 체제

3. 추진 과제 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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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과제

1. 재구조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특성화

1-1. 일반 실업계 고교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 추진 과제 목표

□ 현황 및 문제

□ 추진 방향

□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및 역할

□ 소요 예산 및 확보 방안

1-2.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1-3. 소규모의 특성화 고교 확대

1-4. 실업계 특수목적고교의 육성

1-5.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1-6. 공고 「2·1체제」 운영 내실화

2. 자격제도의 다원화

2-1. 기능사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2-2. 새로운 일반작업자격(가칭)의 신설

3.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의 혁신

3-1. 통합교육과정 개발

3-2.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의 효율화

3-3. 다양한 현장경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4. 교육 자료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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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육 방법 개선 사업 지원

3-6. 교육과정 연계 운영 내실화

3-7.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활성화

4. 교원의 전문성 및 현장성 제고

4-1. 교원 배치 기준 조정

4-2. 산학겸임교사제의 활성화

4-3. 복수·부전공 자격 연수 개선

4-4. 교원 연수의 실효성 및 현장성 강화

4-5. 해외 연수 기회 확대

4-5. 교원 연구회 활동 활성화

4-6. 실업계 고교 근무수당 확대 및 인상

5. 교육여건의 개선

5-1 학교시설 개선

5-2.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개선

5-3.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6. 진로 지원 대책 강구

6-1. 진로 지도 강화

6-2. 취업 지원 대책 추진

6-3. 동일계 대학 특별전형 기회 확대

6-4. 취업경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7. 행·재정적 지원 강화

7-1. 자율학교 지정 및 자율 권한 강화

7-2. 실업계 고교간 협력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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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실업계 고교 인터넷 사이트 구축

7-4.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 확대

7-5. 실업계 고교 재정 확보 및 지원 확대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자 비율 확대

7-7. 장학금 지급 및 수업료 감면 확대

8. 실업계 고교의 이미지 개선

8-1. 실업계 고교 명칭 변경

8-2. 실업계 고교 홍보 사업 추진

8-3. 중학생 대상의 학교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8-4.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8-5. 새로운 실업계 고교 선정 사업 추진

8-6. 전공 분야별 학생경진 대회 개최

Ⅴ. 추진 일정 및 추진 주체별 역할

Ⅵ. 소요 예산 및 확보 계획

나) 협의 내용의 발전적 인식

위의 계획에 터 한 실제적인 실업계 고교 육성책 보완 작업은 작업 외적

환경의 미비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된 의견 및 작업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일정으로 인하여 공동작업의 어려움 때문

이었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교육 정책적 관심도를 감안할 때

정책 입안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실업계 고교 현장에서의 수용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그 주요 이유이었다.

협의 내용의 구성에 있어 연구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실무자가 보완 대책

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하여 수립한 계획 구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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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고교 정책과 관련한 문제 의식의 정리나 기타 보완 작업에서 참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며, 협의 내용은 2001년 11월 2일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후 교육인적

자원부의 실업계 고교 정책과 관련한 문제 의식의 정리나 기타 보완 작업에

서 참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실업계 고교 육성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안)

가) 주요 내용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이 마련한 작업 계획에 기초하여 교육인

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세부 대책을 작

성하였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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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업계 고교 육성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

1)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1) 구조 조정

□ 실업계고 학교 수 조정

□ 실업계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배치 기준 조정

□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2) 운영 체제의 다양화

□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 고교 계속 지원

- 효율적인 공동실습소 운영

□ 특성화 고교 운영 확대

□ 실업계 특수목적고교 육성

□ 공고「2·1체제」운영

□ 교육과정 연계 운영

□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

□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 실업계 고교 학생 진로정치 시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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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1)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직업기초교육 강화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 적응력 제고

□ 자격제도 연계 강화 및 제도 개선

□ 영역별 기본 교과 ICT 학습 자료 개발

(2) 교원

□ 복수/부전공 자격 연수 지원

□ 전문교과 교원 자격증 통합/광역화

□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 제고

□ 산학겸임교사 활용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

□ 교수-학습 자료 경시대회 개최

□ 해외 연수 기회 확대

□ 교원 연수 현장성 제고

□ 실업계고 교원 처우 개선

- 실업계고 교원 근무수당 확대 및 인상

(3) 시설·설비

□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 공동실습소당 홈페이지 구축

- 기숙사 완비 및 이동 차량 지원

□ 학교 기업과 기업의 학교 유치 양성화

- 벤처기업 등 관련 산업체의 학교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유도 및 지원
- 95 -



(4)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자율학교 지정 운영

□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책임경영제) 도입·운영

□ 산학연계 학교기업 제도 도입

3) 행·재정적 지원

(1)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정부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 직업교육 홍보 사업 추진

□ 실업계 고교 협의회 구축

□ 실업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실업계 고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실업계 우수 졸업생 홍보 사업 추진

□ 실업계 고교 정보 D/ B 구축·홍보

□ 실업계 고교 계열별 경진대회의 효율적 개최 추진

□ 실업계 최우수학교 선정 행사 개최

□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강화

□ 취업 지원 체제 강화

□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계속 유지

- 산업대학의 기본 취지 지향

□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 대학 수학능력고사 실업계 고교 전문과정 분야 도입

□ 평생학습 차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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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시 실업계 고교 예산액 지정

□ 실업계 고교 정보 D/ B 구축·홍보

□ 수산계 고교 해역별 국립화 추진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나. 육성 대책 추진 체제의 강화

나) 세부 추진 대책의 의의

실업계 고교 육성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은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

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실업계 고교 육성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오면서

주요 정책 이슈로 파악된 내용들을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 추진

중에 있는 실업고교 육성 대책 내용 중 그 추진 실적이 미진하거나 아직 구

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방

향의 인지 및 행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이에 따르면, 입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체제의 구조조정을 필

두로 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꾀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교사 관리 및 시설·설비의 운용과 관련되는 행·재정적 지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실업교육 육성 방안에의 조언 및 검토

- 97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실시 예정으로 실업계 고교 학생에 대

입 정원 외 3% 선발 허용, 실업계 고교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 실업계 고교

학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하는 방안의 모색 등을 포함하는 실업교

육 육성방안(2001. 11. 2)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에 앞서 다

양한 실업계 고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

였는 바, 본 연구진 또한 각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된 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아이디어와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가) 실업교육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

실업교육 육성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7차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실업계 고교 학생에게도 대

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고, 둘째,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우

수 학생 유치를 위한 실업계 고교 학생 학비 지원, 제7차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

써 획기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셋째,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

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실업계 고교 학생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행·재

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

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학생에게 대학

입학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학정원 외 대입제도를 실업계 고교 학생

에게도 적용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2004학년도부

터 대학 입학 정원의 3%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고, 대학 수

학능력시험에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를 포함하는 실업계열을 신설한다. 둘째,

직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으로 실습기자재 보유율(60.6%)을

05년까지 7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기자재를 연차적

으로 교체하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실업계 고교

학생 학비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셋째, 산업

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산업체간의 중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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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산업 현장에 밀착된 직

업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

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교

육과 자격을 연계시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에 한해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주는 방안을 추

진하며,현장 적응력 높은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 직무능력을 개발·활용

하기 위해 매년 1,900명의 실업계 고교 교원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

여 산업현장에 적합성을 갖추고, 실업계 고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며, 새로

운 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전문교과 개설 등을 위해 실

업계 고교 전문교과 전체교원의 2/ 3를 대상으로 하여 기 이수자 8,600명을

제외한 3,800명에게 복수/부전공 연수를 2002∼2004년간 실시한다. 또한, 현

직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현행 30∼50%이던 것

을 80%까지 대폭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습득한 전문실무능력을 학생들의

지도에 적극 활용하게 한다.

나) 육성 방안에 대한 평가

이 대책은 2000년 1월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발표 이후의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업교

육 기피에 따른 신입생 미달 등은 실업계 고교의 존폐와 관련된 심각한 문

제로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동일계 대학으로의 진학 허용 및 대학 수능에

서의 직업계열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학 목적을 새롭게 하여 입

학자원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발표 이 후

시·도별 고교 입학 원서 접수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수 양상이 실업계 고교

를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일선 학교에서는 말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존재 이유에 걸맞은 실험실습교육을 위한 실습기자재의 확

보는 실업계 고교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실

습환경을 조성하여, 실업계 고교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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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해 산업 현장과 밀착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편에서 도입

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담기관 지정,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을 주는 방안,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발표된 육성 방안 중 학교와 산업체간의 중계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를 주는 방안 등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의 관계부처간 협의를 필요로 하

며,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에 한

해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주는 방안은 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대학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

고, 실업계 고교 학생 학비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50%로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이는 앞으로의 실업계 고교 육성 관련 정책

의 집행과정에서 실업계 고교의 중흥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교육 여건 조성에 있어 실습기자재 보유율에 대한 기준

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 시·도교육청 실업계 고교 정책 협의회에의 참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7월 19일(목)부터 20일(금) 양일간 강원 학생

수련원에서 시·도교육청 실업교육 담당 과장 및 장학관, 실업계 고교 계열

별 학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 전문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등

을 참가자로 하여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실업계 고교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발표 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여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신익

현 평생직업연구실장의 실업계 고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각 시·도별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사례를 발표하

였으며, 앞으로의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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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내용

□ 우수 실험학교 경영

실업계 고교 계열별 발표 주요 내용으로 농업 인적자원 양성 교육에 대

한 제언 이란 주제로 K자영고 L교장의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다양한 전공

코스제를 통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사례 에 대하여 K교육재단

L이사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업교육의 활성화

방안 과 관련하여 S기계공고 C교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수산

교육의 어제와 오늘 이라는 주제로 W수산고 M교장의 발표가 있었다.

□ 시·도교육청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우수 사례

실업계 고교의 우수사례 추진 사업으로 실업계 고교 실습보조원 배치,

특성화 고교의 산·학·관 연계 추진, 공동실습소 확충 사업, I광역시 실업

계 고교 진흥 계획 수립,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 연합작

품 전시회, 학과 개편 사업, 특성화 학과 육성, 특성화 고교 사업, 초·중학

생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센터 운영, 주문식 교육과정 및 인트라넷 구축, 실

업계 고교 육성 사업, 운영 체제 개편사업,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

성화 교육 등이 소개되었다.

나) 회의 결과의 반영 및 평가

이 협의회의 목적은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요구

와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업계고 발전을 위하

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및 앞으로의 전개방향 확인 및 그에 따라 대두될 것

으로 보이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국가 수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방향 모

색하는데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해하는 현장에서의 난점 및 요

구사항 파악하여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현

실 인식 및 각각의 구체화된 사례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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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도 교육청 실업계 고교 진흥 대책 수립 과정 참여

J도 교육청의 실업계 고교 진흥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과제의 추진 과정

에 참여하여 관련 과제의 확인 및 시·도 교육청 수준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J도 교육청 산하 실업계 고교 교

원들의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D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실업계 고

교 진흥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실업계 고교 교원들의 워크숍에서는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해양계열,

가정·가사계열로 나누어 각 계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책

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 진흥의 기본 방향으로, 학생 자원 감소 상황을 감안하

여 실업계 학교 구조를 조정하면서 획기적으로 직업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

도록 하였다. 학생 수 기준으로 본 실업계 고교의 비율은 2004년에 37% 수

준을 적정 규모로 하였다(전체 고교 신입생 23,340명 중 37%인 8,636명을

실업계 고교 신입생으로 봄). 지역별 학생 자원과 향후 산업 발전 추세, 역

사적 배경 그리고 지역의 교육문화 발전 의지 등은 감안하여 학교를 적정

배치하되, 학급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1개 학년당 8학급을 초과하는 과대

학교는 8∼10학급 규모로, 농어촌 지역의 과대학교로는 군청소재지 읍 지역

은 5∼8학급으로, 기타 읍·면 지역은 3∼5학급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지식기술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실업계 고교의 목적은 기초직업인력

양성에 두되, 1차 취업 후 계속 교육 기회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면서 직업

적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

들의 대학 진학 요구를 감안하여 2+2, 2+4 등 대학과의 연계 교육을 발전

시켜 직업 적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실업계 고교 계열별로 특색에 맞는 육성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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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여, 농업계열의 경우 고교 현대화·특성화 추진,

첨단시설기자재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산업계에 적응하는 기능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하며, 공업계열의 경우에는 지역 수요에 기초한 특성화

학과로의 개편 지원, 공동실습소 운영의 내실화,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산업 인력 양성, 학급 감축 추진 등을 추진하며, 상업계열은 경영·정

보 분야로의 특성화 유도, 여성 인력 특성화가 가능한 가사·실업계로의 전

환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수산계열의 경우에는 기존 틀의 유지를 전제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한다. 기타 추진 사항으로 현장 적응력

제고 차원의 직업교육의 내실화 도모하고, 농수산계열의 다양화를 추진하

며, 가사계열 특별 과정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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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위학교 방문 현장 요구 사항 및 기초자료 수집

내용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단위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가) 주요 면담 내용

◇ G실업계 고교

□ 학교 발전 계획

농업분야 4개과를 동물자원과 생활원예로 전문화함.

권역 전문화의 일환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생활원예 중심의 전문화

기계과의 경우 자동화 가계로의 전문화를 지향

□ 학교의 현황 문제

학생 자원의 감소 및 인문 숭상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입학 자원 감소

공업계열(기계과)과 농업계열의 혼재

취업보다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증가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시설의 부족과 학과 개편에 따른 새로운 재정

요구의 증가

□ 실업계 고교 교육 내실화 방향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방법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 직업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학과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의 경주

산학협력의 강화

특별전형 기회의 확충 및 지역대학과의 연계 강화

◇ J공업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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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계 고교의 문제점

공업교육환경의 낙후 -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노후

시대에 뒤떨어진 학과 체제 - 지식정보화 시대에의 적합성 떨어짐.

진학 요구 증가로 인한 2+1 체제의 비정상적 운영

지역인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학과 나열

산업현장과 괴리된 수업만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 부족

학생들의 진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부재

□ 공업계 고교 발전 방향

학과 개편 및 통폐합을 통한 학과의 특성화 및 전문화

학급 수 및 학생 수 축소의 구조조정을 통한 학습 여건 개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개편

- 산업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 학생들의 진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계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여건 개선 - 실험실습기자재 및 노후 장비의 교체

특별전형 기회의 확대

산학협동 강화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연수 기회의 확대

◇ N여자정보고교

□ 상업계 고교 교육의 문제점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한 정원 부족

동종 및 유사학과의 비율이 높으며, 권역별 산업 전망과 인력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상업계고 학생들의 낮은 학력에 비하여 교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어려

우며, 시대와 동떨어진 교재 및 교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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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전공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움.

□ 상업계 고교 발전 방향 모색

학교의 특성, 지역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특성화 및 전문화로의 학

과 개편

산업계의 수요변화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업교육 전공

분야의 개발

과원교원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부전공·복수전공 기회 보장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 확대

학과의 특성화 및 전문화에 적합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험실습비 지

원

교원들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산업체 현장 연수 기회의

제공

상업계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실과 수당 지급

학생들의 진학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G공업고교

□ 학교 운영의 어려움

공업계열의 3학과, 5학급, 520명의 군사지역 내 중소규모 학교

학생 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학급 수 및 학생 수의 급감

군사기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미약

지역사회의 대학 진학에의 압력 증가

□ 공업계 고교 교육내실화 방향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학과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 경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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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 기회의 확대

학급당 학생 수(20명 이하)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방법 개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개편

- 산업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 학생들의 진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계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여건 개선

- 학과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및 노후 장비 교체

◇ H특성화 고교

□ 학교 현황 및 문제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관련 특성화로 인터넷, 상업 전문가 육성

상업계열 학교로 네트워크시스템즈, 웹프로그래밍, 웹디자인, 정보처리,

인터넷비지니스, 상업, 사무자동화, 상업외국어 등의 학과가 있음.

특성화에 걸맞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수 방식 및 교원 수급에 있어서의 한계

중학교 내신에 의한 학생선발로 인하여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직업 적성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음.

교과서의 개발 및 사용, 교원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특성화 고교로의 발전 방향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등교육 욕구의 충족을 위해 동일계 대학 진학시

특별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5년제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다양한 교과용 도서의 활용, 교장 및 교원의

자격 완화를 통한 교직에의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 등 학교 운영에 대

한 자율권의 대폭 확대

소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면서 특성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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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정보과학고교

□ 학교 현황

H중공업에서 설립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 공업고교임.

전학과 2.2체제 운영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무시험 대학에 진학하며, 취

업(45%)과 진학(51%) 지도를 동시에 강화함.

1인 1개 이상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0여 명

의 10억원의 장학금 혜택이 있음.

정보화 교육: 중식시간, 방과후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 및 전교생의

홈페이지, 교내 전산망 완전 구축과 많은 프로그램 확보 및 컴퓨터 604

대 구비로 정보화 교육을 극대화

학교가 울산공업단지에 위치하며, 주위에 현대중공업을 위시한 대규모

의 산업체가 많이 있어 산학협동 체제의 구축이 용이하며, 충분한 실험

실습 시설과 넓은 운동장을 확보

졸업생은 50:50의 비율로 진학과 취업을 하고 있으며, 희망자 전원이

취업을 하며 공업계 고교 [2+1] 체제, [2+2] 체제 교육을 실시

□ 발전 방향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학과 신설 및 집중 육성 : 전산응용학과

와 전자계산기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직업 적응력의 강화

대학과의 연계교육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진학 욕구의 수용 및 4년제

대학과의 연계 확대

◇ G농공고교

□ 학교 현황

교육정보화 연구시범학교로 사이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등농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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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를 개설(http :/ / agriculture.interdy.com/

public_html/ index.php3) 운영

졸업 후 진로가 밝고, 장학제도가 많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최첨단 실험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많은 학

교임을 특색으로 들고 있음.

역점 사업으로는 부전공 기능사 코스제 운영, 효경을 생활화하는 인성

교육, 최첨단 시설을 이용한 기능 교육,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를 통

한 소질계발 교육, 강인한 의지력과 자기 관리 능력을 갖춘 생활인 육

성의 교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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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발전 방향

코스제 운영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 방

법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학과의 연계교육 강화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학과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의 경주

산학협력의 강화

◇ H생명과학고교

□ 학교 현황

교육 지표: 창의력을 지닌 생명과학 산업기능인 육성

학생 스스로가 전문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과

정 운영

1학년의 경우 16개 전문과정에 생명과학과 3학급, 산업과학과 7학급

□ 학교 교육의 특징

학습자의 선택 가능한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

전문과정별 최첨단 실험, 실습실 확보

연계교육으로 무시험 우선 전형 대학 진학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 활동

저렴한 학비 및 입학 성적 우수자 외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

재학 중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졸업 후 희망자 취업

□ 학교 발전 방향

다양한 전문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담당 교원의 지속적

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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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개편

다양한 전문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고등교육 진학 욕구에 부흥하는 대학 진학 기회 마련 :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 강화 및 4년제 대학으로의 특별전형 기회의 확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실습을 위한 산학협동 강화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연수 기회의 확대

나) 면담 결과의 반영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현장의 인식, 정책 수행상 반영되어야 할 요구

및 직업교육의 미래에 대한 관점 등을 단위학교에서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목소리로 들어봄으로써 현장에 밀착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단위 학

교를 방문·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위 실업계 고교에 있어서의 교육

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각 계열별·지역별로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 발

전 방향의 중요한 틀을 지역사회 속에서의 위치 찾기를 통한 지역과 밀착된

교육을 통하여 입학 자원 확보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향은 실업계 고교에서는 현장실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과

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실습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취업에 기업체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방향은

본 보고서의 과제 부분에 반영되었다.

7)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정감사 내용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정감사 내용 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부분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가) 주요 내용

◇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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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 원인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구조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불리한 사회 관행 및 제도

일관성 없는 직업교육 정책: 중심축의 전문대학으로의 이동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 진학만을 고집하는 잘못된 학부

모 의식

산업현장의 요구와 유리된 교육 내용, 부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교원의 산업현장 경험과 현장 연수 참여 기회 부족

체계적인 진로지도 미흡

열악한 교육시설, 설비 여건

산업체에서 고졸 출신 인력 채용 기피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

구조의 구도화로 고졸 수준 인력의 채용 규모 축소

□ 전망

고교 진학 자원 감소 : 고교 진학예정자 감소 추세로 향후 실업계

고교 입학 정원 확보에 어려움 예상

실업계 고교 정원 미달과 학급 감축 및 학과 개편으로 과원교원 발생

경제 사정 악화로 실업계 고교 내실화 관련 예산 국고 지원 미흡 및

지방비 확보 곤란

□ 활성화 방안 및 대책

①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신입생 미달에 따른 문제 해소

* 실업계 고교 학급당 정원 점진적 하향 조정 : 학급당 학생 수 최소

목표 30명 미달학과 학급당 정원 30명까지 하향 조정(c.f. 2001학년도

실업계 고교 학급당 정원 35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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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학급 감축으로 교육 여건 개선 : 신입생 모집 학급 44학급

7,756명 감축

→ 야간학급 연차적 감축 및 폐지 추진과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 수

감축 유도로 적정 규모학교(36학급) 유지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의 다양화 추구

* 교명 변경 : 8개교(공고 5, 상고3)

농업계 : 자연과학고교

공업계 : 전자공업고교

상업계 : 경영정보고, 상업정보고, 정보고, 정보관광고

* 학과 신설 및 개편 : 44개교 57개 학과 : 선호도가 높은 미래 지향적

첨단 학과 및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학과(D광역시)로 개편 및 지원

·개편을 위한 재정 지원(D광역시)

→ 특성화 학과 지정 운영 : 조리과학과, 연극영화영상과

*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 공고 22와 전문대학 15의 44개 학과

* 특성화 고교 운영 : S인터넷고

* 중고간 협력 학습제 운영 : 기술, 가정교과

* 시범학교운영: 다도 시범학교(J농고), 분국 재배를 통한 생활지도 실천

(K농고)

* 인성교육 및 창의력 신장 위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 실업계 고교용 인문교과 교재 개발(국어, 영어, 과학) - 2001년 개발하

여 2002부터 적용

* 전문교과와 관련된 컴퓨터 교육 강화 계획 수립

② 신입생 유치 및 진로지도 방안 강구

각 학교별 홍보자료 제작 권장

중3 학생, 학부모, 담임 교원을 위한 진로지도 설명회 및 연수 실시

각종 행사에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초빙

실업계 고교 진로를 위한 책자 및 영상자료 제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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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 수급 및 관리

전문교과 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 확대

* 11개 분야 436명, 소요예산 343,033천원(c.f. 2001년 350명 예산

273,000천원)

산업체 인사의 초빙학습 실시

산학겸임교사 임용 및 활용

전문교과 교원 산업체 연수 및 교과연구회별 자율연수 추진

산업체 경력 전문교원의 산업체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

(과제) 산업체 교원 및 양호교사 등에 대한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안 마련

④ 실험실습 지원

시설 확충비 지속 지원 (2001년)

* 노후기자재 대체비 : 4,776,605천

* 컴퓨터 대체비 : 6,507,000천

* 기자재 수리 : 1,120,000천

실업계 고교 실습 조교, 장학금, 실험실습비 지원 예산 확보(2001년)

* 일용직 실습조교: 2,468,345천

* 장학금 : 학생 7,265명, 3,647,455천

* 실험실습비 : 3,624,700천

⑤ 현장실습 내실화

*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 홍보 강화 : 장학자료 및 학교 홈페이지의 지속적 활용

* 실무형 실습교육과정 운영 : 공동실습소 현장실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 산학간 자매결연 활동의 지속 추진

* 취업 희망자 취업률: 100%

⑥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이미지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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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생 기능 경진 대회 추진

* 실업계 고교 연합 작품전시회 를 통한 실업계고 바로 알리기 홍보

* 중고 기술, 가정교사 워크숍을 통한 중학생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 집중 교육

⑦ 국가기술자격 취득 강화

⑧ 졸업생 취업 지도

학과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취업률 제고

⑨ 대학 전문교육과의 연계

○ 전망

·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 부여

·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전문교과 교육과정 중복 운영에 따른

교육적 낭비요인 제거

·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기여

○ 조치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 추진 근거: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II, 1996. 2]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현황(2000. 10)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대학과의 교재 개발 유도

대학과의 연계교육협의체 구성

연계교육 이수 학생 대학 우선 선발 확대 : K농고 → J대 농과

대학

○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 초기 단계의 연계교육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 참여 학교 수와 학과 수의 지속적 확대

· 연계 협약 인원 및 우선 선발 학생 수의 지속적 확대

□ 조치 및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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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수립. 시행(2000.1. 10)

· K광역시 실업계 고교 발전 계획(2000∼2004년) 수립 → 단위학교의

학교 발전계획수립 및 발표대회(2000. 12. 7, K전자공고, 14개교 75명

참가)

· K도 실업교육 발전계획 수립(1999학년도∼2003학년도)

·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 및 체제 개편 방안 수립 시행(2000. 4. 18)

· 학교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분석(2000. 2. 2) → 진학 욕구 증대, 기업

채용 급감 확인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운영 등 실업계 고교 운영 체

제 개편

산업체 현장 연수 강화 및 실업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실업계 고교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행·재정 지원 강화

시·도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 중간점검 협의회

* 2000. 8.17~18, Y축산원예대학, 시·도 직업교육 담당과장 등 20명의

육성방안 발표 및 협의

수도권 연계교육협의회 구성(2000. 12, I 광역시)

실업계 고교 학생 유인을 위한 4년제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직업교육박람회 개최를 통한 실업계 학생으로서의 자긍심 부여

* K도 직업교육박람회(2000. 11. 1-5): 작품 전시, 수업 시연, 중학생 기술

경진대회, 학교별 홍보, 진학 상담관 운영 →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완전 확보

창의력 경진대회를 통한 특기 적성자의 특례입학 등 다양한 신입생

선발 방법 모색

② 조치 결과

신입생 모집 미달에 따른 문제 해소 방안(실시 여부)

. 미달학과 학급당 인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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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당 정원 42명에 미달한 경우,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당

정원을 30명까지 허용

. 2001학년도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 수 및 신입생 모집 학급 감축

* 2000학년도 학급당 정원 42명에서 2001년도에는 35명으로 감축

2001년도 실업계 고교 신입생 모집 현황

. 80개교 845학급 29,590명 모집 정원에 30,398명 지원(지원율 1:1.03)

. 미달 현황: 상고 6개교 879명

□ 추후 과제

대책 지속 추진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추진(2000.1 6)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사례의 일반화

지속적인 실업계고 위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대 규모 학교의 학급수 조정

수요자 중심 첨단학과로의 지속적 개편

전문교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나) 정책에의 반영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정감사 내용 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부분의

수집을 통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나

타난,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신입생 유치 및 진로지

도 방안 강구, 교원 수급 및 관리, 실험실습 지원, 현장실습 내실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이미지 쇄신, 국가기술자격 취득 강화, 졸

업생 취업지도, 대학 전문교육과의 연계 등의 아홉 가지 방안은 본 연구의

주요 방안으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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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업교육발전위원회 실업교육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가) 주요 내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업계 고교의

교육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실업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업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실업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실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1) 계속

교육을 위한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내실화, 2)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고려,

3) 평생교육 체제에서의 연계, 4) 다양한 산업 인력 수요에 대비 등을 강조하

고, 학제의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대학 입학 전형의 개선, 실업계

고교를 위한 재정 지원의 확대와 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장학금의 지급 확대

등 실업계 고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실업계 고교 교육 결과의 활용도를 제

고하기 위한 산학협동의 강화 등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방안 1.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복선형 학제를 실시한다.

방안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 및 실업계열을 신설한다.

방안 3. 대입 수시모집에서 실업계열을 포함시키며, 동일계 진학에

일정비율을 반영한다.

방안 4.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 혜택 및 병역상

의 특혜를 부여한다.

방안 5.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한다

방안 6. 취업 확대 및 산학 인턴십 제도를 시행한다.

방안 7. 교원수급의 탄력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실시한다.

방안 8.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의 부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한다.

위 실천 방향의 구체적인 행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

리된 정책 과제 내용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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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확대 및 산학 인턴십 제도 방안

◇ 산학협동 강화

□ 정책 방향

효율적인 산학협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결정 및 지원

산학협동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현장실습업체, 해당 학교, 교원,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체제 강화

□ 정책 방안

학교 주도의 현장 지향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 학교와 전문연구소간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프로그램에서 개발·

운영하고 우수 학교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우수 사례 선정·보급

현장실습의 단위 이수 인정 확대 및 이수시기의 다양화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따른 현장실습 실시와 이에

대한 단위 이수 인정 확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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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현장실습 대체 인정과 단위

부여

- 현장실습 시기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적 기능 확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직업교육훈련 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협동 관련 정책 결정 및 지원

- 구성: 부처 관계자,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현장 교원 산업체

관계자

- 점검 내용: 산업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상의 의무조항 이행 여부,

정부 지원 예산의 집행 및 관리, 산업체 현장실습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산업체의 지원 대책, 학교의 자체적 노력 등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w eb site에 산학협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 site 개설

- 현장실습업체 및 현장실습생 관련 정보 등 산학협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분야의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과 산업체의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로 인정하며, 인턴제를 도입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제공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

- 실습 대상 학생 연수비, 교원의 현장실습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출장비, 교원의 출장비 및 현장 관계자 간담회비, 현장실습 연구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99-13호)에 의거한

채용예정자의 개념을 현장 실습생까지 확대하여 적용

-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부여

현장실습을 적극 활용하는 학교와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학교 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재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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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학교 및 우수 교원을 선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장 수여

및 결과 홍보회 개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가칭)에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별 인력 수급 전망 및 산업체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 삽입

- 병역법 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완화 및 의무복무연한 단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현장실습업체 범위에 학교기업 포함

현장실습운영의 내실화

- 상급학교에 실업계 고교 대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현장실습 전담교원의 확보 및 incentive 부여

- 학교장에 현장실습 운영관련 자율성 확대 부여

- 현장실습 소재지의 제한

- 현장실습의 분할 실시

- 현장실습 관련 교재 개발 및 보급

- 기업 경영주의 인력 양성에 대한 개방된 사고(open mind) 제고

◇ 산학 인턴십 활성화

□ 정책 방향

자율적인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및 지원 유도

직업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 질 제고 방안

마련

산학협동 과정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격과 연계하여

운영

직업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실습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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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업체, 해당학교, 교원,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 정책방안

인턴십 결과를 자격과 연계

- 일정 성적 우수자에게 관련 자격의 실기시험 면제 방안 마련

- 자격 검증시 가산점 부여

직업교육의 내실화·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육성된 인력에

대해서는 산관학 협의회(실업교육진흥중앙협의회)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

- 산학 인턴십 관련 업체 및 산학 인턴십 참여 학생 관련 정보 등

산학협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인턴십 제도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추진하며, 평가를 통해 질

관리

-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현장실습 대체 인정과 단위

부여

-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증산업체로 제한

- 산학 인턴십 시기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적 기능 확대

학교 주도의 현장 지향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 학교와 전문연구소간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프로그램에서

개발·운영하고, 우수 학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보급

- 학교장에 산학 인턴십 운영관련 자율성 확대 부여

현장실습 강화와 연계하여 운영 및 그에 따른 재정 지원

- 담당 교원의 프로그램 관련 수당 지급 및 현장전문가 교육수당

및 인턴수당에 대한 지원

- 프로그램 적용 업체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학교 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재정 지원 강화

산학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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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수급의 탄력화 방안

□ 정책 방향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 임용 방식의 다양화

과원교원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 정책 방안

교원 관련 기준을 일반계 고교와 차별화 하여 재설정

- 학급당 학생 수, 교육과정 편제, 교원 1인당 수업 시수 등에

새로운 교원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과원교원 최소화

-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ㆍ탄력적인 운영으로 과원교원 문제 해결

및 수업의 질 개선

현직 교원의 다양한 연수 기회제공을 통한 과원교원 활용 방안 마련

- 과원교과의 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자격 연수 기회를 확대

-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복수전공 취득을 유도하고 등록금 보조

및 유급교육휴가제도 도입

- 상담 및 진로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일부 교원이 겸임하고 있는 산학협동 담당 교원을

산학협력 전담교원으로 전환

- 진로상담교원, 산학전담교원, 산업체 교육요원 등과 같은 교원의

다양한 수요 창출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현직 교원의 학교급간ㆍ유관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이동을 통한 교원 재배치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 임용 자격 기준 개선

- 직업교육과정 담당 교원의 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교원 양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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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과 실무경험, 멘터(mentor) 등을 통하여 신규교원의

교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수습교사제 도입

- 학교와 산업체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 강화

- 신설 또는 부족 전문교과 교원의 임용은 신규 졸업자 중

적격자의 임용과 함께 산업현장의 인력을 전임 교원으로 적극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제 등을 통하여 교원 수급의 유연성

제고

연수체계 개편을 통한 연수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대학 중심의 연수기관을 전문교육 조직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대기업 및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연수기관 확대ㆍ운영함

3.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방안

□ 정책 방향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자격제도의 다원화 추구 및 질 관리 체제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

자격의 통합 및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마련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자격제도 운영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수여는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 성적과 연계하여 운영

자격 검정제도를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국가기술자격검정과 전문교과 영역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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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안

정규 전문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관련 국가기술자격 부여 및

국가기술 자격 검정과 전문교과 영역이 통합된 교육과정 마련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연계를 통해 인력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 수준의 표준직무기준 (National Skill Standard)의

개발 활용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과 전문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자격제도의 운영

- 학생들의 전문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하여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다양화

- 국가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질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의 질 관리 체제 강화

- 개인의 직업능력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기술) 자격은 물론, 민간자격의 검정 방법을 대폭 개선

- 개인의 선행학습 및 현장 경험, 포트폴리오 산학 인턴십 등

직업능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

국가적 수준의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현실화함으로써,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

- 실업계 고교에서는 자격취득 과정과 연계된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자격 부여

세부적인 기능 중심의 유사 검정 종목은 통합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는 종목을 즉시 신설

기능검정 시험의 실시시기에 대한 조정

- 125 -



4. 교육 시설 설비 지원 방안

□ 정책 방안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관리 활용 효율화

특성화 고교, 학과 개편에 따른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소요기준을 재정비하여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설치 지원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관리·활용

- 교육청 차원의 전문 점검반을 구성, 활용여부를 점검·평가하여

기자재 관리의 전문성·책무성 및 효율적 관리·활용 제고

실험·실습비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학급 감축 및 체제 개편에 따른 유휴시설·설비 활용 확대

실습실 및 기자재 재배치를 통한 활용 극대화

- 지역사회 평생교육시설·설비 및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시설 및 동아리 활동 교실, 특별활동 교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연구실 등으로 활용

- 여유 기자재의 관리 이전을 통한 재활용으로 기자재의 재활용도

재고 및 관리 활용의 효과 극대화

공동실습소 운영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추진

공동시설 및 설비에의 집중 투자

- 고가의 시설ㆍ설비나 첨단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실습소를 확대하거나 계열별로 특성화된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해당 기자재 우선 지원을 통하여 관련 과목에 대한 공동실습 실시

5. 행·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 정책 방안

행정 지원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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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체제의 정립

- 통합형 고교, 특성화 고교의 확대 지원 및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한 실업계 고교의 정예화·전문화 지원

- 직업교육 이수 학생의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구축

고교 단계 직업교육 효율화를 위한 행정 지원 체제 강화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간의 업무 및 행정지원 역할의 분담 추진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마련

- 산학협동 지원 체제 구축으로 취업기회 확대: 산학협동자문위원회,

학교별 산학연계 체제 구축

동일계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지원 체제 구축

재원 확충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의 공교육투자 확대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일정 규모의 배당,

교육비 계수의 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화를 모색

-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 개편에 따라 학교급별ㆍ학교 유형별ㆍ

교육 프로그램별 표준교육비를 새로이 산출하여 기준재정소요

산정 기준 재설정

- 시ㆍ도교육청의 고교 직업교육과정 교육비 배분 기준 재설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소요 산정 기준 재설정

-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에 따라 학교급별ㆍ학교 유형별ㆍ 교육

프로그램별 표준교육비를 새로이 산출하여 기준재정 소요 산정

기준 재설정

- 시ㆍ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교육비 배분 기준 재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계 고교에의 교육 투자 유도

민간부문으로부터의 교육 투자 확대 유도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책임경영제)의 도입ㆍ운영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정 재정운영 평가체제의 도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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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체제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직업교육의 연계성 구축 지원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정

교원 양성·관리 관련법의 세련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계 고교에의 교육 투자 유도

나) 정책에의 반영

본 연구진은 실업계 고교의 현장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

고 기존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실업교육발전위원회의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책 내용 구체화 작업을 지원하였다.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

에 대한 이러한 의견의 개진은 본 연구진의 추진 지원 연구 사업 수행을 통

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본질적으로 실업계 고교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육성 대책을 실천적으로 창출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진은 실업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구체화하여 기존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실업교육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별로 실천적 정책 아이디어나 과제들

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실업계 고교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취업의 확대책

과 교육 및 직업 세계와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국면의 정책 아이

디어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 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강화의 필요성과 이 필요를 충족하는 정책적 안목을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교육의 성과 진단과 관련하여 현실

성이 있는 정책 과제로 성숙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국가 자격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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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

연구 및 지원

1) 특성화 고교 관련 사업 지원 및 연구의 수행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6월 27일(수)에 S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전국 실업

계 특성화 고교 협의회를 개최하여 특성화 고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협의회는 H애니메이션고교, H조리과학고교, S인터넷고교의 우수사례 발

표를 통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키고, 특성화 고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목적으로 개

최되었다. 본 연구진에서는 특성화 고교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가) 특성화 고교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

◇ 특성화 고교의 발전 과제

□ 특성화 고교의 정체성 강화

특성화 고교 개념 정의

학교 적정 규모 운영

□ 교원의 전문성 제고

정규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우선 배치

산학겸임교사 활용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

특정 과목의 교수 요목 및 교육 내용의 질 관리

교과서 재구성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특정 과목 개설에 따른 지원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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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통합 운영 및 교과 비중 조정

□ 졸업 후 진로 대책

특정 분야로의 취업에 대비한 진로 지도

계속 교육 체제 마련

산학협력 체제 구축 필요

□ 기타

예산 확보

시설 및 설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 발전 방안

□ 내실 있는 특성화 고교 운영

특성화 고교 운영 형태의 다양화

- 단일형 특성화 고교, 복합형 특성화 고교 등 다양한 형태

- 직업군을 고려한 특성화 학과 개설 및 운영

특성화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교 및 학과 운영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용의 변화

-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지도교원의 전문성 신장

□ 학생 선발 방법 개선

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

- 학생의 학생부 등 내신성적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실기고사, 적성

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 가능(초·등

교육법시행령 제82조)

-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진학 풍토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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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학교 지정 운영

교장 임용,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운영 가능

- 단, 교감·교원 임용, 학년도·학기제·수업연한·학년제·학운위에

관한 사항은 일반 실업계 관련 규정 적용

- 자율학교 지정 : H애니메이션고교, B디자인고교 2교.

□ 산학겸임교사 활용

산학겸임교사 활용을 위한 여건 마련

- 교원 정원 안에서 산학겸임교사 채용 확대 노력

※ 산학겸임교사 채용은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로 추진

- 적정 시간강사 강사료 책정으로 우수 인력 유치

※ 산학겸임교사 채용 사례 참고(H애니메이션고교)

- 산학겸임교사의 교수-학습 능력 제고

□ 진로지도 체제 구축

계속교육 기회 제공

- 고교 전공과 유사한 상급학교 진학토록 지도

- 2+2 연계교육을 통한 계속교육

- 학벌 위주가 아닌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계속교육

-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육기관 및 교육 기회

산학협동 체제 구축(H조리과학고 사례 참조)

- 특정 직업 체험 기회 부여

- 다양한 현장실습 유형

- 학교기업 도입

- 학교 내에 상주하는 기업 유치

- 고용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 취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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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율운영협의회 구성 권장

우수 특성화 고교 선정 사업 추진 검토

나)정책에의 반영

특정 분야에 남다른 소질과 적성, 재능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교

육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고교는 2001년 현재 디자인, 자동차, 원예, 조리,

애니메이션, 컴퓨터, 인터넷, 관광 등 30개교가 있으며,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높은 신입생 지원율을 보이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의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

는 특성화 고교에 대하여 일선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와 이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 담당자의 현장 의견과 H애니메이션고교, H조리과학고

교, S인터넷고교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특성화 고교가 성공적인 실업

계 고교의 한 유형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였다.

2)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실업계 고교 정책 협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실업교육담당과장 및 장학관,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 전문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등을 참가자로 하여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협의회 (2001. 7. 19∼20)

를 개최하였다. 각 시·도별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사례를 발표 내용 중

교육과정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가) 주요 내용

◇ 특성화 학과 육성 (K도)

□ 추진 현황 및 방향

C정보통신고교는 종합고교였으나 보통과를 특성화학과인 네트워크디

자인과로 개편하여 순수 실업계 고교로 전환

농촌 지역 학교로서의 어려움을 특성화로 극복하고, 국가 목표에 부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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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디자인 부문에 인재를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 성과

특별실을 확충 및 시설 현대화

특성화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및 기자재 구입.

교과의 전문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골드뱅크 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겸임교사를 초빙 및 학생들의 현장 수업 강화

기숙사 운영

◇ 특성화 고교사업 (G도 S전자고)

□ 추진 방향

S전자공업고등학교 로 개편하여 전자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능인

양성

1학년에서는 전자 분야의 공통학과를 이수하고, 2·3학년에서 전문기

능 영역 선택 이수

기숙사 신축 추진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에 주력

정보 통신망(인터넷 전용회선, 실습실 통신망 등)을 구축하여 지역적

인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 확보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산업 발전

에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 조성

□ 추진 내용

교육과정 이수 : 전공 코스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1학년은 공

통기초교과, 2, 3학년은 선택형 전공코스교과로 편성하여 운영)

학과의 편성 및 재정비

실습시설의 확보

실습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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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소질이 있는 우수학생유치

연계교육 : 산업체 및 대학과 연계

자격증 취득

지역주민과 동문의 호응

◇ 주문식 교육과정 (T도)

□ 추진 목적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성 높은 인력 양성 공급

수요자 중심의 열린 직업교육 실현

산·학간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산학협동의 활성화

□ 운영 방향

산업체는 교육 내용을 요구하고 실습 시설과 현장 실습 지원

학교는 산업체가 주문하는 내용을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운영 효과

현장실습 파견업체의 직무를 사전에 알고, 현장실습에 임하게 되므로

흥미 및 동기가 유발되어 학습효과 증대

현장 적응력 향상으로 중도 탈락률 감소

해당 분야의 기능 수준 향상

산업체의 실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수요자 중심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개별화 지도 가능

현장 실습이나 취업에 대한 학생의 경쟁력 제고

학생의 현장 적응도가 향상되어 인력의 활용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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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불량률이 감소되고, 품질 향상

◇ 특성화 고교·통합형 고교 운영 (B도)

□ 추진 배경 또는 목적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

교육 수요자의 선호가 높고 산업체의 변화에 적응력 있는 인재를 양

성 및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특정 분야 전공의 실업계 고교로 전환 및 신규 설립으로 경쟁력 강화

경쟁력 없는 학교의 통합운영 및 진학·취업 희망자를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

□ 추진 경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전문 산업 분야 선정 특성화고교 육성

지역사회의 실정에 부합하는 통합형 고교 운영

□ 성과

신입생 지원율 향상

실업계 고교가 미래 유망직업인 양성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

성적 하위자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

라는 분위기 확산

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 : 관련분야 경시대회 입상자 등 특기 소지자에

가산점 부여(내신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방법에서 탈피)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의식 확산

◇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Z도)

□ 추진 내용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교(과)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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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시설·설비 및 기자재 연차적 확충

특성화 고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관광계열 학과간의 연계교육과정 운영

□ 추진 성과

3개 고교 13개 학과(15개 학급 450명) 개편

특성화고에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실험·실습비를 우선 지원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학교장에게 대폭 위임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개편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 내용 제공

지역내 관광 관련 대학과 연계교육을 통한 교육 활동의 극대화 가능

수요자의 다양한 학과 선택으로 취업의 기회 확대, 지역의 특성을 살

린 진로교육의 다양화

나) 협의회의 내용 반영 및 평가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성화 학교와 육

성 및 특성화 고교의 운영,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중등단계 직업교

육의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특성화 고교 및 특성화 학과 운영의 구체화

된 사례를 통하여 실제 운영시 장애가 되는 요인 및 행·재정적 지원 방향

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특성화 고

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에 대한 시사점 등을 실업계 고교 육성의 영역

별 과제의 교육과정 부분에 반영하였다.

3)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에 관한 국회 질의에의 대응

국회의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 및 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중심으로 협조하였다.

가) 실업계 고교 기능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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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업계 고교 기능 재정립과 관

련하여 진학과 취업 중 어느 분야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취업 희망

학생들을 단순기능직으로 양성할 것인지 또는 전문기능직으로 양성할

것인지, 이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에서 조정할 것인지, 많은 학생들의

진학에 따른 학력 인플레 현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

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향후 대책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현실적인 요구와 진로 다양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취업과 진학을 고려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

공계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 교육의 기본 목표를 고려할 때

취업이 우선 강조되어야 함. 진학의 경우에도 일반계 고교의 진학교육

과는 엄격하게 차별화하여 이 분야의 체계적인 기초직업교육을 바탕으

로 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을 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취업 희망 학생들의 수준을 단순 기능직과 전문 기능직 중 어디에 초

점을 두어야 하는가는 국가 수준에서 일괄적인 비율을 조정하여 규정

하는 것이 어려움. 현재 현장의 실업계 고교는 특성화, 특수목적, 2+1

체제, 자율학교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단위학교별로 학생들의 희망과 진

로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그 초점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리고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성취 수준

을 기능공의 양성 수준에만 기준을 두고 비유하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업계열, 가사·실업계열, 특화 된 농·수계열 등의 학과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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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함. 이와 같이 단

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및 산업사회,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교육

과정 편성·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행정적으로 실업계 고

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와 이에 따른 교원 문제의 탄력적 대

응, 시설·설비 및 기관간 연계 운영 등에 걸친 행·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은 대부분 전문대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산업체 현장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많으며, 입직 후 보수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지 않으므로 표면적인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있

음. 또 기초수학능력의 부족으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업 수행에 곤

란도가 높으며, 중간 탈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등교육 기관 정원의 확대로 지역에 따라 매우 용이하게 진학

을 하고 있으며,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욕구만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고교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취업 지도 자

료와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획득에

대한 명료한 안내가 수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학생

들의 진로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긍정적으로 변

화될 수 있는 홍보 전략과 산업체와의 협력이 요구됨.

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관련 연구 및 지원

1) 공교육 내실화 종합 방안 및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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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의 지원

본 연구진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종합 방안 및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에 참여하여 실업계 고교가 갖고 있는 현안 과제들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공교육 내실화 종합 방안은 현재 학교 위기론에

대한 실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12월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 연구 활

동에서 직능원은 실업계 고교 문제에 대한 자료 협조와 조언 및 대책 방안

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문사회연구회는 그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

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과 한국학술정보원

(KERIS) 등과 공동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에 참여하여, 실업계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을 중

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활동 내용의 평가

이상의 공교육 내실화 연구 활동에의 참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진

은 실업계 고교의 내실화 방향은 전체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일맥 상통하

는 것이어야 함을 실업계 고교 교육의 기본 구도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현재 일반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중등단계 직업기초교육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실업계 고교 학생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셋째, 진학 위주의 일반계 고교와의 경쟁력 면에서 동등한 선택의 대안이

구축될 수 있도록 취업과 계속교육을 위한 진학이 가능한 실업계 고교 체

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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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

계 고교 교육이 중등교육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이

아닌 학생 스스로의 적성을 찾아 진학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나름의 교

육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학생 관리 관련 시·도 교육청 실업계 고교 정책 협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교육청 실업교육담당과장 및 장학관,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 전문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등을 참가자로 하여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협의회 (2001. 7. 19∼20)

를 개최하였다.

각 시·도별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사례 발표 내용 중 학생관리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가) 주요 내용

◇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색 사업 추진 (D광역시)

□ 러시아『모스크바국립항공기술대학교 유학반』운영

목적: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업계 고교생을 러시아『모스크바국립항공

기술대학』에 유학시킴으로써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 기회 확대 및 직

업교육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시킴.

추진 내용

· 학생 유학 실적 : 1999년 13명, 2000년 15명, 2001 9명

· 러시아 원어민 초빙 강사제 운영

추진 성과

· 중학교 우수 학생들의 실업계 고교 진학 선호도를 크게 높이는 한편, 실

업계 고교생들의 자긍심과 직업교육에 대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짐.

· 실업계 고교 주요 사업에서『지역사회 사업』으로 확대 정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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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학생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H도)

□ 목적

초·중학생 직업 관련 진로체험을 통한 진로 인식 및 탐색 지원

학교 시설 및 첨단 기자재를 개방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업

계고교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

회 주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학습장 제공

□ 추진 내용

운영 방법

- 중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직업관련 진로체험 학습 기회 제공

- 초·중학생을 위한 진로체험 학습 활동

- 중학교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홍보 활동 전개

- 지역주민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 성과

추진 실적

- 계열별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 초·중학생 진로체험 학습장 운영

- 초·중학생 및 지역주민 직업교육 실시

기대 효과

-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장 제공으로 중심적인 역할 기대

- 첨단 기자재 및 시설의 공동 활용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초·중학생을 위한 직업진로 체험

- 직업교육 활성화로 실업계 고교 경쟁력 확보

◇ 중학생 기술 및 중·고교 가정 기능 경진대회 (J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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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기술·가정 교과의 실습교육 활성화를 통한 기능 향상 도모

특기·적성의 조기 발견으로 학생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 부여

□ 성과

실기 위주의 기능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기능력 신장에 기여

학생들의 특기·적성 조기 발견으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농업계 고교 졸업생 영농 정착자 추수지도 (J도)

□ 목적

영농의 전문성을 배양하여 첨단 지식 농업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지도

신 영농 지식과 기술 정보의 교환 및 공유 기회 제공

□ 추진 내용

학교별 농고 졸업생 영농 정착자 협의회 구성 운영

작목 분야별 지도위원 위촉 및 영농 정착자의 농가 방문 상담지도

단위 학교별 영농 정착자 학교초청 지도 협의회 2회

영농 정착자 추수지도 도단위 협의회 1회

□ 성과

영농 정착자 중 선도 농업 경영체제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산학협

동 체제 구축(현장실습, 코스제 교육과정, 초빙 강사 활용 등)

농고 졸업생의 영농정착 기반 조성 및 첨단 지식 농업인 육성에 기여

나) 협의회의 내용 반영

실업계 고교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재학생 지도를 상담 등의 생활

지도 방안,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방안, 졸업생을 위한 추수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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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며 실제 시행되고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하다. 협의회에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였는 바, 실

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홍보를 위한 유학반 운영 등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

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직업교육은 평생학습의 기반 위에서 실업계 고교 졸

업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진로교육 지원센터는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직업 적성에 적합한 입학

생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학생 관련 방안들은 실업계 고교 육성의 영역별 과제의 학생 부분에

반영하였다.

3) 실업계 고교 학생 지도에 관한 국회 질의에의 대응

국회의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 및 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중심으로 협조하였다.

가) 실업계 고교 지원자 확보

【문】실업계 고교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업교육 활성화 대책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 개발

회의를 통해서 관련부처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실업계고 학생 및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그 모든 것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 정비 등 실업계고로

학생 자원을 흡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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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필요하며, 실업계 고교 학생과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 공평

한 대우,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되는 법·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의 일관성 있고 신속한 정책

이 이루어지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각급 학교 일선에

서 요구되는 필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

로 마련에 힘쓸 계획임. 그리고 실업계 고교 학생의 진학을 배려한 대

학 입시제도의 개선 방안, 실업계 고교 학생이 취업시 차별, 임금, 승진

상의 차별의 폭을 완화시키고, 취업 후에도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에 힘쓸 계획임.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는 산업체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여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체를 늘리고자 함. 이에 따라 교육법,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적 개선을 부단히 해 나가려 함.

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직업교육체제의 완비

【문】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 있게 대

학 진학과 취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초등단계에서부

터 직업교육체제를 완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

적인 향후 대책은?

변화의 시대에 자신이 영위해야 할 미래 계획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그러나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면, 생애 및

진로 그리고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넓게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그 자료에 터하여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

신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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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개인차가 심한 것이 특징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고방식, 감

정, 흥미, 능력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남.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으

로 능력, 적성,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자신이 그려 내고자 하는 모습과 직업을 분명히 하려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직업세계에 자신을 완벽한 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소개되어 있는 직업이나 직종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음. 오늘날의 고용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은 고용주들이 지원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

그만큼 고용 시장은 지원자의 경쟁이 높음. 이 고용 시장에의 지원자

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있기 마련임. 그러므로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낫다고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부문이나 영역으로는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함.

초등학교 단계는 지능, 창의력, 학력 검사를 중심으로 인지적 능력의

측정에 중점을 두는 단계임.

- 즉,

3학년 - 기초 학습 기능 확인

4학년 - 창의력 및 학습 흥미 확인

5학년 - 표준화 학력, 성격, 지능 수준의 확인

6학년 - 흥미와 적성 확인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임.

- 이어,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아 개념과 학습 습관의 정립(1학년), 적성

및 성격 세련화(2학년), 진로의 성숙(3학년) 등이 이루어져야 함. 고교

단계에서는 적성 및 직업 흥미의 확인과 계발(1학년), 자아 개념의 재정

착(2학년), 가치관 및 흥미의 발견과 개발(3학년)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초등학교에서의 확인과 개발이 그 초석이 되어

야 함. 즉,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을 능력 있고 존

재 가치가 있으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부정

적 자아 개념을 지닌 학생은 자신을 무능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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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우며, 자신을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음.

- 그만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교육이 중요

한 것임.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소유한 학생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초등학교 단계에서

는 이 특성들과 유관한 추후 관련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무엇보다도, 적성 검사를 통하여 학생 개인이 어떤 직업이나 구체적인

과업에 대한 장래의 잠재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예언하는 심리 정도

를 가급적 파악하게 함.

- 주위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도록 함.

- 폭넓게 친구를 사귀고, 가급적 충돌을 피하게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 질문을 많이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

도록 함.

- 토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옳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는 생활 태도를 기

르도록 함.

- 다른 학생과 협력하여 일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도록 함.

-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차 있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는 생활관을 다질 수 있도록 함.

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관련 정책 지원

1) 실업계 고교 교원 부전공 연수 참여 및 의견 청취

가) 주요 내용

연구진이 참여하여 관찰한 부전공 연수는 K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으로

S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서 개설된 기술 부전공 자격부여

를 위한 연수과정이었다. 하계 244시간, 동계 244시간 총 488시간(30학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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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간을 갖는 이 과정에는 모두 80명의 K도내 중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하

고 있었다. 그 중 실업계 공업계열 고교 교원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

고교 및 실업계 고교 교원이 3명, 농업계열 고교 교원이 3명, 중학교 교원이

3명, 일반계 고교 교원이 2명이었다.

부전공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이 연수과정에

서는 교양(1.6%), 전공(97.6%), 기타(0.8%)의 시간 배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양의 경우는 교원과 법률, 교원 인사관리, 학교에서의 가스 안전교육을 강

의를 통하여 가르쳤고, 전공의 경우는 기술교육론, 직업과 진로, 생명산업기

술, 건설기술, 제조기술, 에너지 활용 및 수송기술, 기계공학개론을 주요 교

과목으로 하였다.

나) 정책 지원 활동 평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

이다. 실업계 고교의 전문교과 교사는 일반교과와는 다르게 직업세계의 급속

한 변화와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 등에 의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연수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미

래 사회를 주도할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실업계 고교 교원들의 자질을 함양하

고,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지식 및 기술의 전문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전공 연수는 교원 개개인에게는 부

전공 과목으로의 전공 전환의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본 연구진에서는 직업과 진로 에서 기술교과목(현재에는 기술·가정으로

확대되어 재연수 여부 등 정리될 부분이 많음)에서 필요로 되는 직업 및 진

로지도에 관한 연수를 담당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교원 정책 방안 중

연수와 관련하여 부전공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의 교원 관련 의견을 청취하

였는데, 연수 과정에 참석한 교원들이 밝히고 있는 과정에의 참여 목적은 불

투명한 미래에 대비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고, 교육청의 요청에 응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는 교원들도 있었다. 연수 결과인 부전공 교과목을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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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부전공

교과목을 맞게 될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연

수과정에서 얻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은 실업계 고교 육성의 영역별 과제의

교원 부분에 반영하였다.

2) 교원 관련 시·도교육청 실업계 고교 정책 협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교육청 실업교육 담당과장 및 장학관, 실업

계 고교 계열별 학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전문가, 교육인적자원

부 관계관 등이 참가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협의회(2001. 7. 19∼20) 를

개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의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사례 발표

중 교원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가) 주요 내용

◇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색 사업 추진 (D광역시)

□ 『실업계 고교 탐방연수』프로그램 운영

목적: 실업계 고교 교원들의 현장 개혁 의지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을 독창적으로 개발·실시함으로써 일선 교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장 개선을 위한 실천 분위기의 정착시

키는 데 목적이 있음.

추진 성과

· 연수 방법 개선으로 현장 개선 분위기 조성 및 연수 파급 효과 증대

· 당해 학교에 적합한 현안 대응책 마련으로 연수 효과 극대화 추진

· 교육청에 대한 학교의 신뢰도 증진

· 연수 방법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효과 고양

나) 교원 관련 정책에의 반영

실업계 고교 교원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징인 사명과 역할, 교과에

대한 전문성에 더하여 전문교과 교사로의 현장성 또한 중요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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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부전공 연수 및 복수전공 연수, 산업체 연수 등의 교원의 전문성 및

현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들은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었다. 직

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색 사업으로서 위에서 소개한 실업계 고교 탐방 연

수프로그램은 기존의 정책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우수한 사례를 직접 접함으로써 교사들의 현장 개혁 의지를 확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교원 연수의 새로운 방

향은 실업계 고교 육성의 영역별 과제의 교원 부분에 반영하였다.

3) K도 공업계 교사협의회 세미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K도 공

업계 교사협의회에서 주최한 세미나(2001. 11. 3)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실업

계 고교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개괄을 기초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직업

능력을 일반적 기능(기초능력)과 전문직업능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 체계를 개혁하고 산업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

다. 실업계 고교에서의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련 정책으로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 체제

의 정립, 둘째, 직업교육의 연계성 구축 지원, 셋째, 교원관리 대책의 수립·

시행, 넷째, 직업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마 .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지원

1) 직업교육 체제의 연계 강화 방안

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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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직업교육 체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부처 내 워크숍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세부 주제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 방안 의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직업교육 체제에 대한 시각

을 수직적인 사고와 수평적인 사고의 양면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의 입안·

추진을 강조하였다. 수직적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체제

내의 학교급간 연계, 즉, 실업계 고교 → 전문대학 → 산업대학과 4년제 대

학의 연쇄적 체계를 구상하고, 수평적 측면에서는 직업훈련, 자격제도 등과

의 교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을 예시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문제는 실업계 고교 체제라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분

석·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수평

적 연계 속에서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직업교육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나) 정책 수행에의 반영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등교육에서 중등교

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비하면 실업계 고교의 위상은 미약한 게 사실이

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가 중등교육 단계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인

생역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

이 실상이고 보면, 전통적으로 종국교육의 성격을 강조해 온 실업계 고교 교

육은 그 고려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도 계속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맥락에서 전체 교

육 체제에서 차지하게 되는 중간 계류적 입지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수직적 연계 방안은 직업교육 체제가 지니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편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직업환경의 변화는 현장과 유리된 교과서 속의 이론에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현장실

습, 실습 자격제도 등의 수평적인 연계는 이러한 교육적 요구나 정황을 수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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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지역 실업계 고교 발전 정책 수립 자료 제공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경쟁력 있는 교육, 학생이 적성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직업기초능력의 함양과

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 계속교육의 연계가 가능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실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업계 고교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학교 운영 체제의 특

성화, 학생 자원 확보, 계속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실업계 고교의 체제

안정화, 둘째, 입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 개발, 새로운 교수 전략의 도입을 통한

실업계 교육의 질 확보, 셋째, 수업 방식의 다양화, 교원 권위 존중 환경 조

성, 상담 위주의 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 수업 및 생활지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 제도 개선 관련 시·도교육청 실업계 고교 정책 협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실업교육 담당과장 및 장학관, 실업

계 고교 계열별 학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전문가, 교육인적자원

부 관계관 등이 참가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협의회 (2001. 7. 19∼20)를 개

최하였다. 협의회 내용 중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별 실업계 고교 발

전을 위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은 이 가운데 행·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가) 주요 내용

◇ 실업계 고교 실습보조원배치 (S광역시)

□ 목 적

효율적인 실습지도를 통한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및 실험·실습 기

자재 유지 정비 및 실습재료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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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습 준비에 따른 실습시간의 효율적 운영 및 실험·실습시 안

전 사고 예방

□ 기본 방침

공·사립공업계 고교에 3학급당 1명씩 기능직과 일용직으로 실습보조

원을 배치, 상업계에는 학교 당 1명을 일용직 실습보조원 배치

공·사립 공업계 고교의 기능직 실습보조원은 7학급당 1명씩, 일용직 실

습보조원은 3학급당 1명으로 배정한 수 중 기능직을 제외한 인원 배치

□ 추진 내용

사업기간: 2000. 9 ∼ 현재 시행

일 당: 25,040원

일용직 실습보조원 채용

- 채용 방법 : 학교 자체 채용

일용직 보조원의 신분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한 일용직 근로자

담당 업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의 실험실습에 관련된 모든 업무

□ 성 과

효율적인 실습지도를 통한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실험·실습 기자재 유지 정비 및 실습재료의 효율적 관리

사전 실습 준비에 따른 실습시간의 효율적 운영

실험·실습시 안전 사고 예방

◇ 특성화 고교 산·학·관 연계 추진 (B광역시)

□ 목 적

특성화 고교와 B시 발전 10대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B시청-교육청-특

성화고 산·학·관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B시 발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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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활용

□ 추진 방침

특성화 고교와 B시 10대 전략산업팀, 관련 산업체와 연계 체제를 구축

하여 상호 지원하도록 함.

연계 체제는 산업분야별로 구성토록 하며, 인력 양성, 학교 운영, 학생

현장실습, 취업 등 행·재정 지원을 강구하도록 함.

산업분야별 연계팀은「특성화 고교 활성화 5개년 계획」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추진 현황

신발·섬유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영상·영화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IT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첨단원예 분야 연계 체제 구축

자동차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관광 분야 연계 체제 구축

◇ 공동실습소 확충 사업 (D광역시)

□ 목 적

충분한 실습장 면적을 확보하여 실습기자재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1

회 교육 인원 및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미래 지향적 첨단 실습 시설의 설치ㆍ훈련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

실습 기자재의 중복 설치를 예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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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습소 건물 증축 및 확충,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편

- 실습 시간을 전 과정 순환 실습과 특정 과정에 대한 심화 실습으로 구

분하여 배정

- 심화 실습 과정은 학교별 교육 과정 및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정

우수 교원 배치 : 해당 분야 전공 이론 및 실기 우수자로서 공동실습

소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

□ 성과

교육 시간의 확대로 산업체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학교 교육 과정과의 중복

교육 사례 예방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으로 교육 효과 제고

◇ 실업계고 진흥 계획 수립 (I광역시)

□ 진흥 계획 수립 배경

I광역시의 경우 첨단 산업기술과 국제 교류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급속

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중등단계의 직업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

성이 요구됨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개편하고 단위학교별 전문

화·내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실업계 고교 육성

□ 추진 내용

산업변화 추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체제 개편 및 내실화)들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 수립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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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문제, 상치교원 문제, 시설·설비 문제,

행·재정적인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

잘못된 실업계 고교 관련 정책이나 관행을 지적하고, 대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체 구성

◇ 학과 개편 사업(W광역시)

□ 목적

경쟁력이 약한 학과를 산업체의 실수요와 정보화 시대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직업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추진

□ 추진 방향: 실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향(1999. 4. 14)에 의거

농업계고: 식품가공, 조경, 원예, 유통 등의 학과를 중심으로 도시형

농업고교 육성

공업계고: 지역 수요에 부응한 첨단공업계 고교로 육성

상업계고: 정보처리, 사이버정보통신, 유통경영 등의 특성화 고교로 육성

가사계고: 의상, 디자인, 유아교육, 요리 등의 생활과학 고교로 육성

□ 성과

1차년도에 1,298,435천원을 상반기에 지원

실습실 환경을 개선

실습교육의 내실을 기함

2002년도 신입생 모집시 학과 개편과 관련한 홍보 전략으로 미달 방

지 효과가 예측됨.

◇ 실업계 고교 육성방안 (F도)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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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구조 및 전북 권역별 전략산업

과 연계한 실업계 고교 특성화·전문화·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한 실

업계 고교 경쟁력 강화

추진기간: 3개년(2002학년도∼2004학년도)

투자 목표액(예상액): 약 600억원(연간 200억원씩 3년간)

지향점: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보화,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용구조에 적합한 기술 전문직·기능인력 양성

□ 주요 추진사항

구조조정: 인문고 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을 47.2 대 52.8에서 70 대 30

으로 조정하고, 과대 규모 학교의 학급 수를 24학급이하로 조정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선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고용

구조에 적합한 학과로 전환함.

운영 체제의 특성화·전문화·다양화

□ 성과(기대효과)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을 통한 직업교육 내실화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특성화 교육에 힘입어 기본 학력을 갖

춘 학생들의 입학이 증가할 것임.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신입생 미달 현상이 완화되고 중도탈락생

수가 감소할 것임.

◇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사업 (N도)

□ 추진 내용

학교 수 조정 및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생모집이 어려운 학과의 통·폐합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 수 감축 및 세부화된 학과의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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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개편·감축 및 교명 변경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고의 육성

특성화 고교의 확대

공동실습소 운영(2002학년도)

□ 성과

신입생 모집 부족률이 2000학년도에 14.2%이었으나, 2001학년도에는

14.0%로 다소 진정됨.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2004학년도부터는 다소 호전되리라 전망함.

학생 1인당 직업교육 예산액이 2000년에는 102,163원이던 것이 2001학

년도에는 188,121원으로 대폭 늘어나 직업교육의 내실화가 기대됨.

나) 정책 수행에의 반영

실업계 고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즉 입학자원 확보, 교육과정 운

영, 산업체의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의 산정과 조직, 노후화된 실

험·실습 기자재,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요구 등은 직업교육 체제

자체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과 통합형 고교, 특성화 고교 등의 실업계

고교의 변화된 모습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

화를 위한 체제 개편 노력은 행·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의 각 사례들을 통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언해

주었다. 또한, 정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에 제시된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영역에 반영하였다.

3.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내용 보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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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실업계 고교 문제 인식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 관계자들이 느끼고 있는

실업계 고교 현실과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내외의 관련

부분 전문가 및 청와대 관계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시·도교육청의 실

업계 고교 교육 행정 담당자, 학교 현장의 교원 및 교장들을 초청하여 회의

를 개최하였다(2001. 3). 회의를 통하여 확인된 실업계 고교 교육 운영상의

문제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실업계 고교의 실상과 문제

○ 입학 자원의 감소 및 입학생의 학력 저하

· 입학생의 기초학력부진에 따른 직업교육의 부실화가 우려

· 정원 미달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

○ 실업계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부모 및 사회에서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학

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일반계 위주의 인문숭상의 사회 풍조

· 인문숭상의 국민정서의 잔존

· 학력 인플레, 학벌 경쟁이 실업계 문제의 주요 원인

· 엘리트 선발위주의 교육으로 직업교육은 교육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음.

○ 기타

· 취업과 관련 제도적인 차별이 존재

□ 교육과정 운영 부문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및 학교의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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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필요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 후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감독 필요

·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 직업교육훈련기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 필요

. 이를 위하여 직업관, 직업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 교육과정 관련 기타 의견

·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실업계 고교에서의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교육과정의 중복 문제 부존

· 교육과정과 교원관리 문제를 연계한 대책이 필요

□ 진로지도 부문

○ 실업계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 중학교의 학부모,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에 대한 안내 확대

· 교육청과 연계된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관련 홍보 노력 필요

· 실업계 교육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 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직업교육 연수 및 초등학교로의 확대 필요

· 학부모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중학교 진로담당 교원들의 직

업세계에 대한 무지로 학생의 적성에 맞은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학생 대상 진로지도의 정교화

· 실업계의 각 계열에 맞는 보다 정밀한 적성검사의 개발 요구 → 실업계

내에서의 특성화된 분야 및 각 실업계열 관련 적성을 측정 가능한 검

사도구의 개발

□ 교원 관리 문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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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임용의 유연성

· 학과 내용, 교육과정의 변화에 교원 수급이 따라가지 못함.

· 교원 임용시 실업계 고교에만 있을 수 있는 별도의 교원 임용 방법 고려

· 교원 임용 방식에 있어서 실업계 고교 → 동일계 대학 입학 → 동일계

교원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연수

·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필요

· 교원들의 필요 능력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성과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필요

· 부전공 연수의 경우 현재 전공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위주의 연수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수의 기

회가 제공되어야 함.

○ 교원 관련 정책 연구 방향

· 교원자격제도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하기 위하

여 전문교원제의 도입 방안, 연수자격제도의 문제 등 연구

· 교직의 유연성 확보, 교원 인사의 유연성을 위하여 부전공 연수의 다양

화 및 강화,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연수 준비

· 기간제 교사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실업계 고교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데, 이는 고용휴직제를 국내 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실업계 고교의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 행정 지원 체제

· 장기적인 전망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실업계 고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

및 이에 따른 장기 전략 필요

· 국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직업교육에서 실업계 교육의 역할 분담과

이에 적합한 지원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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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교수·학습과 진로지도에 매진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학교에서 행정 업무의 과다로 교수 학습 및 진로지도가 소홀

· 교육청 수준에서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부서

마련

○ 재정 지원 체제

· 실업계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절실

·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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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진학 기회의 확대

○ 수능시험에서 실업계열의 신설 및 동일계 모집 확대

· 이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 및 논리 개발 필요

□ 기타

· 직업교육의 중심축의 전문대학 이동으로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교에 대

한 지원 부족

· 실업계 고교 관련 정책이 경제 상황, 인력 수요 등에 좌우되면서 학생

입장에서의 논의가 부족함.

나 . 실업계 고교 육성 관련 기존 정책 및 연구물 분석

실업계 고교 관련 연구물과 정책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본 사업의 일환

으로 이들 연구 결과나 관련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다.

가) 교육과정 면

□ 교육과정 이수 모형의 다양화: 취업과 진학이 병행되는 교육과정 운영

· 진학과정 : 계속교육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취업과정 : 완성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직업기초 소양 교육의 확대

·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영역별·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직업기초

능력 함양 프로그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등에 대한 연구

· 학교별로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는 직업기초 소양 교육 추진 계획 수립

·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현직 교원 연수에 직업기초능력의 필요성과 교수-

학습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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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실업계 고교의 학교 체제별로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 교원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

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시설 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도록 학교의 자율권 확대

□ 현장 중심·체험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 산학협동 교육의 시설 투자와 예산에 대한 산업체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 교육과정 개발에 학교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개발

· 산업체와 학교의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 산학협동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

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 현장실습업체, 해당 학교, 교원,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체제 강화

· 산학 인턴십 활성화

· 현장실습의 결과를 자격과 연계하여 일정 성적 우수자에게 관련 자격의

실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자격 검증시 가산점 부여

□ 자격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 자격제도의 다원화 추구 및 질 관리 체제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

· 자격의 통합 및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마련

·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수여는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

성적과 연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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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검정제도를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교육과정 연계운영 내실화

· 수평적 연계를 통하여 동급학교간의 연계를 통하여 고교 단계 직업 기

본교육에 충실하고, 직업훈련 기관들이나 사설 학원 등과 실업계 고교

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정 운용 및 실습기자재 등의 활용에 중복 투

자를 방지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공

동개발 및 활용

· 산학연계를 통하여 근로자 향상교육 및 교육의 현장 적합화

·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하는 학습의 전체 영역 포함

· 학교 특성을 고려한 통합교과 개발

· 수업내용과 교수방법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통합된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은 다른 영역이나 분야에 걸친 내용상의 통합 + 상·하위 교

육 단계와의 연계 및 통합

□ 전문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 학생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과 학생,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관계 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진로·학습·심리 분야의 전문상담교원의 상담 프로그램의 상설화

□ 실험실습의 아웃소싱 방안 마련

· 실업계 고교 중심 직업교육 체제의 수평적 활성화 모색을 위한 직업교

육기관, 지역산업체, 협력 및 연계 체제 등 기타 직업 유관기관과의 연

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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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과의 교원들의 학습팀제 운영

·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 교과목 및 선택형 교과목을 설치·운영하

는데, 교과목 담당자들간의 협조와 팀웍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학습 상

태와 의견 수렴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

나) 학생 지도 면

□ 실업계 고교 학생 자원의 양적·질적 변화

·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계 교육에 대한 소

개 및 연수의 강화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한 실업계고 교육 여건 개선

·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인력이 높은 교육 체제로의 전환

· 위와 같은 대책을 통한 우수한 학생의 유치

□ 실업계 고교 학생의 취업 및 진학 수요 변화

· 미래 생애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진로지도의 강화

·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교육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의 운영

· 진학과 취업이라는 진로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진로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 학생들의 증가하는 진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 입시에서 실업계

특별 전형의 확대 및 실업계열 수능의 도입

다) 교원 관리 면

□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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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하기 힘든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실업계 고교 교원에 대한 교직

입문의 문호 개방

· 교원자격 기준에 관련 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 경험을 포함시키거나

신규교원 임용시 기술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 임용 방식의 다양화

·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 임용 자격 기준 개선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의 다양화 및 특성화

· 근무 경력과 학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산업체 인력의 교원 채용 방

안 마련

·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 교원 관리

· 학생 수 조절을 통한 교원 수급 조절

· 현직 교원의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과원교원 활용 방안 마련

·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현직 교원의 학교급간ㆍ유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간의 이동을 통한 교원 재배치

· 다양한 교원의 새로운 수요 창출

□ 교원 연수

· 복수/부전공 연수 기회의 확대

· 현장 적응력 함양을 위한 산업체 연장 연수의 강화

· 연수 체제 개편을 통한 연수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행·재정적 지원

· 전문교과 관련 수당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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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관련 기준을 일반계 고교와 차별화 하여 학급당 학생 수, 교육과

정 편제, 교원 1인당 수업 시수 등에 새로운 교원배치 기준 재설정

· 실습조교, 기술직원의 자격 및 채용 기준, 법정 정원수 등에 관한 지침

마련

· 직업교육기관과의 인적자원 교류확대

라)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 면

□ 행정 지원 체제 마련

·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편의 중심 기반 구

축으로서의 행정 지원 체제의 정비

· 실효성 높은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활성화 견인 체제의 정립

· 지역개발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 산업체 등의 관련기관 협의

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인력의 양성

· 통합형 고교, 특성화 고교의 확대 지원 및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

한 실업계 고교의 정예화·전문화를 지원하고 직업교육 이수 학생의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 고교 단계 직업교육 효율화를 위한 행정 지원 체제 강화 차원에서 교

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간의 업무 및 행정 지원 역할의 분담 추진

·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마련 - 산학협동 지원 체제 구축으로 취업기

회 확대

· 동일계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지원 체제 구축

□ 재원 확충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학교 체제 개편으로 인한 추가 소요되는 시설·설비 및 자재 확보에 필

요한 재원 마련

· 산학협동 차원에서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에 투자유인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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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원 체계의 마련

· 고교 직업교육 체제 개편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직업교육 재정배분의 합리화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의 공교육 투자 확대

· 일정 규모의 배당, 교육비 계수의 현실화 등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방법에 대한 제도화 모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 소요 산정 기준 재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계 고교에의 교육투자 유도

· 민간부문으로부터의 교육투자 확대 유도

· 책임경영제 등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의 도입ㆍ운영

·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정 재정 운영 평가 체제의 도입ㆍ운영

□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실현 기반으로서의 관계 법·제도의 정비

·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연계성 구축·지원을 위한 관

련법·제도의 정비

· 교원 양성·관리 관련법의 세련화

다 .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001년 9월 26일 개최

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개선과 자격과의 연계, 실

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 및 현장성 강화, 실업계 고교 진로지도의 개선, 실

업계 고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등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토의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개선과 자격과의 연계과 관련한 방안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를 자격과 연계하여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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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는 방안, 새로운 자격 취득의 방법을 모색,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의 실무에 종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능사(가칭)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일정한 시험을 거쳐

특수기능사(가칭)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자격부여 방안으로 지역단위 또는 학교단위의 자체 평가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과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단위수를 평가하

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되었으며, 취득한 자격증 또는 인증한 자

격증은 수직적인 교육과정 연계교육기관(2년제 대학)에서 입학할 때 입학전

형의 특전을 주거나 관련 교과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여 조기졸업의 특혜

를 주는 등의 방안으로 자격증의 위상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자격제도를

통한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둘째, 실업계 고교 진로지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학교 3년때 학생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실업계 고교로 중 3년 담임교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판단이

되어 실업계 고교를 권고할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큼의 권위적

인 교육권과 지도권을 정당하게 배분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학제와 진로

판단 권고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부분이다. 여기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실업계 고교 교육 개편 지원 체제 재정립 방

안으로 학교 유형의 특성화, 다양화 지속 추진, 중등 후 직업교육 체계의 조

속한 정립 및 계속교육 기회의 지속 제공,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배치 재조

정, 교육부·교육청간 역할과 업무의 적정 분담 체제 구축, 실업계 고교 문

제 개선 위한 연구지원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학 직업교육과

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원 체제 수립으로 2+2제 운영의 보완을 통한 활성화

도모, 학생들의 진학 욕구를 수용하여 직업 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2+4제의

도입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생선발 및 전형제

도 도입 방안으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선발제도 도입, 실업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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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생 대상 특별전형 기회의 대폭적인 확충, 일반대학의 실업계 고교 졸업

생 대상 쿼터제의 확대를 적극 권장,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 및 직업탐구

계열 신설·검토를 제안하였다. 실습교육과 산학협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 체

제 수립으로 실험·실습비 재조정, 기자재 갱신·확충 및 효율적 운영, 2+1

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양질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 현장실습 DB를 구축하

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

련, 산학겸임교사의 적극 활용 및 확충을 건의했다. 지방의 실업계 고교 교

육의 획기적 진흥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방안으로 가칭 실업계 고교 진흥

위원회를 구성·운영, 공교육비 투자 확충 및 실업교육진흥기금의 조성, 실

업계 고교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 적극 추진,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정지

및 대상학생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여 이수, 실업계 고교 행정가는 전공자로

배치하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넷째,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로 산업사

회의 변화에 실업계 고교 교원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재구조

및 효율적인 관리 체제 구축, 실업계 고교 교원의 자질과 능력, 직무수행 기

준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업계 고교 교원의 요구와 산업

사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계 고교 교원 양성 및 연수 프

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질 관리 강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전문직업

인 및 산업체 경력자가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산업사회와

의 협력을 강화하며, 교원조직의 활성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고 계속적인 학습과 현장연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

안의 모색, 실업계 고교 교원 연수 체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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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업계 고교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과제

1. 교육과정의 혁신

실업계 고교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

는 중추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인력

요구 수준의 변화와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 등 사

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소홀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해 왔다. 더욱이 최근 몇 년에 걸쳐 학령 인구의 감

소로 실업계 고교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욱 줄어듦에 따라 학교 존폐의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다.

실업계 고교가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쓸모 있는 인재를 키워 내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을 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게 실업계 고교

의 성격과 교육 목표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

하여 교육과정과 수업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실업계 고교는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에 초점을 맞추어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종국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

러나 근래에 와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경제적 수준 향상, 고학력 사회의

도래 및 지식 사회의 기술 요구 수준 등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

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세계에 진출하여서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업계 고교는 산업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종국교육이라

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분야로의

대학 진학도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 체제 내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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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업계 고교를 평생교육의 체제

내에서 중학교의 교육을 바탕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 등의 보통교육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정, 유아, 복지, 관광, 서비스 등 관련 산업 과학에

관한 기초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새롭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

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에 터해

교육 목표를 학생에게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교양을 함양시키며, 관련 직업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태도를 가

지게 하여,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생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관

련 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

등의 보통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교

양을 함양시키고, 전문교육을 통하여 관련 직업분야의 기초·전문지식과 기

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미래에 변

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교를 졸업한 후 관련 분야로 창

업 또는 취업하거나 관련 전공분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설정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성격과 교육 목표, 교육

방향은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와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며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학교의 성

격과 교육 목표에 맞게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운영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운영의 기본 틀이자 기준

이며, 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 목표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관련 분야로 취업하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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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진로에 기반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

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계 고교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의 기초를 키워주는 데 교육

의 중점을 두고, 직업세계에 근간을 둔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과 직업 기초

및 전문기초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계 고교에서는 실제 적용하면서 기초 개념과 원리에 대한 학습

이 가능하도록 통합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교 수업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

능하도록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율 권한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1) 학생의 진로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운

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자신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학교 교육에 충실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교육 내용이 졸업 후 진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학교

이외의 교육 기관에서 도움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

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진로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위 실업계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에

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

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졸업 후에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

들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검정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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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실업계 고교의 전공 학과를 직업군 분야로 광역화하는 방향으

로 재편성하고, 1학년∼2학년 1학기 과정은 공통 기본 교육과 전공 탐색 및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2학년 2학기∼3학년 과정

은 취업과정(자격취득과정)과 진학과정(계속교육과정)으로 구분·운영하여 학

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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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과 정

3학년
2학기

취업과정(자격취득과정) 진학과정(계속교육과정)1학기

2학년
2학기
1학기 공통 과정

(국민보통기본교과, 전공 진로 탐색 및 기초 교과)1학년
2학기
1학기

[그림 Ⅳ-1]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가) 학교 전공 학과의 개선 및 광역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것은 과연 현재 학교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적합한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들은 과거에 개설된 전공 학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운

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공 학과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에서도 인력 수요가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선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전공 학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계의 현황과 전망, 필요로 되는 직무

능력, 지역 여건과 특성, 학생들의 선호도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공 학과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전공 학과는 기초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계 고교의 성격에 맞

게 너무 세분화시키기보다 폭 넓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전공 학과를 광역화

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 개설·운영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이 학생의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을 1학년 때 개설하여 학생들이 필수로 이

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자신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 175 -



고려하여 전공과 진로를 선택하였다기보다는 학교 성적이 낮아 어쩔 수 없

이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중학교 때 충분한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더욱이,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교의 전공 학과에 대한 지식이 미비

한 상태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피상적인 지

식과 정보만으로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 후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을 학과

전공 구분 없이 총 정원제로 모집하고,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을 필수로 이

수하도록 하여 2학년 1학기 말에 최종적으로 전공 진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은 학교의 전문교과별 교육 내용을 소개하

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진학과정 (계속교육과정)과 취업과정 (자격취득과정)의 병행 운영

실업계 고교의 2학년 2학기∼3학년 과정은 진학과정(계속교육과정)과 취업

과정(자격취득과정)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따라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따라 교과

(보통교과, 전문교과)와 특별 활동(학교 활동, 학급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

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보통교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에 따라 공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하고, 전문교과는 계열 필수과

목, 학과 필수과목, 학과 선택과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계열 필수과목에는 전공 기초 과목과 과제 연구 , 컴퓨터 활용 등의 과

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전공 기초 과목은 전공에 관한 전반적인 내

용과 관련 산업 및 직업세계의 동향을 탐색할 수 있는 개론적인 수준의 과

목이다. 과제 연구는 전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은 지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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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회의 필수 기초 능력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과목이다.

계열 필수과목 이외에 직업 기초과목과 전문 기초과목은 진학과정이나 취

업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 모두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진학과정의 경우에

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보통교과에, 취업과정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에 필요

한 전문교과에 더 비중을 두어 편성하도록 한다.

2) 직업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기르는 현장성 중시 교육 내용의 강화

실업계 고교에서는 직업 기초능력과 전문성의 기초를 키워주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이제까지 실업계 고교에서는 너무 세분화된 특정 분야의 기능

습득을 위주로 교육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직업능력

의 내용과 수준이 변화하고 평생학습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초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에서는 직업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되는 직업 기초능력과 전문성의 기초를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중요시되는 추세에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 직업 기초능력과 전문성의 기초에 중점을 둔 현장성 있

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초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필수로 이

수하도록 하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전공 관련 특별 활동과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

다.

가) 직업 기초 교과목의 개설 및 필수화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 기초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 기초능력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

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획득 능력, 문화 이해 능력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업 기초능력은 기본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을 통하여 키워져야

하겠지만,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에서도 직업 기초 교과목을 개설하여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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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연계 강화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성의 기초에 중점을 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

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보통교과의 교육 내용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습 능력 수준과 특성

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와 연관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

한, 전문교과의 교육 내용도 보통교과 내용과의 연관성도 미흡하고, 너무 심

화된 전문 내용에 치우쳐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성의 기초를 위한 교육

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내용이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교육하고, 직업군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응용 보통교과(예: 응용생물, 응용물

리, 응용수학, 전공영어 등)를 개발하여 전문 기초교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전공 관련 특별 활동의 활성화

학교 교육은 주로 교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

들은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익힌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 활동을 통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교과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학습 경험은 특별 활동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각종 특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과 활

동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학습 경험을 학생들이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공과 관련된 동

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흥미와 자율적인 활

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전공 관련 동아리에는 담당 교원을 선정하

여 지도하도록 하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련 산업계의 인사를 학교에 초청하여 강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인사 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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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련 산업계의 최근 동향과 비전 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필요로 되는

자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실업계 고교에서는 현장 지향적인 생생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양한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공 관련 분야의 현

장을 견학하거나 답사하여 현장의 동향을 실제로 보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공분야의 선진 외국을 수학 여행하여 관련 교육

기관이나 산업 현장, 국제 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도 바람직할 것이다. 전공 관련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현장 적응 능력과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수 단위로

인정한다. 특히,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

우에는 반드시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학교 수업의 획기적 개선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 시간 편성을 효율화하고 실천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수행 중심의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가) 수업 시간 편성의 효율화

실업계 고교의 학교 수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교육과정과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제7

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보통교과의 공통 필수과목은 가급적 1학년 과정

에서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과 집중 이수제를 실시하여 1학기에 많

은 교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가급적 10과목 내외의 교과목을 집중 편성하도

록 해야 한다. 교과목을 집중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과목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과목을 일률적으로 1시간 50분 단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 179 -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50분, 100분, 150분 수업 등 다양하게 편성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또한, 오전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 이론 중심의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오후 수업 시간에는 실천 활동 위주의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실천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적용

학교 수업이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

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일반계 고교 학생들에 비해

기초 학습 능력이 낮으며, 인지적인 것보다는 조작적인 데 소질과 능력이 있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는 실천 활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실습, 문제 해결법, 개별 과제나 소집단 과제 수행의 프로젝트법, 팀 티칭 등

의 교수·학습 방법을 위주로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수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이론과 실기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제연구란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에서 전공분야의 정보 획

득 능력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 계속적인 학습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

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에서 수업 결과를 평가할 때에도 실천 활동의 결과를 중심으

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초점

을 맞추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급적 필기 시험을 통한 평가는

최소화하고 실습 결과, 포트폴리오, 현장 체험 학습 결과 등 수행 능력을 중

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4)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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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실업계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학교 운영의 자율 권한 확대, 학교 교육과정 모형 및 교수·학습 자료 개

발 지원,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 지원, 제7차 교육과정 상의 계열 필

수과목 조정, 일반직업자격(가칭)의 신설 검토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학교 운영의 자율 권한 확대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

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실업계 고교 중에서 자율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

교의 경우에는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수업 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 교장·교감 및 교원의 자격

등 학교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율 운영 권한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할 것이

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권한을

최소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 권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육인적자원

부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보면, 학교의 특성에 맞

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많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

하고 그 외의 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1종 도서나 인정 도서 이외에 전공과 관련된 전문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학교 교육과정 모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지원

실업계 고교에서 학교의 특성과 교육 목표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 교

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정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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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여 단위 학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이 효과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기반 자료, TP 자료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하여 일선 실업계 고교에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 지원

실업계 고교에서 현장성 있는 전문 교육,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계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지역사회

와 산업계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장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사업을 적

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 및 산업계 인사를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시킨다. 지역사회

나 산업계 인사를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위원회, 초청 특강,

산학겸임 원, 현장 지도자 등에 활용한다. 둘째, 관련 산업계의 학교에 대한

기자재 지원, 현장실습 장소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사회

및 산업계에 학교 시설 및 설비를 개방한다. 예컨대, 관련 기업에 학교 공간

시설이나 설비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련 중앙 정부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는 실업계 고교와 협력하는 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 제7차 교육과정 상의 계열 필수과목 조정

실업계 고교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기존의 계열 필수 과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계열 필수과목의 경우 실업계 고교

의 학과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

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일부 전공 학과 학생들의 경우 전공 내용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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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관성이 없는 과목을 계열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전공 학

과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열 필수과목을 전

공 기초 과목과 과제 연구 , 컴퓨터 활용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 일반직업자격 (가칭)의 신설 검토

현행의 국가기술자격은 입직 수준의 자격이라기보다는 현직에서의 일정한

직무능력을 나타내 주는 자격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격 종목이 너무 세분

화되어 있어 실업계 고교의 교육 방향과 맞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직업능력을 인

정받을 수 있도록 일반직업자격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직업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일반적인 직업기초능력과 어떤

특정 직업군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일반직업자격을 취득하면 졸업 후 관련 분야

로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한 자격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

반직업자격은 실업계 고교의 특정 직업군 계열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정 단

위 이상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2. 실업계 고교 실정에 맞는 학생 지도의 실시

실업계 고교에 있어서의 학생 관리 측면의 개선은 실업계 고교에서 입학

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재학생을 효율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고 중도탈

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등의 생활지도 방안, 진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학과 취업 모두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졸업생을 위

한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추수지도에 대한 방안 등의 강구 노력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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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업계 고교의 육성은 교육 수요와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

여 사회적 적합성과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가 요

구된다.

실업계 고교로의 진학 수요 전망에서 절대적인 진학 수요인 진학 희망자

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감소 추세와 더불어, 2000년 이후에는 서서히

절대적인 진학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대적인

진학 수요를 나타내는 진학 희망자 수의 비율도 1990년대 중반 꾸준한 감소

하는 추세이고, 전체 남자의 경우도 정체되거나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

측된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다소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김기

홍 외 2000).

실업계 고교 입학생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고교 수준의 노동인력 공급의

감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이행이 빨라지면서 고학력

인력의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계 고졸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아직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수요가 여전히 높아, 이러한 노동

력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실업계 고교 학생 수는 기존의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라 야기된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을 단계적

으로 감축하여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

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존 실업계 고교 전공 계열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 정책은 입학생 감소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

향을 잘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전략과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진로정보 체제의 구축이 요구

된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진로정보들, 즉, 진학과 취업 정

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질적인 진로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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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는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로서 인간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진로탐색, 선택 및 적응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 학생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진로와 관련한 장래의 계획과 의사 결정을 내

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과 진로지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진로정보를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빠른 직업세계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진로정보

활동은 생활지도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 진로지도에서는 핵심적인 부

분이 되고 있다.

현재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진학정보, 실업계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진학 및 취업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진미석, 1999).

진로정보 체제의 구축은 진로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업계 고교에 입학하게

되는 중학생들,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실업계 고교와 중학교 교

원들, 학부모들 등에게 다양한 각종의 진로정보를 체계적으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 실업계 고교 설치 학교 및

교육과정,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 진학 정보 등 실업계 고교와 관련이

있는 총체적인 진로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

다.

이러한 진로정보와 진로상담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

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실

업계 고교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인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 직업교육 중심의 진학 지도를 통한 입학생의 확보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 직업

교육과정과 전문 직업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함이 요망된다.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계속교육

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취업에 필요한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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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면 이후 진학과 취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

로 갈 수 있다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학

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방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업계 고교

의 신입생 수급 문제와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인문계 고교의 정원 제한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터하여 중학교에서 인문계로 갈 학생들과 실업계로 갈 학생들을 흥미,

적성,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골고루 고려한 진학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재학생 대상 생활지도 및 상담 활동의 강화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지도는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

도록 돕고, 학교 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래서 학

교에서의 생활지도는 통제 위주에서 상담위주의 문제해결방식을 택해야 한

다. 이는 학교나 가정 생활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도탈락이 많은 실업계 고교는 잠

재적인 중도탈락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재학생 대상 진로지도의 강화

실업계 고교에서 생활지도나 인성지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진로지도라

할 수 있다. 진로지도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진로지도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실업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자기 이해 증대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http :/ / careernet.krivet.re.kr)

에서는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노동부 산하 산업인

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http :/ / www .work.go.kr)에서도

직업흥미검사,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 186 -



운영하는 에듀넷(http;/ / www .edunet4u .net)에서도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

하는 등 다양한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관련 검사를 실시

하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일반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이러한 무료심리검사를 온라인상에서 혹

은 오프라인 상에서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기 이해의 기회를 증대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상담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중심으로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기법을 연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 자

율학교와 진로정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에 대한 심리검사가 활

발하게 진행되는데, 이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과 취업 의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

다. 많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

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설령 취업을 전제로 하여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입학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에 대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취업의지가 약해지고 진학을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계

고교 학생 가운데 취업을 하려는 학생도 아직은 상당수 있는데 이들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확고한 취업 의지와 직업 정신을 가져야 한다. 실업계 고교에

서는 직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취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상담은 진로상담

부에서 교육관계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업계 고교에서 필요한

것은 취업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각종 적성검사 등이 진로상담부에서

조사된다 하여도 취업지도에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

교에서는 취업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업무는 진로상담

부의 교원들이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로상담부와 실과부를 통합하여

취업상담, 진로상담, 진학상담, 문제아 상담 등을 동시에 실시할 여건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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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생 취업 정보 제공 및 추수지도 강화

진로지도는 실업계 고교 졸업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로 인식 및 탐색과 관련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진로 결정 및 그에 대한 추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지도의

맥락에서 취업지도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입학 초기부터 졸업 후의

추수지도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학

생을 위주로 한 취업지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졸업생들 역시 취업한

직장에서의 업무 등에 있어서의 재교육이나 취업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

지 못할 시에 추수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졸업생들도 취업에 있어서 모교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즉, 졸업생들

의 직장 생활을 장기화하도록 지도 관리하는 것도 취업지도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학생의 특기·적성

및 흥미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졸업 후에도 계속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수지도를 실시하

고, 졸업생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모교를 통해 취업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5)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졸업생 취업 코너 운영

실업계 고교에서도 홈페이지에 취업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취업에 관한 정

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 동창회 게시판을 이용하여 취업지도

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해당 실업계 고교의 한 부문에 동창회의 홈페이지

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창회의 홈페이지 안에 각 분야별로 취업한 졸업생의

사례를 다루도록 한다. 동창회원 중 후배 재학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인 광고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취

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들이나 인력을 원하는 졸업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졸업생들로 조직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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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학과나 고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모임에

서는 같은 분야로 나간 졸업생들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

임을 이용하여 후배 졸업생들의 취업지도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진출한 동창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놓으면 현재 실업계 각급

학교에서 현장 실습할 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3.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수급의 안정화 도모

실업계 고교 교원의 교원제도는 필히 교원의 전문성 및 교육·산업 현장

성 확보 차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직은 타 직종과 달리 인간을 가르치

는 전문직이며, 교직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사명, 역할, 자질,

전문성 및 현장성에 대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업계 고교 교

원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는 우수한 예비교사의 선발에서부터 졸업까지 교

직 준비 단계인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등 양성체제와 교원의 임용제도,

또한 교원연수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교원정책과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업계 고교 체제의 다양화·특성화에 따른 교원제도의 개편, 즉 양

성제도와 자격제도의 개편은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우

수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 결여의 주된 요인은 일차적으로 실

업계 고교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양성기관

이 없다는 점이며, 그 다음으로 교육과 산업현장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절

한 교육과정이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짧은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실습을 들고 있다. 현행 교원 양성기관이 전문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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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중심의 교원교육(competency-based teacher education)

을 못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원의 전문성과 산업 현장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양성 체제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행의 다원화된 교원 양성체제는 유

지하되, 양성기관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의 자격제도는 교육행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호하

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원들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현행 교원자격증은 교원 양성과정의 이수와 더불어 특별한 검정 없이 대

학에서 수여하고 있다. 이러한 무시험 검정은 교원 자격의 질적 수준을 통제

할 수 없게 하며, 교직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학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원자격증 부여에 대하여 별도의 국가고시제도 도입 혹은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실업계 고교 체제 다양화에 따른 필요한 교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

야 한다. 현재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가 수급 불균형으로부터 야

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원 수급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는 어떠한 교원정책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교원의 인력 수급 문제

는 양성과정의 운영과 자격의 부여, 신규 채용, 유인 체제 등과 직접 관련되

어 있다. 앞으로 교원자격은 교원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 교원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

히 실업계 고교 교원 수요에 대한 양적인 추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과 산업 현장

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의 확립이 요구된다.

교원교육은 교원 양성교육과 같은 준비교육과 더불어 계속교육의 성격을

띤 현직교육, 즉 교원연수를 포함한다. 교원연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원 자신의 전문적 성장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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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고 양성단계 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교

원 연수체제가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전문성 및 산업 현장성을 향상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실업계 고교 교원

이 자신의 전공과목의 이론과 실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격연수가 있지만,

이 자격연수의 경우 제도상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되기 때문에 참

여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수체제로 인

하여 연수 종별의 획일적·형식적·의무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격연수 프로그램이 일차적으로 교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규격화된 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강의 위주의

연수 방법은 가뜩이나 좁은 연수 기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연수과정의 현장성 문제는 전공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실업계 고교 교원에게는 큰 문제이다. 따라서, 교원에

게 기회가 적은 자격연수과정에서 전공 관련 과목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연수의 기회를 단축하여 제공하고, 좀더 전공과목과 관련하여 특

성화를 시키는 것이 연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연수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 실업계 고교 교원 자신의 희망

에 따라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연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연수 결

과도 학점화하여 승진 및 승급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교원 개인의 실질적인

전문성 심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실업계 고교 교원 양성체제의 전문화

실업계 고교 교원 양성체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우수한 실업계 고교 교원

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체제를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원의 전문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원 자격을 수여하는 데 무시험 검정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무시험 검정이 해당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이를 질적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졸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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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일치시키는 것은 행정편위주의적 자격증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원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교직을 보장하지 않는 점도 교원의 전문

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현행의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

여하는 자격 수여 방식을 지양하고, 교원 양성과정을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으

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교원양성전문대학원

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사과정에서는 현재와 같은 양성과정

을 활용한다. 다만 졸업단계에서 평균학점 이상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에 한

하여 1차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평균 점수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하며, 교원자격은 현장

실습 위주의 2년 과정을 이수한 후 2차 교원 임용고사를 합격한 후에 실질

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2차 교원 임용고사를 합격하여 교원자

격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현형 교원 양성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공관련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 교원 자격증의 통합화·광역화 등으로

실업계 고교 교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계 고

교 전문 필수과목과 선택 비율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의 실업계 고교

교원 양성 교과과정의 전공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실습을 통해서 해당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실기 능력이 배양되도록

교과과정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일정 단위 학점만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의 일

부를 직업교육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야 한다. 즉, 현행 「교사자격검정

령」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학 관련 교과에 관한 기준을 다양화하여 실업계 고

교 교원 양성과정에서 직업교육의 특성에 적합한 교직과목이 개설될 수 있

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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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체제 다양화에 따른 교원 인력 수급의 유연화 모색

실업계 고교가 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경우,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과부족 교원문제이다. 특히, 많은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 학과의 개편,

학교 체제 개편, 학급 수의 감축 등으로 많은 현직 실업계 고교 교원이 과원

교원로 남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에서는 상당수의 과원교원을 위하여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자격연수를 시행하

고 있지만(교육인적자원부, 2000), 장기적인 인력 수급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연수만으로 보통교과 자격을 부여하

고 있어 교과 전문성 및 학생 지도 능력의 미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고, 인력 재구조 차원에서의 대

책과 관리 체제의 효율화 차원에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과원교원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제안되

고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철영 외, 2000).

첫째, 학급당 학생 수 축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축소, 교원 1인당 수업 시

수 축소 등과 같은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 과원교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학급당 학생 수 축소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축소 방안은 교

원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중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

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계 고교 내의 유사 전공 부전공 이수, 새로운 전문교과로의 부

전공/복수전공 이수, 중학교 기술·가정이나 컴퓨터 교과로 부전공 이수와

같은 유사 전공 전문교과에 대한 자격연수를 통한 방안을 통해 과원교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전공 전문교과에 대한 자격연수는 보통교과 등

과 같은 타 계열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보다 연수의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

유리하고, 한편으로는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실업계 고교 교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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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체

제 개편이 일반계 고교나 통합형 고교 등으로 진행될 경우, 이 방안은 과원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보통교과로의

자격연수의 길을 열어 두되 전문성 보장 차원에서 복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복수 자격으로

이동할 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자율적·탄력적 운영 방안을 통해 과원교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교원 1인당 수업 시수를 13∼15시

간 이하로 축소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

며, 교육과정 운영시 코스제 도입 및 팀티칭을 통해 추가적인 실업계 고교

교원의 수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라 발생하

는 과원교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연수에만 의존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의 여건 개선과 함께 자율성과 탄력성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 수요-공급을 예

측하고, 이를 기초로 신규 임용분야에 대한 예고제나 부전공/복수전공 예고

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시·도별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단위에서 실업계 고교 교원의 수급을 조절하

여 임용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2001)에서 교원 수급과 과원교원의 해소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과원교원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민간 기업체 교원 파견제도의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격일제, 반일제 등 파트타임 교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교원 수급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산학겸임교사 및 산업체 경력자의 입직 기회의 확대

실업계 고교 교원 자격 및 임용체제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

교원 자격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안, 신규수요 표시과목에 대한 자격 부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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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실업계 고교 교원 자격증의 통합·광역화에 따른 대책, 우수한 실업계

고교 교원의 선발을 위한 가산점제도의 개편 방안 등이 요구된다. 실업계 고

교 교원 자격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산업체 경력인사의 교원

자격 부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교원에게 부전공 자격 부여, 무시험 검정

기준의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고, 신규수요 표시과목에 대한 자격부여 방

안과 관련하여 산학겸임교사의 활용, 임시교원 자격제도의 도입, 전문교과에

관련한 기타 교원자격의 신설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자격의 통

합·광역화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통합 과목에 대한 연수, 팀티칭 등의 방

법 활용, 대폭적인 실업계 고교 교원 자격증의 통합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계 고교 교원 임용 관련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산업체 경력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방

안이 필요하고 실업계 고교 교원 임용시험에 실기시험을 포함하는 등의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정철영 외, 2000).

「교직발전종합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1)」에서는 현행 교원 양성기관에

서 양성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수 분야에서 필요

할 경우 전문직업인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었다. 이러한

산업체 경력자의 교직 입직 기회의 확대는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라

긴급하게 발생하는 실업계 고교 교원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과 설치 등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산업체 경력자의 교직 입직과 관련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인

들이 있다. 첫째, 현행 법적 테두리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

람은 정규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제 교사인

산학겸임교사의 경우 처우 문제 등 그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수과정과 자격 부여 여부 등 교직

입직 절차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수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 표시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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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앞으로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과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격 표시과목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임용될 산업체 경력을 가진 교원은 상치교원로 분류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하여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산학겸임교사와 차별적인 전문적 직업 경험자의 범위와 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에 입

직하는 전문적 직업 경험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연수 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준교사 또는 임시교사자격증을 부여하여 정규 교원으로 인정받게 하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시교사자격증은 반드시 유효 기간을 설정하

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갱신하여 교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수 분야에 대한 표시자격의 경우 새로운 수요

분야 모두를 표시자격화하는 것보다 자격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로 [기타] 또는 [전문]이라는 표시과목과 함께 ( ) 속에 해당

특기 영역을 기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문적 직업

경험자의 범위와 기준 등을 엄격히 규격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에 노력

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호봉 산정시 교원 임용전 산업체 경력을 적

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실업계 고교 교원 연수의 현장성 강화

실업계 고교 교원 연수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제도는 교원들 스스로

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수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실업계 고교 교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 충족과 전

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보다 폭넓은 연수기관과 연수 주관처에 의해서 교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식적인 연수기관 뿐만 아니라 자율연수기관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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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연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도입하게 될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통해 연수기관의 질 관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실업계 고교 교원 연수의 현장성 차원에서 산업체 연수 학점을 인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업계 고교 교원에 대한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연수를 받는 교원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하

나 현행 연수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교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 채

규격화된 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다 강의위주의 연수방법은 과정의 경

직성을 더욱 심화시킴에 따라 단지 승인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현장 및 산업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연수과정의 현장성 문제는 특히 실습을 중시하는 실업계 고교 교원에게

는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강경종 외, 1999). 산업현장의 신기술을 습

득·경험하게 하여 실업계 고교 교원의 실기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

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 산업체 연수의 경우, 짧은 연수기간과 연

수에 대한 홍보 및 유인 체제가 미흡하여 연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격연수 외의 일반연수나 직무연수는 실기능력과 현장 적응

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체 연수를 한 경우 동동한 이수 점수를 부여하도

록 한다.

셋째, 연수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연수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은 연수 종별에 따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수요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과원교원의 연수, 즉, 부전공 연수의 비용

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복수전공을 위한 자격 취득 연수는 장기적으로 국가나 지방차

지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당사자인 교원간의 상호 분담(matching fund)을 하는 방식을 운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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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연구를 이수하였더라도 행정적 지원이 없이

는 현실성이 없다. 교원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교원의 시·도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립간에도 교류가 가

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5) 교원 권위 존중 환경의 조성

현재 학교교육 부실의 큰 요인으로 교육 주체인 교원의 권위가 추락한 데

서 찾을 수 있다. 교육개혁이 교원개혁으로 변질되어 교원으로의 직업을 선

택한 것에 대한 자긍심 상실이 크다. 교직이 전문직인 이상 정년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신체적 한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축소된 정년은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 높은 교육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교육 행위 외

의 잡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업계 고교 교육 위기에 직면

한 교원의 대응 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나 실업계 고교 문제 해결을 위한 공

감대 조성 및 모범 사례 발굴 및 그 확산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4.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의 강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

재정적 지원 물론,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실업계 고교 육성 발전

을 위한 지원 또는 기반 구축으로서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실업계 고교 제도 개선 및 실업계 고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적·사회적 측면

에서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지원은 실업계 고교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상응하여 전문교과 교원의

충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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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재원을 투자 목적에 부합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수준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단계별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분과 운용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단위학

교에서 직업교육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학

교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단기 투자 및 예산 확보 계획에 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을 세련화시켜 나간다.

1) 통합형 고교의 시범 지속 운영

통합형 고교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 교육의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

어야 하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학생들

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추어 선택하는 매력이 있는 고교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형 고교의 재학생은 타 고교에 비해 대학 진학시 불리

하지 않고, 취업에도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적용하며, 단지 학생 미달 등 실업

계 고교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동일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들의 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학사관리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시도하여 이론과 실제

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교육제도로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형 고

교가 고교 전반에 적용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반계 고교

와 실업계 고교가 모두 통합형 고교 체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법령 개정을 통하여 통합형 고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형 고교를 특성화 고교나 특수목적 고교와 유사하게 인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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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통합형 고교를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중등교

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알맞은 모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

계열 분리식 통합형 고교의 경우 학교 내에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함께 운

영하여, 1학년에서는 공통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2학년부터 계열을 구분하

도록 하며, 3학년 중에 부분적인 계열 이동이 허용되도록 한다. 계열 통합식

통합형 고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1학년에서는 공

통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단위(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며, 다양한 선택과

목 운영과 이동식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적용 대상 학교는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가 동시에 참여하도록

하되, 희망 학교에 한하여 운영하며, 도시보다는 농촌의 종합고교와 실업계

고교가 우선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일반계 고교의 참여를 필수화한다.

넷째, 학생의 전공이나 계열 변경은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여 학교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과목을 최소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

성을 보장해 주도록 한다. 인문교과와 직업교과의 통합교과를 추진하며 현

장지향적 교과를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과목들이 개설되도록 한다.

다섯째, 통합형 고교에 대한 행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취업과정과

진학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는 기존의 일반계 및 실업계 단독

으로 운영되는 학교보다 고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통합형 고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요청되는 다음의 여건을

조성시켜 주기 위한 행 재정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① 이동식 수업이 가능한 공간 확보 방안 및 예산 지원

② 다양한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운영 경비 지원

③ 이론과 실기의 통합교육과 학교와 일터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 자료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④ 선택과목 증가로 인한 교원 충원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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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의 인근 학교 및 직업교육기관 과정 참여시 소요경비 지원

⑥ 과원교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원 지원 대책의 수립

2) 첨단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 고교의 내실화

지금까지의 고교 유형은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로 대별되어 유지되어

왔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에서 제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

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 고교의 다양화·특성화가 주장되어 오다가 비로

소「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을 통하여 특성화 학교라는 명칭이 공식

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 적성, 능력 및 장래

희망에 따라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실업계 고교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기술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인력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을 살린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시대에 적합치 않는 학

과의 경우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인 학과 및 전문 계열별로

의 개편을 유도하고, 기존의 실업계 고교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평

가한 뒤 지역사회에의 적합성과 학교의 운영 가능성 등이 충족되면 특성화

고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실

업계 고교를 점진적으로 소규모 특성화 고교(학급 또는 학과 단위)로 체제를

개편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율학교 수준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산업계 인력 수요를 기초로 하여 지역 산업의 특성 및 발

전 계획과 연계된 분야에 대하여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특성

화 고교의 설립시 인기 있는 특정 분야의 학교만 설립되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특성화 고교의 지정 및 설립·인가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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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선발에 있어서 학교 교육목적(특성화 프로그램)에 적합한 소질

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성

화 분야와 관련된 경시 대회 입상 경력, 자격증, 학교 생활 기록부, 실기 시

험, 면접 시험, 적성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전형자료들을 통해 선발하도록 각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해 특성화 필수과목을 포함한

교과 편제, 교과 집중 이수제 등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전공과 관련된

특별 활동의 활성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교내 자격 인증제의 적극적인 실시, 유연한 수업 시간 운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특성화 고교는 소규모 학교를 지향하고 실습위주의 체험학습을 통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습환경 및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전공분야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교과 전담실의 운영과 통학권 밖의 다른 지역 학생들

을 위하여 기숙사 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의 시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및 산업계,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

역사회 및 산업계 인사의 학교 교육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계에 학교 시설 및 설비를 개방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점 인정·교원 교류·시설 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의 실행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

나 완화해야 한다.

여섯째, 특성화 고교의 경우 초기 시설 및 설비를 위한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주로 소규모의 학교 형태로 운영되어 일반 학교보다 입학금 및 수

업료 등의 납입금 수입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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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정부 부처 즉, 노동부와 정보통신분야를 특성화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영상계통의 경우 문화관광부, 농업계열은 농림부 등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속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년도 개편시안 (2001)에서는 실업계 고교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대입 수능시험에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을 검

토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에서는 2004학

년도부터 실업계 고교 학생에 대입 정원 외 3% 선발 허용할 계획임을 밝히

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고교 단계에서 수학한 내용에 대해서

는 동일 계열 대학 입시에 평가가 되고, 아울러 대학에서의 교과 지도시 고

교 단계의 수학내용이 인정되게 함으로써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단계성·

연속성 있게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검토 과정에 있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의 직업계열이 신설되도록 추

진한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학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통한 진

학 이외에 별도로 일반 학생과 같이 대학 수능시험 수리영역에 직업계열을 신

설하는 것이다. 다만, 직업 적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직업계열

을 선택한 자는 직업계열만의 진학을 허용하도록 한다.

둘째, 별도전형 및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실업계 고교 학생이 별도의 전형

절차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계 고교는 직업 적성의 신장

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입시보다는 추천을 통한 특별전형 방식이 보다 적

절하며, 따라서 대학 진학시 실업계 고교장의 추천을 통한 특별전형 방식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도록 제도화한다. 이를 위하여,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실업계 고교 출신자에게 할당하는 쿼터제를 일반대학에서 시행하도록 권장

한다. 현재 4년제 일반대학은 대부분 학술 지향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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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개발 체제가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최근 실무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학이 이미 부분적으로 실업계 고

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제를 도입하고 있다(최영표, 2001).

셋째, 실업계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 체제를 갖추어 가는 대학

이 우선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특별전형 기회를 확대·제공하도록 하

며 점차 확대하여 모든 대학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 대상 특별전형제와 일정

쿼터제를 도입·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실업계 고교 학생의 4년제 대학 선호

도가 높은 점과 그들의 사기 앙양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모든 대학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통하여 선

발하도록 한다. 특별전형을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평생학습 차

원에서 학생들의 계속학습의 기회를 열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

이다. 또한, 계열과 전공의 특성에 따른 직업 적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1제, 2+2제, 자율학교제도 등을 한층 강화시

켜 나가며, 2+4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4) 각종 행·재정 지원책의 강화

직업교육은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요소가 되는 국가의 책

임사업 영역(강무섭 외, 2000)으로 직업환경 변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학과

의 신설 및 개편, 심지어 학교의 존폐에 대하여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제

시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중심이 되는 것이 직업

교육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체제의 구비일 것이다.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병역상의 특

혜를 부여하도록 한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취업 후 1∼2년 내에 군

에 입대하야 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기피하는 이

유가 되기도 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기간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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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산업체 및 국가 지정 산업에 종사

하는 경우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연기, 대체 복무, 또는 복무기간 단축

등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 기간산업과 벤처기업 등에 근무하

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학 졸업

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 근로자의 군 입대를 4년까지 연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자금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실업계 고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

혜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를 충

족하고 공교육 기능 정상화를 위한 학생 유인책으로서 실업계 고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수혜의 확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

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 소

외계층 학생의 비율이 큼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도 심도 깊게 비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차원에

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99년 현재 23.6%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하고,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대

부분 실업계 고교로 진학한다고 보면, 내실 있는 실업계 고교 지원과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이룩하는 일석이조의 국가 정책 구사가

될 것이다.

셋째, 학급 감축 및 체제 개편에 따른 유휴시설·설비 활용 방안을 마련하

여 실업계 고교가 비축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가동률을 높이고, 국가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로 인하여 기존의 대형 학급의 실습을 기준으로 하여 구비되어 있는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의 활용 구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급수의 축소로 인하여 남는 자원의 활용 방안으로 실습실 및 기자재 재배

치 등 시설·설비의 활용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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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시설 및 동아리 활동 교실,

특별 활동 교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연구실, 인성교육 및 생

활지도를 위한 체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여유기

자재의 관리이전을 통한 재활용으로 기자재의 재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제7차

교육과정의 실시로 진학과정이 운영되는 경우 단위학교별로 기초종합실습실

을 설치하여 직업기초교육을 위한 기자재의 재배치나 코스제 실습교육과정

의 운영을 위한 실습실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시설ㆍ설비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특성화·전문화 영역으로 설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전문 점검반을 구성하여 활용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기자재 관리의 전문성·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사회 투자를 확충하고, 이를 위하

여 실업교육진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별로 일정액

의 실업교육진흥기금을 조성·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이 기금 조성에는 당해

지역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차 이 기금의 수익으로 장

학금의 지급, 우수 졸업생의 추수지도, 실업교육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실

업계 고교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사회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그

에 합당한 공교육 투자와 기업 투자의 확대책을 마련하고, 실업계 고교에 대

한 교육비 계수의 상향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를 추진한다.

여섯째, 학교회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를 기한

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

영) 및『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4호, 2000.

11. 6)에 근거하여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회계제도 운영

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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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현재 중등교육 관련

대부분의 사항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차원, 그리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제공

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하며, 법·제도적 요건을 정비하

고, 육성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육성 대책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업무를 적정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

다. 이외와 별도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연계하여 실업계 고교 교육의 문제

를 공동으로 협의·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무 관계관들로 구성한 협의

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교육청, 대학의 실험실습 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도서관 등 직업교육 관련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공

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교육

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단위학교 교육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행정 체제를 구비하도록 한다.

넷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

고, 차별적 고용 관행이 없어지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제에 걸맞게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위상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직업교육 관

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관련 규제의 완화 및 자

율화 업무가 대폭 수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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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公所有·公生活·公受惠 체제의 구축·운용

위의 관련 행정기관간 역할 분담과 함께 교육 체제의 규모·관리 시스

템·조직 구성원을 의도적이며 조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며, 특히, 교육

체제의 생존을 위하여서도 체제 구조 및 관련 내용의 혁신적 재구축을 통하

여 새로운 직업교육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

정의 연계 및 인적·물적 정보 자원의 공유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실업계

고교가 전문대학·산업대학·대학·대학원 단계를 포괄하는 학교 교육기관

들과 상호 연계한 인적자원 양성·개발 체제 근간으로 정립될 수 있는 제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발전 사례에 대

한 공유마당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발전에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시·군·

구 교육청의 새로운 역할 모색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접속을 통하여 각 접속

자는 문제 공유 및 정보제공,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 공동 문제 해결

방안 공동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

로는 직업교육에 대한 전국 단위의 서비스 센터화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정보제공, 우수사례(Best practice)의 경우

이에 합당한 보상제도를 확립하도록 한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의

다양한 의견 개진 통로를 마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도출하여 학교 조직 및 교육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경주시킨

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

실에 적합한 정책을 도출해 낸다면, 실업계 고교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직업교육기관·지역 산업체·대

학·연구소 기타 직업교육 유관 기관간의 연계 협력 및 제휴를 강화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역 발전과 함께 인적자원의 상호 교

류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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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또한, 시설·설비의 무상 제공 등을 통한 실험실습기자재를 공유·

활용한다. 수산·해양교육을 위해 미국 해군성이 시설 및 장비를 무상으로 제

공하고 있는 예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직업

세계에의 연착(軟着)을 위한 진로 및 취업알선 활동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관

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

의 고용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산·학·연 협력 체제의 강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일과 학습」

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산업체 인력 요구에 밀착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취업선

확보를 담보하는 주문식 맞춤형 수요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동

시에, 전체 교육기관 내에서 저학력·저능력 계층 대상 성인 직업교육과정을

수준별 과정별로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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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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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ory

The rol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as providers of field workers have

been degraded dramatically because of drastic changes in technologies and

of low appreciations towards the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job

markets. To deal with these situations,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rategies announced in 2000 should be enforced further. In

addition, new policies for compiling nourishing visions and missions for

vocational high schools by accumulating charming ideas strongly reviewed .

The first thing to meet these goals for the study team was to gather

issues in vocational education in high schools. And next, the team w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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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d to participate in those supportive processes scheduled in the

actual stage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Finally, supplemental

guides for the successful realization of the national policies w ere

established and suggested for the vocational high school development .

2. Participation in activities to implement national policies tow ards the

empow er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A. Supportive participation in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A participation to the national meeting of provincial officials and high

school principals which hosted by MOE and organized to discuss the

problems and issues in vocational education of the secondary level were

beneficial to the study team in a sense that the meeting w as a gathering

of all directors of vocational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al bodies. At

the meeting various opinions related to sound manage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future goals for further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in the secondary level were pronounced and identified .

An observatory chance to the a Provincial Educational Board w as

provided enough to understand its efforts in realizing its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Especially, at the workshop for school teachers was

profitable to gather valueless information on the vocational education

strategies. At the final stage prepared at a local University which w as the

major location for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Province, ampl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were propo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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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training camp for vocational teachers who w ere eager to

obtaining their second teaching certificates, the study team could collect

various opinions in relation to their motives to take part in the training

camp and their feelings over the possibilities to achieve minor

specialization .

To schools at various locations, many official tours w ere made to have

interviews on teachers talking about their understanding and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s and vocational education at the secondary

level. The drastic downhill of the applicants to the vocational schools,

shortage of experimental facilities, additional financial needs were major

problems and requests in these individual schools.

Specific considerations w ere provided through distinctive areas such as

design, autos, horticulture, cooking, animation, computer, internet, tourism,

by preparing special curriculum organized mainly based on students'

distinctive interests. High application rate and favorable understanding

towards the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were their favorites.

A special committee organized and supported by top level governmental

bodies proposed some approaches for the renovation of learning

circumstances in vocational schools. The study team gave some implicative

consultation over what they have made, especially on policy changes i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B. Supplemental policies for the betterment of vocational education

- 217 -



Supplemental study results were prepared by the study team with

expectation that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s should be operated along

with complete policies, even though the original policy packages produced

by MOE w as to exist in its original form and rationality. The following

were the major features.

Personnel management for vocational teachers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minimum

completion unit for subject matter identification should be adjusted

enough to provide elastics administration over the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over the dispatch and assignment system of teachers to meet

instructional needs further on . Additional personnel regulations in relation

to teachers' on-the-job training should be added . In these cases,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industrial sites may be considered as good academic

credentials.

Vocational curriculum should be prepared to guide the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general improvement all together. To induce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more, various career guides can be

provided . To deal with dropout problem, sophisticated analysis and

counseling mechanism should be fostered . Individual talents should be

counted most in practical learning stages.

A comprehensive school type should be considered for a better school

system in vocational learning. Through the system, students may be

expected to have more opportunities in vocational careers and academic

channels at the same time. To meet the ever-changing technolog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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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markets, specialization to education professionals and specialized

curriculum should be provided . These opportunities should contain the

possibilities for sound management and compatible aspects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ity should be assessed precisel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should be remodelled enough to contain

the possibilities of providing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ith

continuous education opportunities. Current quotas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should be enlarged enough to induce one half of

applicants to the universities at vocational high school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ay be major components for further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 Legal preparations should be

emphasized . Merits on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may be effective

approaches to induce more students to vocational high schools. Further

financial consideration should be enriched enough to have ample budgets to

be equipped with better experimental facilities and tools. Special funds for

vocational high schools can be established .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urrent budget may be the source for all of these possibilities.

MOE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on the manag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even though major administrative parts were handed over to

those local and regional education boards, legal preparations and financial

supports belong to MOE though .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pecial

areas especially in terms of market failure should bear on MOE's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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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ial Education Boards should be geared to make promo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 In turn, more

sincere financial supports may be obtained from various regional

governing bodies and sponsors. In that sense, provincial education board

should try to establish sound partnerships consisted of various

stakeholders and sharet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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